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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쓴 말


  1992년에 하나님 도성육신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직분을 하시기 시작해서부터 백만여 자의 말씀을 발표하셨고, 한 무리 사람들을 정복하고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 새 시대를 개척하셨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세 사역은 중국 대륙에서 이미 최고조로 확장되었습니다. 온 기독교, 천주교 각종 각파에서 무릇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종교계는 마치 말끔히 정리된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한 인자가 은밀히 강림하신다는 역사를 완성하셨고 곧 영광을 얻는 기세로 끝을 알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각국 각방(各方)의 모든 사람은 곧 하나님의 공개적인 나타나심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우리 이 무리 사람들은 이미 앞서 국도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국도(國度)는 사람들 가운데서 확장되고 사람들 가운데서 형성되며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어떤 세력도 나의 국도를 파괴할 수 없다.』 『나의 국도는 전 우주 위에 형성되고, 나의 보좌는 억만 백성의 마음속에 점유된다. 천사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큰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뭇 아들과 자민은 다 나의 돌아옴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그들과 함께 모이고 이로부터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나의 나라의 뭇 백성이 어찌 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뛰어다니며 기뻐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설마 대가가 없는 모임이란 말인가? 나는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의 말 속에서 전파된다. 내가 돌아올 때, 나는 더욱더 모든 적세력을 정복할 것이다. 때가 이르렀다! 나는 나의 사역을 전개할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왕 노릇 할 것이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나는 떠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기다리고 바라는 바이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나의 날의 도래를 보게 하고 나의 날의 도래를 기쁘게 맞이하게 할 것이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토록 남아있게 되지만 무릇 나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나에게 영원토록 형벌 받게 된다. 나는 사람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쉽사리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나는 온 땅을 감찰할 것이고 공의로써, 위엄으로써, 진노로써, 형벌로써 세계의 동방에 출현하여 만인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평범치 않은 역사는 모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은혜만 구하고 떡으로만 사는 그 불신파들도 폭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마치 좌우에 날선 검 같아 사람의 마음과 영을 찔렀고, 책망을 싫어하고 순수한 말씀을 귀찮아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원형을 드러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도태됩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을 전개한 이래 중국 정부의 잔혹한 박해와 추적을 당했습니다. 더욱 서러운 것은 기독교와 천주교 각종 각파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 모함, 정죄와 저버림 등 온갖 괴롭힘을 다 받게 하고 심지어 한동안 복음 사역을 정지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런 국면에 직면하여 우리는 사면초가에 처하고 속수무책인 동시에 책망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많은 진리를 깨닫고도 전파할 수 없다니 정말로 하나님의 간증인이 될 자격이 없고 참으로 하나님의 부탁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 우리는 모두 본분을 잃은 것처럼 느껴져 어찌할 바를 몰랐고 어떻게 하나님께 보고드려야 할지를 몰랐으며 더욱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신당부와 부탁에 직면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방황하는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고, 그분이 얻으려는 양들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빚짐과 가책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양들을 모두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우리 몸에서 통행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국도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당신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집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복음을 확장할 수만 있다면 설령 목숨을 내걸더라도 우리는 더욱 큰 고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의 점차적인 인도에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량이 작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으로 인하여 당신의 부탁을 순조롭게 완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복음 확장을 방해하는 그 적세력들을 묶어주시고, 당신께 속하지 않는 그 악마 따위들을 저주하시고 당신의 복음 확장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우리에게 출로를 개척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리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되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전례 없던 흥분과 기쁨을 가져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더해주셔서 복음 사역을 갑자기 최고조로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기쁜 소식이고 게다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와 상임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통이 답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참뜻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난처하게 하지 않으셨고 더욱이 우리를 난감하게 하지도 않으셨으며, 그저 처음에 우리에게 조그마한 시련을 주셨을 뿐입니다. 기쁜 나머지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과 보살핌과 보호에 감사드렸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 행사의 위대함과 하나님 성품의 존귀함을 보았고 더욱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일면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동시에 그분을 대적한 많은 원수들을 징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방해하고 가로막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각기 다른 정도로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의 복음 사역에 어떤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렸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앙망은 더욱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속한 양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악을 행하며 그분을 대적한 어떠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한 적세력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한 이렇게 많은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것도 역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리 없는 경고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벌받은 사람들의 많은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본분으로 삼고, 또한 각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 책자로 삼게 합니다!


  우리가 정리한 징벌받은 사람들의 범위는 대부분 기독교, 천주교의 각종 각파이고, 시간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지역은 24개 성과 직할시를 포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1만여 건의 사례를 수집하였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이 1만여 건의 사례 중에서 단지 각지의 대표적인 290건의 사례만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탓에 징벌받은, 보기에도 섬뜩한 이 모든 사례에서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비교적 흉악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종합했는데, 다음과 같이 각각 열거합니다.


  첫 번째 부류, 자기 자신이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고 분별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미혹되고 또는 악한 종의 통제를 받아 뒤따르면서 나쁜 짓을 하고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하였고, 다른 사람까지도 가로막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 가벼운 징벌만 내리셨을 뿐 그들의 목숨을 없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상한 병에 걸리고 어떤 이는 본인이 화를 입고 어떤 이는 가족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징벌을 받고도 여전히 각성하지 않는 매우 완고한 일부 사람들도 있었는데, 계속 나쁜 짓을 하다가 끊쳐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각종 각파에서의 인솔자입니다. 지위와 하나님 사이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은 자기의 지위를 위하여 참 도를 포기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서 사람을 자기 손아귀에 통제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지위의 복을 누리기 위해 사람을 미혹하고 농락하는데, 마치 사람을 잃으면 지위를 잃고 지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를 쓰고 하나님과 더불어 선민을 쟁탈하면서 하나님의 양을 자기들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의 지위와 밥그릇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강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선민을 통제하려 하고 하나님의 선민에게 있어야 할 자유 선택의 권리마저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악한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그들의 표현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정도의 징벌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떤 자는 본래보다 더 악화되고 죽어도 회개하려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없애 버리셨습니다. 징벌을 받고 나쁜 일을 자제하거나 멈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류, 이 일부분 사람들은 원래 이전부터 악령이 들렸었고, 혹은 어떤 자는 악령을 힘입어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 몸의 악령 역사만 믿고 오히려 성령 역사는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의 강력한 반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부류 사람들은 특히 성령의 역사를 적대시하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진리에 대해 매우 반감을 가집니다. 각종 각파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가 가장 높고 행위가 가장 악독합니다. 그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또한 가장 격렬하게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이 부류 사람들은 악령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원수이며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결국은 저주받는 것이고, 침륜되고 멸망될 운명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류, 징벌받은 이 부류 사람들은 3자교회에서 양육한 핵심 인물들인데, 전적으로 공산당을 위해 효력을 하고 목숨을 바치며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모든 사람과는 적이 되어 국가의 세력을 업고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간증하는 사람을 박해하며 국가 정부의 도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공산당이 준 밥그릇을 들고 공산당을 위해 말하고 목숨을 바치는데, 종교계에서의 공산당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주인은 바로 공산당입니다. 이 부류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교회의 통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손아귀에 많은 무지한 신도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짜 악마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안에서 확실히 불신파입니다. 그들이 잠시 발광은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저주받고 훼멸되는 운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각종 각파에서 명성이 자자한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이 통행되지 못하게 가로막은 탓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심지어 저주받아 죽기까지 하였는데, 설마 사람이 깊이 생각해볼 만하지 않단 말입니까? 만일 그들이 대적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누가 하나님 손에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권한이 있겠습니까? 설마 당신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시인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 네 부류 사람의 상황을 종합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에 결부시키면, 이들의 본성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데에 달하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의 역사에 대해 적대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며,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람의 영혼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극도로 반감을 가지면서 악에 받칩니다. 마치 하나님의 도래가 그들의 아름다운 꿈을 깬 듯싶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본성이 전부 폭로되고 거리낌 없는 정죄, 모독, 대적이 생겨나 기고만장하고 안하무인격이 되었습니다. 2천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징벌과 저주를 초래하여 죽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데,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방면의 사례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아서 책으로 편집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 한가지 사례를 제공한 사람들이 모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오고 게다가 각자의 문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몇 차례의 교정, 정리, 확인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이 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작업에 난도(難度)가 있기에 개별적인 사례에 만일 약간의 오차가 있다면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 빨리 사실대로 이 사례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급히 출판하였습니다. 오로지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징벌받은 각종 사례에서 깨우침과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허난(河南)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65 사례만 발췌)


  1 저우커우(周口)시 주○○(여, 60세), 그의 집은 찬미파의 접대하는 집이다. 1995년 11월부터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전했지만 그녀는 매번 자기 남편을 시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쫓게 하였다. 1998년 10월, 그녀의 딸이 또 그녀에게 전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딸까지 집에서 쫓아냈다. 2000년 1월 19일, 주○○는 자기 시어머니를 매장할 때 딸과 사위와(그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랐음) 마주치자 “니네 틀림없이 잘못 믿었어, 니네 믿는 건 여자 예수이고 사람이고 악령이야……”라고 모독하고 훼방하였다. 이튿날, 주○○가 트럭을 타고 외출하는 길에 차가 나무를 들이박아 그 당시 차 안에 10여 명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부상 상태가 경미했지만 그녀만이 그 자리에서 한쪽 다리가 부러졌고 내장이 터졌으며 그 즉시 기절했다. 병원에 가기도 전에 발을 뻗고 눈을 부릅뜨고 죽었다.


  2 덩저우(鄧州)시 양○○(남, 60세), 3자교회의 설교자. 1999년 3월 초순, 누군가 그에게 국도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악독하게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육신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그가 인솔하는 사람들을 통제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였다. 1999년 10월 9일 오후 집회할 때, 양○○가 한창 큰소리로 하나님의 새 사역을 정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인사불성이 되고 전신이 마비되어 말할 수 없게 되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악한 종은 이렇게 폐물이 되었다!


  3 주마뎬(駐馬店)시 왕○○(남, 56세), 자오후이(召會) 인솔자. 1999년 9월,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전했는데, 그는 훼방하면서 “이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금방 받아들인 몇몇 사람들을 원래 파별로 끌어갔다. 2001년 8월의 어느 날, 형제자매들이 그에게 “제대로 한번 분별해보고 더는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라고 권고하자 그는 “걱정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을 거에요. 만일 또 말한다면 그때는 생명으로 보증하겠어요.”라고 말했다. 그 후에도 왕○○는 여전히 발광하며 정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2001년 10월 30일, 그가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차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즉사했는데, 그 상황은 매우 비참하였다.


  4 푸양(濮陽)시 중원유전(中原油田) 싱○○(여, 28세), 생명도파의 인솔자. 1995년 2월 말,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국도시대에 발표하신 말씀을 2권 주었는데, 그녀가 보고는 무시하는 어조로 “성령께서 만일 나를 깨우쳐주신다면 나도 쓸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권고해도 그녀는 여전히 “이 죄가 나에게 돌아올 거에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한 후, 며칠이 안 되어 싱○○가 정신병에 걸렸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진정제를 먹여도 효과가 없었다. 그러다가 3월 7일,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사망하였다. 그 죄가 정말로 그녀에게 돌아갔다.


  5 단청(鄲城)현 최○○(여, 53세), 3자교회 목회자. 1999년 6월,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그 교회에 전해져 그 당시 5명이 참 도를 받아들였다. 최○○가 들은 후 속으로 화가 나서 즉시 참 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단 사교를 믿었어요?”라고 캐물었다. 게다가 1999년 7월 3일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수차례 학습반을 꾸려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지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미혹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속임수에 빠지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만 하였다. 1999년 11월 6일, 최○○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저 몸이 너무 불편해요.”라고 말하자 그녀의 남편이 그녀더러 침대에 누워 좀 쉬라고 했다. 그녀는 누운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부릅뜨고 죽었는데, 그 몰골은 매우 무서웠다.


  6 쑹(嵩)현 처춘(車村)진 강○(남, 54세), 인신칭의파 큰 인솔자. 1999년 9월, 어떤 두 사람이 그의 이웃집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가 알고는 이웃집에 가서 저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니네가 믿는 것이 마귀, 악령, 이단, 거짓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니네는 다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는 자들이야…… 우리 사람들을 끌어가지 마……” 이 사람은 진짜 악독하고 오만하였다! 1999년 12월 3일, 강○가 집을 허물 때 벽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를 고기 반죽이 되게 만들어놓아 그 자리에서 깔려 죽었다. 악을 저지른 지 3개월도 안 되어 비참하게 죽었는데, 정말 대적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


  7 루양(汝陽)현 왕핑(王坪)향 딩○(여, 53세), 중생파 작은 인솔자. 1992년, 그녀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봤었다. 1993년 봄,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했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설교할 때 정죄하면서 “이것은 ≪계시록≫에서 말한 열 뿔 중의 작은 뿔인데 독 갈고리입니다. 묻으면 큰일이며 쏘이면 5개월이나 아프기에 감히 받아들일 수 없고 감히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단 사교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집회를 엿듣고는 듣기조차 거북한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하고 훼방한 적이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극도로 적대시하였다. 그녀는 그 파별의 사람을 봉쇄하고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3자교회의 사람까지 위협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녀의 배신으로 3자교회의 사람들이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전부(統戰部)에 고발하였다. 1993년 9월의 어느 날 오후, 큰비가 내려 딩○는 단층집에 물이 샐까봐 배수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다. 저녁 무렵에 그녀의 딸이 그녀를 찾지 못해 나중에 지붕 위에 올라가 보았는데 딩○가 얼굴을 위로 향하고 죽어있었다. 이튿날, 딩○의 배는 부어올랐고 팔목과 발목은 파래졌다. 저녁이 되니 배가 둥근 북처럼 부어올랐고 또 꾸르륵 꾸르륵 소리까지 났다. 그녀의 아들은 겁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 청○○(57세)는 중생파 인솔자였다. 아내가 죽기 전에 그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면서 “이것은 악령이고 배도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이런 영은 지독해서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겁나서 감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또 매번 집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저주하는 기도까지 하였다.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더욱 미친 듯이 날뛰었다. 1995년 2월, 누군가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책도 주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책을 지붕 위에 던져버렸다. 그런 후에 여전히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하게 모독했다. 1995년 5월, 청○○는 고혈압에 걸려 입원하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고 병세는 점점 심해졌다. 그 후에 정신 이상에 걸려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의 생식기가 썩고 곪아 고름이 흘러 옷이 아주 더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메스꺼울 정도였다. 그러다가 1995년 겨울, 언젠가 그의 아들이 그에게 생식기를 씻어주려고 뜨거운 물을 대야에 담아놨는데, 그가 발을 넣는 바람에 발이 데여 후에 곪아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1996년 1월, 그도 그의 아내를 따라 떠나고 말았다. 그들 부부는 아주 괴이하게 죽었는데, 그 파별의 사람들도 그들 부부가 큰 죄를 범해서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8 루저우(汝州)시 즈팡(紙坊)향 이○○(여, 33세), 자오후이의 작은 인솔자. 1999년 6월,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자 그녀는 미친 듯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욕설을 퍼부었다. “사교를 믿는 니네들은 죽을 놈의 개자식들이야! 참 뻔뻔스러워!” 그리고 또 “니네는 니네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갈 테야. 나는 기꺼이 불 못에 떨어지련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쫓았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까지 가로막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1999년 10월, 이○○는 정신병에 걸렸는데 늘 혼잣말로 “내게 죄가 있어, 내게 죄가 있어!”라고 중얼거렸다. 2000년 6월 2일, 그녀는 루저우로 치료 받으러 갔는데, 루저우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녀의 정신병이 발작하여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가 차에 치여 응급처치도 소용없이 2000년 6월 9일에 죽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것이다!


  9 핑딩산(平頂山)시 예(葉)현 쥬쌘(舊縣)향 주○○(남, 63세), 자오후이 인솔자. 1995년에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자기의 관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였고 게다가 하나님 말씀 책을 태워버렸다. 얼마 안 되어, 주○○의 22살 되는 막내딸이 농약을 먹고 자살하였으며, 1년 후에 그의 30살 넘는 큰딸도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주○○는 이전부터 있었던 폐기종이 또 악화되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고 모독하였다. 1997년 8월, 주○○는 병세가 악화되어 치료해도 소용없이 죽고 말았다. 1997년 10월 28일, 주○○의 막내아들이 외지에서 일하다가 감전되어 죽었다. 그의 가족 중 그의 아내만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지금은 재혼하여 하나님도 믿지 않고 향을 피우며 거짓 신을 섬기고 있다.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 책을 태워버린 탓에 저주를 받아 집안이 참혹하게 불행을 당하고 말았다!


  10 루스(盧氏)현 판허(潘河)향 펑○○(여, 53세), 인신칭의파(因信稱義派)의 작은 인솔자. 1997년 6월, 그녀의 큰언니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전하였다. 그 당시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누가 알랴, 그녀가 사람을 속이고 배후에서 책을 태워버렸다. 그 후에, 그녀의 생질부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교통하였는데, 그 결과 그녀는 처음보다 태도가 더 나빴고 게다가 “작년 7월에 내가 책을 태워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어쩌지 않으셨어!”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하고 나서 5일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마당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다가 갑자기 땅에 쓰러졌다. 병원에 입원하여 10일 동안 치료 받고 그 파별의 사람들도 그녀를 위해 기도하였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1998년 3월 2일, 병이 또 갑자기 발작했는데, 그녀는 정신 나간 듯이 침대에서 마구 쥐어뜯고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다가 피를 토하며 죽었다. 죽을 때의 그 얼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11 덩펑(登封)시 순○○(여, 38세), 자오후이 평신도. 1998년,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전하였는데, 그녀는 거부하였고 또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누군가 재차 그녀에게 전할 때 그녀는 욕설을 퍼부었다. “당신 같은 인간은 정말 뻔뻔스러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매일 와서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너를 징벌하시는지 두고 보자! 니가 믿는 건 악령이고 거짓 그리스도이며 사탄이고 마귀이며 이단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사람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자매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그녀는 “내가 말하면 니네 하나님이 나를 어쩌겠어?”라고 말했다. 1999년 12월 26일 저녁 9시쯤, 순○○와 남편이 삼륜차를 몰고 창거(長葛)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위저우(禹州)를 지날 때, 순○○는 마주 오는 대형 트럭에 걸려서 끌려갔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찾았을 때는 그녀의 오장육부와 부서진 살 조각이 땅에 널려있었다. 악마는 결국 저주받아 죽고 말았다!


  12 상추(商丘)시 량위안(梁園)구 궈○○(여, 47세), 3자교회의 회계. 1999년 4월, 한 자매님이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면서 “너 틀림없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었어. 절대 믿어서는 안 돼. 나는 지옥에 떨어져 죽을지언정 듣지 않겠어.”라고 말하였다. 1999년 4월 24일, 궈○○는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할 수 없었고 의식까지 잃었는데,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해도 소용없었고 이튿날 저승길로 가고 말았다.


  13 정양(正陽)현 우○○(여, 45세), 중생파의 현급 인솔자(4대 집사 중 하나). 1995년 12월, 그녀는 본 파별의 두 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것을 알고는 교회에서 여기저기 퍼뜨리며 “그들 둘은 이교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만일 접촉하면 중독되는데 구할 방법이 없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또 하나님의 육신을 정죄하고 모독하였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칠영파’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본 현의 중생파에 통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였다. 1997년, 우○○는 징벌받아 구강암에 걸렸는데, 성 종양병원에서 치료 받고 1만여 위안을 썼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고 나중에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잇몸 양쪽 볼의 살이 썩어서 벗겨지고 얼굴형이 변하였으며 온종일 물 한 방울도 넘기지 못했고 고통스럽기 그지없었는데, 그저 링거에 의지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1998년 9월 5일, 우○○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었다. 그녀가 죽은 후 1년도 채 안 되어 그녀의 남편도 간암으로 죽었다. 악마가 정체를 드러내고 끊쳐질 때가 된 것이다!


  14 샹청(項城)시 류○○(남, 57세), 자오후이 중급 인솔자. 1997년 9월, 두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듣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문밖으로 내쫓았다. 1998년 8월, 누군가 그의 수하의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가 알고는 마을의 행정 간부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도중에서 가로막았고 또 옆에서 능글맞게 웃으면서 “그것 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러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와서 전하더니 이제는 고분고분하겠지?”라고 말했다. 2000년 7월, 또 누군가 그에게 전했는데, 그는 여전히 극력 대적함과 아울러 모독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 니네 믿는 건 이단 사교야. 니네는 다 악해!”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는 항상 하나님을 훼방하고 모독하는 말을 했고 또한 교회도 봉쇄했다. 2000년 12월 31일 오후, 류○○가 집회하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리 밑의 진흙탕 속에 머리부터 들이박아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다리 밑의 진흙탕도 사람의 생명을 삼킬 수 있다니 하나님을 대적한 악당은 어디 가든지 봉변을 당하는 것이다!


  15 핑딩산시 예현 신뎬(辛店)향 위○○(남, 63세), 자오후이 일꾼. 그는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고의로 방해하였다. 전적으로 기도팀을 조직해서 하나님의 육신을 모독하였는데, 하늘에 사무치는 큰 죄를 범하였다! 1998년 가을, 위○○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다. 후에 그의 등에 부스럼이 생겼는데 점점 더 커졌다. 최후에 열이 내리지 않아 입에도 물집이 생겼으며 정신도 오락가락해 헛소리를 하더니 1999년 4월에 여위어 말라 죽었다.


  16 핑딩산시 잔허(潛河)구 양○○(여, 36세), 생명도파 아동반 사회자. 2000년 1월, 그녀는 본 파별의 어떤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상층 인솔자에게 보고하였다. 게다가 그녀의 인솔자와 결탁하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고 모독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교회를 봉쇄하였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날 밤, 양○○는 마음이 답답하여 울고 싶은 심정이었고 누구를 봐도 눈꼴 사나웠다. 2000년 4월, 병원에서 그녀가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는 진단을 내렸는데, 지금까지도 호전되지 않았다.


  17 상추시 싱○○(여, 38세), 3자교회 핵심 인물. 1999년,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전했어도 그녀는 부인하고 또한 모독하는 말까지 하였다. “아무렇게나 믿고 사악한 걸 믿으면 다 징벌받아야 돼……” 게다가 다른 자매들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자매님 셋이 핍박에 못 이겨 3자교회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2001년 3월, 그들의 마을에서 모터 펌프 우물을 팔 때, 압력 탱크가 폭발하여 불이 붙는 바람에 그 당시 3명이 타 죽었고 20여 명이 화상을 입었다. 싱○○와 그녀의 남편도 같이 화상을 입어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사람마다 보기만 해도 무서워하고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또한 그녀의 남편으로 인해 불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본 마을의 피해 입은 사람들은 날마다 그녀의 대문에 대고 욕지거리를 하였다. 싱○○는 현재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어 항상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한다.


  18 난양(南陽)시 장○○(남, 58세), 자오후이 상층 인솔자. 1998년 3월, 한 형제님이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었는데, 그는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매도하는 말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형제님을 마귀라고 욕했다. 그리고는 “옳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어.”라고 말했다. 1998년 5월에, 장○○의 다리가 갑자기 마비되었는데, 그래도 그는 여전히 본 파별의 사람으로 하여금 차를 몰게 하고 그 차에 앉아 여기저기 다니며 교회를 봉쇄하였다. 또한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들을 접대해서는 안 된다고 떠벌렸다. 이어서 그의 딸이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장례를 다 치른 후, 또 누군가 그에게 전했지만 그는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쫓았다. 1998년 여름, 장○○의 손자가 갑자기 병에 걸려 말을 하지 못하였다. 몇 만 위안을 들여 치료했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가벼운 치매 증상이 남아있다. 장○○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죄업이 무겁기 때문에 그의 집은 재앙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19 신양(信陽)시 구스(固始)현 판○○(남, 44세), 자오후이 일꾼. 1995년 2월,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하면서 책을 주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을 내쫓았다. 그는 수하의 형제자매들에게 “동방번개의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이단이고 사교이니 그들의 도를 들어서는 안 돼요. 듣기만 하면 여러분을 미혹해 가요.”라고 말하였다. 그가 가로막는 바람에 형제자매들이 줄곧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1996년 7월 12일, 판○○의 아내가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다가 농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판○○는 디스크에 걸려 통증을 참기 어려워 약으로 유지만 할 뿐 힘든 일을 할 수 없었다. 2002년 1월, 누군가 또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매우 후회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후 또 수하의 10여 명 형제자매들에게도 전했다.


  20 롼촨(欒川)현 왕○○(남, 69세), 인신칭의파(因信稱義派)의 중층 인솔자. 1996년 3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듣지도 않고 정죄하였다. 그의 아내가 고찰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극력 아내를 가로막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교회까지 봉쇄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였다. 1996년 8월, 왕○○는 폐암에 걸렸고 12월 2일에 죽었다. 그의 아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고 결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이는 “둘이 한 자리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는 성경 말씀이 응한 것이다.


  21 덩저우시 왕○(남, 67세), 자오후이 작은 인솔자. 2000년 4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그는 오만하게 “이 도는 진짜가 아니다. 만일 진짜라면 내게 1년 안에 징벌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 왕○는 중풍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징벌이 임하여 그의 맹세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도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에게 정론과 선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22 핑딩산시 예현 모○(남, 46세), 자오후이 일꾼. 전에 여러 사람이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지만 그는 고찰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이단, 사교……라고 정죄하였다.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말씀을 불에 태웠고 또한 다른 사람을 가로막아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큰 죄를 범하였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1995년 7월, 모○는 갑자기 열이 났는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1995년 8월 5일에 죽었다. 그가 죽을 때 맑은 하늘에서 우레가 한번 크게 울렸는데, 이것은 정말 못된 짓을 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하늘에서 화가 떨어진 것이다!


  23 네이샹(內鄕)현 궈○○(남, 54세), 대찬미파의 장로. 1998년 7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그곳에 전해졌을 때, 그는 극력 대적함과 아울러 한 자매님의 하나님 말씀 책까지 거두어갔다. 10월 16일, 그 자매님이 그에게 책을 찾으러 갔을 때 마침 그는 40여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집회하고 있었다. 궈○○는 그 자매님을 보자마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 책의 말은 다 이단이고 악령이야.”라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말씀 책을 들고 자매에게 보였다. 그는 자기가 본 곳에 동그라미를 많이 긋고 동그라미 위에 ‘×’ 부호로 표기하였으며 어떤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을 결박한다”라고 쓰여져있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 말씀 책을 들고 “이 책이 내 손에 들어오면 다 폐기할 겁니다. 무릇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봐서는 안 돼요.”라고 말했다. 뒤이어 그들 40여 명이 자매님을 에워쌌고, 궈○○는 자매님을 땅에 눌러 무릎 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과 이단을 결박한다”라고 외쳤다. 모독하는 말은 듣기조차 거북했다. 이어서 그는 또 자매님을 연금(軟禁)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을 불에 태웠다. 그 후, 그들은 헤어져 각지에 가서 교회를 봉쇄하였다. 1개월 후, 궈○○의 기관지염이 재발하여 숨이 심하게 막혔는데 종일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12월 7일에 죽었다. 이 악마는 끝내 저주를 받아 죽었다.


  24 신예(新野)현의 천○○(남, 67세), 자오후이 일꾼. 1999년 11월 24일, 천○○는 본 파별의 형제자매 몇 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받아들인 것을 알고는 극력 방해하면서 말했다. “그들은 대표적인 이단이니 누구도 그들을 접촉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이미 참 도를 받아들인 형제자매 집에 가서 그 집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핍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조카를 추켜서 조카 며느리를 가로막아 집회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였다. 1999년 12월의 어느 날, 천○○는 조카 며느리가 이웃 마을의 한 자매님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카에게 알려주었는데, 그의 조카는 아내의 두 손을 묶어놓고 혹독하게 두들겨 팼다. 2000년 2월의 어느 날 밤 12시쯤, 천○○는 그의 조카와 본 파별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 집에 가서 소란을 피우고 큰소리로 “니가 나의 어린 양들을 끌고 가다니 너를 때리고 말 테다!”라고 외치면서 자매님을 때렸다. 또 그 파별의 사람에게 말했다. “저들은 완전히 귀신에게서 왔어요. 만일 그들이 책을 주면 책을 화장실에 버려요.” 2000년 9월, 천○○는 뇌경색에 걸렸고 후에 반신불수가 되고 입과 혀가 굳어져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였고 스스로 생활할 수 없어 2000년 12월에 숨이 끊어져 죽었다. 이 악한 종이 도성육신 하나님을 대적하였는데, 바로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이다. 어찌 하나님의 징벌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25 타이캉(太康)현 영은(靈恩)파의 원○○(남, 41세), 교회 장로. 1995년 5월,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이 한낮의 무더위를 무릅쓰고 50여 리의 길을 자전거 타고 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다. 처음에는 매우 기분좋게 얘기를 나눴다. 식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이 그에게 책을 주려고 했는데, 책을 언급하자마자 원장로가 벌컥 성을 내며 악담을 퍼부었다.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밥도 챙겨주지 말걸! 당신들이 전하는 건 이단이고 사교야.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그런 후에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을 문밖으로 내쫓았다. 1995년 8월 11일, 젊디젊은 ‘원장로’가 무슨 급성 질환에 걸렸는지 급급히 염라대왕에게 보고하러 갔다.


  26 핑딩산시 루산(魯山)현 위○○(남), 자오후이 일꾼. 1997년 9월, 누군가 그 파별의 한 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 자매가 들은 후 고찰하고 싶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책을 한 권 주었다. 위○○가 들은 후, 부랴부랴 그 자매네 집에 달려가서 책을 내놓으라 하고 이어서 석탄불에 태워버렸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이것은 이단이고 사설(邪說)이니, 절대 믿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1997년 봄, 위○○는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11월에 현 방역소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1998년 정월, 그는 또 입이 심하게 말라있었는데 물을 마셔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검사해보니 그의 폐가 이미 치료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나빠진 것이었다. 1998년 정월 30일 (음력 정월 초사흘)에 위○○가 죽었는데, 죽을 때 나이는 39세밖에 안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망친 대신 자기의 목숨을 배상하였는데, 이것은 공평한 것이다.


  27 신샹(新鄕)시 옌진(延津)현 초○○(남, 48세), 3자교회의 설교자. 1998년 10월, 그는 교회의 몇몇 자매가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교회에서 수차례나 이 몇몇 자매를 전형적인 인물로 삼아 반면 선전을 하였다. “유독 성경만이 참이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다 헛소리이고 다 사교이다.”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매들을 여러 번 방해하였다. 그는 한 자매를 위협하여 “만일 내 권고를 듣지 않으면 당신을 신고할 거야. 그럼 좋을 게 뭐가 있어?” 1999년 8월 16일 아침, 초○○는 교회에 아침 기도를 하러 가다가 마당까지 도착해서 까무러쳤다.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황천길로 갔다.


  28 란카오(蘭考)현 조○○(남, 60세), 화쉐허(華雪和)파의 목회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그에게 전했을 때 그는 여러 번 거절하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훼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뒤집혀 죽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큰소리쳤으며 또한 아랫사람들까지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2001년 1월 15일 이른 아침, 조○○는 삼륜차에 앉아 제분하러 가다가 삼륜차에서 떨어졌는데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정말로 머리가 뒤집혀 죽은 것이다!


  29 이마(義馬)시 판○○(남, 33세), 생명도파의 인솔자. 1998년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풍자하고 비꼬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고 교회를 봉쇄하였다. 1999년에 누군가 또 그에게 전했는데, 그는 더욱 미친 듯이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형제에게 “당신이 머리가 어지러워 허튼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안수 기도를 해주면 당신의 머리가 맑아질 걸.”라고 말했다. 2000년 12월 8일, 판○○는 헤이룽장(黑龍江)성 접대집에서 기도할 때 땅에 넘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 죽었다.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니 죽음을 자초한 것이다!


  30 샹청(襄城)현 산터우뎬(山頭店)향 축○○(남, 45세), 자오후이 인솔자. 여러 번이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지만 그는 대적하면서 “동방번개는 사교이다……”라고 말하였다. 2001년 4월에 또 그에게 전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파별에서 총결해 낸,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저주하는 말을 읽었으며 극력 다른 사람을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해 6월 9일, 축○○가 전기선을 수리할 때 몸이 전기선에 붙으면서 뒤통수에 전기 충격을 받아 큰 구멍이 났고 피는 전봇대를 타고 아래로 흘러내렸다. 정말로 비참하게 죽었다!


  31 핑딩산시 고○○(남, 73세), 성결(聖潔)파의 인솔자.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전개된 이래, 줄곧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간증하였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 말씀 책도 주었지만 그는 고찰해보지도 않고 “이것은 거짓이고 사교이다!”라고 말하였다. 게다가 교회를 봉쇄하여 현지의 복음 사역에 엄청난 가로막음을 가져다주었다. 1997년 8월, 고○○의 한쪽 눈이 멀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방해했다. 2000년 2월, 그의 다른 한쪽 눈마저도 멀게 되었다. 그제야 고○○는 고통을 느꼈는데, 어떤 때는 화가 나서 자기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가 자기가 오히려 저주를 받았는데, 비참한 끝장을 보게 되었다!


  32 루산현 이○○(남, 45세), 자오후이 일꾼. 1999년 8월,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여 “당신들이 전하는 것은 이단이고 악령이야, 당신은 사교 조직에 들어갔어. 빨리 가!” 1999년 11월에 이○○는 코피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찔금찔금 1주일 동안 지속되었다. 11월 25일 아침, 그는 결국 피를 과도하게 흘려 황천길에 들어섰다.


  33 신안(新安)현 이○○(여, 52세), 자유단체파 인솔자. 1998년 이래, 여러 번이나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도 그녀는 하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였다. 언제인가 그녀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독살스럽게 쫓아냈다.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갓 받아들인 자매님 집에 가서 위협하며 “당신한테 말하는데, 당신이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이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사고가 나든 나를 찾아오지 말아요.”라고 말했다. 1999년 5월, 이○○의 팔에 작은 부스럼이 돋더니 점점 커졌다. 진찰을 받은 결과 암세포가 이미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두 다리도 이미 감각을 잃어 움직일 수 없었고 누워있어야만 하였다. 후에 그녀의 입마저도 헐어서 물도 마시지 못하였다. 1999년 7월 31일, 이○○는 고통 속에서 죽었다. 이번에 그녀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자기의 목숨마저 돌볼 수 없었다.


  34 쑹현 주뎬(九店)향 왕○○(남, 48세), 인신칭의파 작은 인솔자. 1995년 겨울,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모독하여 “하나님이 정말 돌아오셨다면 나뭇가지 위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고 손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어. 하나님이 오셨으면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1996년 봄, 또 누군가 그에게 전했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정죄하여 “여기에 장절이 없으니 거짓 도야. 누가 전하든지 나는 믿고 따를 수 없어.” 1997년 7월 10일, 왕○○는 차로 모래를 실었는데, 차에 몇몇이 앉아있었다. 차가 뒤집어진 후, 길가의 돌이 그의 머리 위에 굴러 떨어졌는데, 유독 그만 돌에 깔려 즉사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그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끝장을 볼 수 있을까? 틀림없이 하늘에 사무치는 큰 죄를 범했을 거야!”라고 수군거렸다.


  35 상추시 쑤이양(睢陽)구 이○○(여, 57세), 3자교회 집사. 2000년 10월, 이○○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간증하는 것을 듣고는 정죄하여 “무릇 성경을 벗어난 것이면 믿어서는 안 돼. 다 악령, 마귀들이야……”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여러 번이나 형제자매들을 방해하고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아울러 참 도를 받아들인 한 자매님에게 겁주고 위협하여 그 자매님을 참 도에서 떠나게 하였다. 2001년 4월, 이○○는 뇌출혈로 전신 마비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하기만 하면 아래 턱이 빠진다. 악한 종이 징벌을 받은 것이다!


  36 화이양(淮陽)현 묘○○(남, 52세), 3자교회의 설교자. 2001년,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그에게 전해졌는데, 그는 듣고 나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고 정죄하면서 “동방번개는 사교이고 이단입니다.”라고 말했다. 며칠이 지나서 그는 다른 사람의 장례를 치러줬는데, 장례 과정에 그는 “오늘은 여러분이 이분의 장례를 치러주지만 내일은 아마 저의 장례를 치러줄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말이 끝나서 얼마 안 되어 묘○○는 답답하고 속이 쓰리기 시작하였고 호흡 곤란을 일으켰다. 3일도 안 되어 즉 2001년 6월 2일에 황천객이 되었는데, 자기에게 장례식을 치러줄지도 모른다는 소원이 이루어졌다.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다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37 타이캉현 강○○(여, 50세), 3자교회 성가대 대장 겸 설교자. 1999년에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녀는 거부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교회를 봉쇄하면서 “현재 이단을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접대하지 마세요. 만일 누군가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전하면 공안국에 신고해서 언제든지 그들을 붙잡아가게 하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녀의 방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2000년 7월, 강○○는 자기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한시라도 지체할세라 가서 방해하였다. 그리고 “당신이 만일 받아들인다면 기필코 큰 재앙을 당할 거에요.”라고 엄포를 놓았다. 2000년 8월 3일에, 강○○가 설교문을 쓸 때 갑자기 불편함을 느끼다가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였다. 10여 일 입원해서 1만여 위안을 써도 발병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몇 개월 동안 말하지 못했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으며 그저 숨만 내쉬었다. 그 후에 비록 침대에서 내려올 수는 있었지만 멍해졌고 벽을 집고 걸어야 했으며, 말을 해도 기운이 없어 소리가 거의 안 들렸는데, 정말 사느니 죽는 것만 못했다. 그녀는 더는 공안국에 신고할 수 없게 되었다.


  38 샹청(項城)시 하○○(남, 44세), 부활도(復活道) 집사. 1999년 2월,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전해주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훼방하고 모독하였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전능신을 믿는 건 사교에요……”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12월 초순 어느 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님 집에 가서 욕을 퍼부으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난 못 믿겠네. 내가 당신들을 하나 하나 공안국에 집어넣어 당신들이 죽어도 어떻게 죽는지 모르게 할 거야.”라고 떠벌렸다. 그 이튿날 오전, 하○○는 갑자기 급성 질환에 걸렸는데, 검사 결과 흉막염이었다. 2000년 설날 밤, 하○○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는데, 그 파별의 사람들이 한창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는 황천객이 되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면 보응 받으리라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39 주마뎬시 오○(여, 34세), 자오후이 신도. 2001년 3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구원이 그녀에게 전해졌지만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정죄하고 모독하면서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곳곳에서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어. 당신들, 거짓을 믿지 말고 빨리 되돌아와요! 나오지 않으면 모두 불못의 대상이에요.”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진리라 해도 나는 안 받겠어요!”라고 말하였다. 그 후에, 또 누군가 그녀에게 전해주었는데, 그녀는 “다시는 내게 전하지 말아요. 만일 참 도라면 책을 태워버렸는데 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는 집에서 징을 치고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낮 계속 들려 무서워서 언니 집에 가서 살면서 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해 5월, 오○는 목매 자살했다. 그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의 손아귀에 넘겨져 이런 끝장을 보게 되었다.


  40 상차이(上蔡)현 조○○(여, 37세), 참예수교 신도. 1999년 7월, 하나님의 말세 구원이 그녀에게 전해졌지만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큰소리치며 떠들어댔다. 큰비가 내리는 날에도 각처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훼방하였다. 게다가 “참 도라 해도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조○○는 병으로 드러누웠고 11월 15일에 입원했다. 입원 기간에 조○○는 귀신이 들렸는데, 혀를 낼름거리며 개 짖는 소리를 냈고 온갖 괴이한 행동을 다 부렸으며, 하룻밤 사이에 9번이나 정신을 잃었다. 11월 21일에 그녀의 짧은 일생이 끝났다. 죽을 때 눈을 크게 뜨고 혀를 내밀고 있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하였다. 교활하고 포악한 이 왈패 같은 여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를 받았다!


  41 신양시 핑챠오(平橋)구 진○○(남, 56세), 찬미파 분구 장로. 1999년 5월,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간증하였다. 그도 진리라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했다.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념이 생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써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러 번의 교통을 거쳐도 그는 여전히 거부했으며 또 “하나님은 지금 오실 수 없어. 언제 오시는지는 내가 알아.”라고 호언장담하였다. 2000년 2월 1일(음력 12월 26일), 그의 아들이 남과 싸울 때 그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남에게 머리를 얻어맞아 터졌고, 또 칼에 허리를 찔렸다. 진○○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피를 과다하게 흘려 응급처치도 소용없이 밤10시쯤 죽었다. 정말로 재앙은 죄인을 따르는 것이다!


  42 신양시 구스현 류○○(남, 45세), 자오후이 집사. 1998년 4월, 누군가 수차례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다. 그는 듣고 나서 아주 좋다고 생각했지만 줄곧 감히 확신하지 못했다. 7월에 그의 인솔자가 타지에서 병을 치료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자기에게 간증한 도를 낱낱이 인솔자에게 보고하였다. 인솔자는 듣는 즉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단이라고 정죄했다. 그는 인솔자의 말을 듣고 따라서 이미 참 도를 받아들인 형제자매들을 또 본 파별로 끌어갔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죄하여 “여러분이 믿은 것은 진짜 이단, 사교에요.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니 절대 속임수에 들지 말아야 해요.”라고 말했다. 게다가 또 심하게 하나님의 육신을 모독하였다. 1998년 11월 4일 점심, 류○○는 나뭇가지를 자를 때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가 끊어져 그 즉시 기절했다.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 다음날까지 응급처치를 하여 1,300여 위안을 들여야 했다. 11월 6일,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어 가족들은 할 수 없이 그를 집으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도중에 그는 숨이 끊어져 죽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징벌 받은 것이다.


  43 탕허(唐河)현 초○○(여, 61세), 찬미파 중층 인솔자. 1998년 초,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녀는 극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면서 “동방번개는 이단, 사교이다.”라고 말했다. 1999년 5월 24일, 초○○의 며느리가 기차에 깔려 죽었다. 그해 9월, 초○○는 차에 머리를 다쳐 입원한 후로부터 줄곧 말을 하지 못했으며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눈물을 흘렸다. 입원 기간에, 그녀의 두개골은 한번 수술받았었다. 숨통이 목구멍을 막아 또 잘라 냈으나 결국 그녀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다. 11월 3일, 초○○는 비참하게 황천길에 들어섰다. 너무 못된 짓을 하여 보응 받은 것이다!


  44 탕허현 고○(여, 21세), 찬미파 전도사. 1997년 12월, 고○는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가 또 본 파별로 되돌아갔다. 그 후로 그녀는 본 파별의 각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하나님의 육신을 정죄하고 모독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받아들일 때 그녀에게 준 하나님 말씀 책 두 권 중에서 한 권은 목회자에게 주고 한 권은 본 파별의 사람과 함께 태워버렸다. 1999년 10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세 역사를 전하였다. 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만일 동방번개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죽여 버릴 테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가 만일 믿는다면 이후부터 모녀 관계를 끊어버려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였다. 2000년 3월에, 고○는 폐결핵에 걸린 데다가 또 충치가 자라났는데, 계속 밖으로 피와 고름이 흘러나왔다. 2001년 초에는 병세가 악화되었다. 2001년 4월 9일 밤, 고○는 줄곧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는데, 콧구멍에서, 입에서 피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너무 못된 짓을 하여 큰 화가 떨어진 것이다!


  45 팡청(方城)현 딩○○(남, 42세), 대찬미파의 인솔자. 1998년 4월, 누군가 그에게 국도복음을 전해주었다. 알고 보니, 1996년에 이미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말씀 책을 주었었다. 그래서 그에게 책을 본 후에 어떤 인식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하나님을 정죄하고 훼방하는 말을 많이 했다. 그리고 또 “그 책은 사람이 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저 참고로 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책을 교회에 가져가서 태워버렸다. 얼마 안 되어, 딩○○의 목에 부스럼이 났는데, 피와 고름이 흘러나왔다. 2000년 8월 19일, 앞뒤가 다 썩어 목이 뚫렸고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으며 딩○○는 일순간에 황천길로 갔다. 부스럼이 나서 목이 뚫려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가 범한 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6 루스현 조○○(남, 60세), 인신칭의파의 중층 인솔자, 두 눈을 실명한 사람. 1998년 11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었다. 그는 “당신들이 이제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먼저 당신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한 말도 했다. 2000년 4월 23일, 조○○의 아내가 반신불수가 되어 스스로 생활할 수 없었고, 그의 친딸마저도 이 때문에 그를 욕했으며, 더군다나 이웃들도 풍자하고 비웃었다. 극도로 슬프고 비관적이고 실망한 조○○는 목매어 자살하려다가 뜻밖에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어 구출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잘못에서 깨어날 줄 모르고 줄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2001년 4월 4일, 조○○도 반신불수가 되어 입과 눈이 비뚤어졌으며, 지금까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47 싼먼샤(三門峽)시 야디(崖底)향 왕○○(여, 57세), 자유단체파 인솔자. 1995년 9월,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했다. 그는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책들을 가졌다. 후에 그녀는 또 사람이 많으니 몇십 권의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더러 책을 더 가져오라고 했다. 책을 가져다줄 때 그녀는 공안국의 사람들을 불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게 하려고 하였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소식을 들은 후 그의 궤계를 간파하였다. 그녀는 분한 나머지 화내면서 손에 있는 책을 전부 찢어버렸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음흉하고 악독하다! 1998년 12월, 성탄절 행사 연습을 할 때, 왕○○는 갑자기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는데 40일 동안 치료를 거쳐 병세는 호전되었다. 1999년 5월, 왕○○의 옛병이 도져 식물인간이 되었다. 2000년 10월에 다리를 펴고 눈을 크게 뜨고 죽었다. 정말로 간사한 사람은 꼭 폭행을 당한다고 할 만하다!


  48 린저우(林州)시 야오춘(姚村)진 류○○(여, 36세), 인신칭의파 작은 인솔자. 1999년 3월, 그녀는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받아들였다가 그해 4월에 언니에게 끌려 되돌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했다. 그 후에, 류○○는 부근에 있는 몇몇 마을에 가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방해하여 “당신들이 속았어요. 이것은 동방번개에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까지 가로막았다. 1999년 12월 19일, 류○○는 남편을 따라 광석을 실으러 산시(山西)에 갔다가 차에서 광석이 하나 떨어지는 바람에 발목이 끊어졌고 다리도 한쪽으로 비틀어졌다. 류○○의 남편은 재빨리 광석을 가득 실은 차에 그녀를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차와 사람이 동시에 10여 m 깊은 벼랑 아래로 떨어졌는데, 류○○의 뒤통수에 작은 돌멩이 두 개가 박혀 즉사했고 몸은 멍투성이였다. 그녀의 남편의 팔도 상했는데 지금은 이미 조금 회복되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나쁜 짓을 해서 저주를 받았다!


  49 핑위(平輿)현 왕○○(여, 46세), 찬미파 인솔자. 1999년 12월에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가 후에 본 파별의 목회자에게 끌려 되돌아갔다. 2001년 3월 12일, 또 누군가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왕○○가 알게 된 후 극력 방해하였고 또 모독하고 훼방하는 말까지 하였다. “그들이 전한 것은 동방번개에요. 내가 들어보고 책도 보았는데 성경을 벗어났어요. 거짓이니 믿지 마세요.” 게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확장을 가로막았다. 2001년 9월 18일, 왕○○가 본 파별의 어떤 사람을 위해 하루를 금식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병이 낫기는커녕 이튿날 그녀 자신이 도리어 갑자기 뇌출혈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었다. 말을 할 수 없어 사람을 만나면 눈물만 흘렸다. 응급처치도 소용없이 10월 6일에 죽었다.


  50 핑딩산시 자(郟)현 중터우(塚頭)진, 진○(여, 60세), 찬미파 작은 인솔자. 1999년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고 또 두 딸을 시켜 욕하게 하면서 사람을 내쫓았다. 2001년 5월 초, 누군가 또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녀의 태도는 이전보다 더 나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녀에게 “자매님, 저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 없지만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라고 경고하자 그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내가 완전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진○의 과거의 황달성 간염이 재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어 쉬창(許昌) 병원으로 치료 받으러 갔다. 의사의 진찰을 거쳐 진○가 또 담낭염에 걸린 것을 발견했는데, 수술해야 하였다. 수술 후 진○의 병은 간암, 폐암임을 발견하였는데, 이미 치료할 수가 없었다. 진○는 2001년 5월 25일에 황천객이 되었다. 악마가 제거된 것이다!


  51 롼촨현 묘즈(廟子)향 조○○(여, 37세), 자오후이 일꾼. 1994년 10월, 두 자매님이 가서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밤중이든 해 질 녘이든 두 자매님을 마을에서 내쫓았다. 그래도 마음 놓이지 않아 줄곧 도로를 따라 3리 밖까지 쫓아냈다. 그 후에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녀에게 하나님 말씀 책을 주었는데, 그녀는 책을 태워버리면 너무 잘해주는 것이고 책을 화장실에 버리면 다른 사람이 볼까봐 걱정이라고 말하면서 책을 찢어 저수지 둑에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2000년 7월 25일 오후 5시쯤, 재앙이 임했다! 조○○는 홍수에 밀려 그녀가 그 당시 책을 버린 저수지 둑에 빠져 황천객이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노기를 건드려 저주를 받은 것이다!


  52 허비(鶴壁)시 치(淇)현 베이양(北陽)진 백○○(여, 42세), 중생파 평신도. 1998년 8월 어느 날, 두 자매님이 그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했다. 몇 마디도 채 하지 못했는데, 백○○가 “난, 당신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 당신들이 바로 배도한 자들이야, 당신들 같은 사람을 접대할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훼방하고 모독하는 온갖 말을 다 했다. 어느 날 저녁, 또 누군가 그녀에게 전했는데, 그녀의 남편이 “우리 들어보는 것도 나쁠 건 없지. 옳으면 듣고 받아들이고 틀리면 따르지 않으면 되잖아.”라고 말하자 그녀는 표독스럽게 남편에게 “제가 듣지 말라면 듣지 말아요……”라고 말했다. 2000년 가을, 백○○는 허리가 불편함을 느꼈는데, 요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잘못 여겼다. 2000년 12월 뼈암으로 진단받았으며, 2001년 6월, 백○○의 병세가 심해져 온종일 꼼짝할 수 없었고 아픔을 참기 힘들어 크게 소리내어 울었는데, 이웃들이 그녀의 처량한 울음소리를 자주 들었다. 2001년 12월 30일 오후, 백○○의 배가 갑자기 크게 붓더니 비참하게 죽었다. 너무 못된 죄를 지어 징벌을 받았다!


  53 상추시 민취안(民權)현 왕○(여, 34세), 인신칭의파의 설교자. 1999년 2월,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그녀에게 전했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교회에서 “성경을 떠나면 바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누가 재차 저에게 전한다면 종교국에 신고할 겁니다……”라고 떠벌렸다. 게다가 여러 교회를 봉쇄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1999년 11월 어느 날 저녁, 왕○가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이 V벨트로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이고 4토막으로 절단하였는데, 처참하게 죽었다. 악마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54 상차이현 맹○○(여, 35세), 3자교회 찬양 인도자. 1999년, 그녀의 친척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지만 그녀는 한사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친척끼리 문안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설교하려면 오지 말아요. 이제 믿은 지 얼마나 된다고?”라고 말했다. 10일 후 또 그녀에게 전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거절하면서 다시 오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사람을 쫓아내고는 또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유언비어를 퍼뜨려 다른 사람을 방해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2000년 8월 1일 맹○○가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싼먼샤(三門峽)에 가는 도중에 차 사고가 났는데, 그녀의 머리가 버스 창문 유리에 잘려 나가 머리와 몸통이 각기 다른 곳에 놓였으며, 아이도 즉사했다. 버스 안에 그 많은 사람 중 그녀만 비참하게 죽었는데, 참으로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가는 것이다.


  55 덩저우시 류○○(여, 48세), 중생파 신도. 1999년 2월,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었지만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3월에 또 그녀에게 전했는데, 그녀는 “당신들이 믿는 건 거짓 도이고 악령이야. 나는 주 예수님만 믿고 죽어도 우리 여기서 죽겠어.”라고 말했다. 2개월이 지난 후, 류○○는 자궁암에 걸렸는데, 화학약물로 치료하여 머리가 전부 빠졌다. 1999년 가을, 재차 그녀에게 전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대적하고 정죄하였다. 후기에 그녀는 내장이 썩기 시작하여 아픔을 참기 어려웠으며 4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갖은 시달림을 받았다. 나중에 그녀는 빼빼 말라 뼈만 앙상했는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그녀의 교회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해도 허사였으며, 2000년 9월 11일 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자기의 유언━“죽을지라도 안 믿는다”는 것을 실천하였다.


  56 전핑(鎭平)현 송○○(여, 54세), 중생파 접대집. 1998년 말부터 1999년 사이에 여러 번이나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전해주었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갓 받아들인 형제자매들을 방해하면서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들이 전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교회를 봉쇄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저주하는 기도까지 했다. 2000년 2월 14일(때마침 구정기간), 송○○는 병에 걸렸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고 입이 비뚤어지고 머리가 아팠다. 그 후에 진찰을 통해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머리가 아프던 데로부터 온몸까지 아프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두 눈도 실명했고 드러누워 일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2000년 5월 30일에 멀쩡하던 사람이 병사했다. 송○○는 입을 벌리고 이를 드러내 놓고 죽었는데 그 모습은 매우 끔찍했다.


  57 네이샹(內鄕)현, 이○○(남, 62세), 구원파의 설교자. 1996년 7월,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책 한 권을 주었다. 그는 보고 나서 공개적으로 대적하였고 또 교회를 봉쇄했다. 며칠 지나서, 책을 가져다준 사람이 그에게 책을 본 후 어떠냐고 물어보자 그는 표독스럽게 “책을 내가 이미 태워버렸어. 태워버리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야.”라고 말했다. 그 후에 누군가 또 그에게 전했지만 그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겠어.”라고 말했다. 1996년 10월, 이○○가 타지에서 설교할 때, 푹 쓰러졌는데 팔과 다리가 따라주지 않았고 입도 비뚤어졌으며 발음이 똑똑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간 후 줄곧 침대에 누워있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꼬박 4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달림을 받다가 2000년 12월 24일에 죽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는데도 정죄하고 대적하다가 마땅한 징벌을 받은 것이다!


  58 바오펑(寶豊)현 양좡(楊庄)진 이○(여, 52세), 인신칭의파의 작은 인솔자. 전후로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10여 차례나 전했는데, 그녀는 줄곧 듣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 되실 리가 없어.”라고 말했다. 1998년 12월, 또 누군가 그녀에게 전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고? 나는 죽어도 믿을 수 없어!”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이○의 코와 입에서 피가 나와 병원으로 옮겼지만 응급처치도 소용없이 죽고 말았다. 이 불신파는 도태되었다!


  59 신정(新鄭)시 장○○(여, 45세), 3자교회 목회자. 1999년 3월, 여러 번이나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녀는 극력 대적하였다. 설령 그녀의 친척들이 그녀에게 전할지라도 믿지 않았다. 그녀는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했고 사교, 이단, 거짓 그리스도라고도 말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욕설을 퍼부었으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확장을 극력 방해하고 가로막았다. 1999년 8월, 장○○는 병에 걸렸는데, 진찰을 받은 결과 페암 말기였다. 2만여 위안을 들여도 치유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는데, 폐암은 더욱 심해졌고 배도 아주 크게 부었다. 2000년 3월 2일, 장○○는 일순간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죽은 이튿날, 시체는 전부 꺼멓게 변했고 입에서는 더러운 물이 계속 나와 악취를 풍겨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했다.


  60 루이(鹿邑)현 이○○(남, 57세), 화쉐허파 목회자. 1999년 11월,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그에게 전해주었는데, 그는 “참 도라 해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화쉐허가 거짓이라 해도 나는 그를 따라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도 참 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온 교회를 봉쇄하여 다른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2000년 8월 16일, 이○○가 집회에서 한창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강단에서 쓰러졌는데, 말을 하지 못했다. 병원에 실려 가도 무슨 병인지 진단해내지 못했다. 8월 21일, 이○○는 황천길에 들어섰다.


  61 린잉(臨潁)현 두○○(여, 63세), 찬미파 회계. 1999년 11월,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그 파별에 전해졌을 때, 그녀는 “이것은 이단이고 사교이다.”라고 정죄하여 말했다. 그녀는 또 형제자매들까지 가로막아 참 도를 고찰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2000년 6월, 두○○는 돌발성 뇌혈관 파열증에 걸렸다. 갖은 방법으로 치료한 후에도 후유증이 남았는데, 정신 이상이 되어 말하는 것이 똑똑하지 않고 미친 듯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다. 2001년 9월 어느 날, 한창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녀는 뛰쳐나가서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었다. 지금도 매일 침대에 누워 손을 내젓고 머리를 흔들어대는데, 그 모습은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62 덩저우시 손○○(남, 63세), 3자교회의 핵심 인물. 1999년 9월부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정죄하고 모독하는 전단지를 손에 들고 가는 곳마다 선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을 방해했다. 2001년 7월의 어느 날, 손○○는 갑자기 머리가 빙빙 돌더니 땅에 쓰러졌고,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파 소리 질렀는데, 응급처치도 소용없이 일순간에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이것은 손○○가 지나치게 못된 짓을 하고 극도로 하나님을 핍박한 탓에 하나님께 격살된 것이다!


  63 시촨(淅川)현 필○○(남, 44세), 3자교회 설교자. 2001년 4월, 하나님의 말세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톈펑(天風)≫을 전하면서 함부로 “동방번개는 사교이고 이단이다……”라고 모독하며 말했다. 그는 교회를 봉쇄하고 누구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누군가 그에게 전했지만 그는 여전히 모독하고 정죄했다. 2001년 12월 7일, 필○○는 3자교회의 양성반에서 공부할 때 급사하였다.


  64 위저우(禹州)시 궈롄(郭連)향 왕○○(여, 54세), 3자교회 집사. 2000년 봄,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녀는 극력 대적하고 정죄하면서 또 본 교회의 사람들을 소집해 다같이 “이것은 악령이다.”라고 공격하고 매도하였다. 이 말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왕○○는 장염에 걸렸고 후에는 또 직장암, 자궁암, 폐암으로 넘어갔다. 매일 저녁, 더러운 물을 토하다가 2001년 8월 17일에 황천길에 들어섰다.


  65 화(滑)현 라오뎬(老店)향 조○○(여, 54세), 대찬미파의 중층 인솔자. 1998년, 누군가 여러 번이나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모든 교회를 봉쇄함과 아울러 하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는 말을 많이 했다. “당신들은 사교이고 마귀, 사탄이며 따로 기반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수하의 사람들에게 만일 누군가 와서 전한다면 그 사람을 문밖으로 쫓아내라고 알려주면서 또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일 틀렸다면 달갑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에도 그녀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정죄하고 훼방하였다. 결국 2001년 9월, 조○○는 간 종양에 걸렸는데, 치료할 수가 없어 2002년 2월 4일(음력 12월 23일)에 죽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을 받은 것이다!


  안후이(安徽)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55 사례만 발췌)


  66 루장(廬江)현 뤄허(羅河)진 장○○(남, 65세), 3자교회 장로. 1999년 봄, 어떤 형제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그에게 전했는데, 그는 믿지 않고 정죄하였으며 또 본 교회에 가서 “지금 가짜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믿지 마세요. 그들이 전하는 건 참 도가 아니라 이단이에요.”라고 말했다. 2002년 1월 19일 오전, 장○○와 허○○ 등 몇 사람이 함께 교회의 감기 걸린 한 자매에게 안수 기도했다. 기도가 끝난 다음 돌아오는 길에 장○○는 허○○에게 “저는 안 되겠어요. 귀신이 저의 몸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팔이 마비되고 마치 어떤 물체가 기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속이 쓰려요.”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의사의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었다. 이튿날, 현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는 무슨 병인지 진찰해내지 못했다. 셋째 날, 장○○가 집으로 돌아온 후 말을 할 수 없었고 넷째 날에 죽었다.


  67 벙부(蚌埠)시 친지(秦集)진 3자교회 목회자, 팽○○(남, 67세). 1998년 12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복음이 그곳에 전해졌는데, 그는 간증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매님이 그의 집에 갔을 때, 앞에서는 자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권고하고 뒤에서는 오히려 “○○ 자매가 믿은 것이 사교이다.”라고 선전했다.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을 다 붙잡아 공안국에 넘겨주겠다고 떠벌렸다. 1999년 2월 18일, 팽○○는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았지만 아무런 병도 없었다. 2월 21일(때마침 구정 기간)에 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간암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팽○○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구토하거나 설사해도 온통 피였으며, 1999년 4월 8일에 죽었다. 팽○○가 죽은 그날 저녁, 그는 또 벼락에 맞아 코와 입에서 모두 피가 나왔고 배가 갈라 터졌다. 정말로 천인공노(天人共怒)이며, 죄업이 무겁다!


  68 잉상(潁上)현 졘잉(建潁)향 주○○, 화쉐허파의 작은 목회자(남, 69세). 1999년 2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9년 3월, 누군가 또 연속 3번이나 그에게 전하고 그와 하나님 말씀을 교통했다. 그는 들은 후 극력 모독하고 훼방하였다. “하나님의 도성육신은 여성일 수 없어. 당신이 아무리 잘 말해도 나는 안 믿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육신을 논단하는 말을 얼마간 했고 또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했다. 1999년 6월, 그의 어머니가 길을 걷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2000년 12월, 그의 큰아들이 타지에서 일하다가 차에 치어 다리가 부러져 거의 1만여 위안을 들여 치료했다. 2001년 3월 2일, 그의 손자가 개천에 빠져 죽었다. 5월, 그의 아내가 위염, 위궤양에 걸려서 어떤 때는 피까지 토했는데, 도합 4천여 위안을 들여 치료했으며 지금도 주기적으로 약을 먹는다. 10월 4일, 그의 큰아들과 같이 차를 몰고 흙을 실으러 갔다가 차가 뒤집히는 바람에 주○○의 하반신은 라디에이터 물에 데여 껍질 한 겹이 벗겨진 듯하였다. 치료하는 과정에, 주○○는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었고 3천여 위안을 들여 치료해도 지금까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주○○는 악령을 믿으면서 의혹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극력 부인하고 또 훼방하고 정죄했는데, 정말로 사탄에게 속하는 종류이다!


  69 화이다(懷遠)현 마청(馬城)진 샤오이(孝儀)향 왕○○(여, 70세), 구원파의 신도, 온 가족이 다 믿는다. 다음은 그 본인의 진술이다. 「1999년 4월 초, 누군가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습니다. 저의 큰며느리(구원파 교회의 작은 인솔자)가 알고 나서 극력 가로막았고 저를 원래 종파로 끌어갔습니다. 1999년 4월 하순, 또 누군가 저의 큰며느리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녀는 거부하면서 또 “나는 지옥에 갈지라도 당신들을 따라 믿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저주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1999년 여름, 큰며느리가 땅에서 토란을 심고 있을 때 갑자기 혀를 길게 내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까무러쳤는데, 후에 치료해서 호전되었습니다. 저의 큰아들도 각성하지 못하고 또 밖에서 “이것은 사교이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2000년 9월 14일, 아들이 열이 나더니 혀를 길게 내밀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저 감기라고 했습니다. 그해 9월 24일에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죽을 때 코와 입에서 2시간 쯤 혈농이 흘러나왔습니다. 저의 아들이 죽을 때는 겨우 47살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깊이 후회하였고 각성하였으며, 하나님 집에 저를 다시 받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큰며느리가 여전히 끈질기게 매달려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001년 7월, 저의 큰며느리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계속 수면제를 먹었는데, 한번 먹으면 2~3일 동안 정신없이 잤습니다. 8월 8일에 깨어났을 때 연못에 뛰어가 자살하려 했다가 사람들에게 구출되었습니다. 8월 9일, 그녀는 또 사람이 부주의한 틈을 타서 식칼로 자기의 목줄을 끊어 8곳이나 꿰맸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또 고통스러워 집에서 우물 옆까지 기어가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게 되었는데, 온갖 추태를 다 부렸습니다. 2001년 8월 15일, 결국 큰며느리는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1999년 여름부터 20번이나 까무러쳤고 죽을 때는 49살.)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70 푸양(阜陽)시 잉상현 산스푸(三十鋪)향 오○○(여, 58세), 3자교회 신도. 2012년 12월 5일 저녁, 형제자매들이 한창 따방훙(大幇轟)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는 3자교회의 사람과 함께 현지 파출소와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을 붙잡았다. 당시에, 오○○는 한 자매님을 붙잡고 못 가게 하면서 자매님을 욕하였고 자매님의 솜옷을 찢어놓았으며 또 두 번이나 따귀를 때렸다. 2012년 12월 25일, 오○○는 갑자기 뇌충혈(腦充血)에 걸려 병원에 가서 1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3만 위안의 돈을 써도 낫지 않았다. 현재 식물인간이 되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악마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을 받았다. 보다시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어떠한 사람도 거스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옥에 집어 넣을 것이다……』


  71 난링(南陵)현 이장(弋江)진 주○○(여, 61세), 인신칭의파 재무보관원. 1997년 상반기,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해 10월, 또 그에게 전해주었지만 그는 “우리가 믿는 것이 한 분의 영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잘못 믿었어요.”라고 말하였다. 게다가 인솔자와 동행하여 밤새도록 여러 곳의 교회를 봉쇄했다. 1998년 1월, 주○○의 허벅지에 컵만한 크기의 단단한 혹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이어서 엉덩이에도 컵만한 혹이 생기고 허리에도 2.5kg 정도의 수박만한 큰 혹이 생겨 허리를 구부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3개 혹이 다 오른쪽에 자랐는데, 8번이나 병원에 갔어도 의사들이 이렇게 큰 혹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감히 수술하지 못했다. 1999년 2월, 그의 허리의 혹이 터져 피와 고름이 한 가래통이나 흘러나왔으며, 6월에야 비로소 완쾌되었다. 2000년 12월, 재차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그는 받아들였다. 자신이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보응을 받은 것을 인식하고 또한 자신의 이전의 모든 행위를 깊이 후회하였다.


  72 푸양시 잉상현 곡○○(여, 50세), 이방인. 2012년 12월 15일, 한 자매님이 곡○○에게 복음을 전함과 아울러 그들 부부에게 각각 6권의 하나님 말씀 책을 주었다. 결국에 그녀는 하나님 말씀 책을 휴지로 사용했다. 곡○○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그녀에게 임했다. 이 기간에 곡○○는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늘 마음이 초조하여 죽고 싶다고 말했다. 2013년 4월 4일(청명절) 저녁, 곡○○는 십여 대나 자기 입을 때렸다. 그녀의 남편이 뭐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저는 마음이 초조하고 정신이 산란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그런 후에 그녀는 침대 위에 무릎 꿇고 남편에게 “당신께 미안해요. 저는 오늘 저녁을 넘기지 못할 거 같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밤 12시, 곡○○는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는 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나 전능자의 말을 뒷간에 던져 대소변과 함께 더럽힌다. ……나의 맹렬한 진노가 어찌 너희들의 악행을 넘어갈 수 있겠는가?』


  73 푸양시 라오묘(老廟)진 왕○○(남, 60세), 원래는 참예수교의 신도였다. 1999년 8월, 그의 온 가족이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그는 1개월 이상 따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이 생기고 믿을 수가 없어 물러났다. 그리고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다리를 잘라 버릴 거야!”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했다. 그 후에, 왕○○는 또 가족과 형제자매들을 욕하면서 공안국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2001년 8월, 왕○○는 폐암에 걸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어느 날, 왕○○는 세상 사람들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 관한 일을 말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까무러쳤고 혀를 깨물어 헐었다. 완쾌된 후에 1개월이 좀 지나서 그는 또 가족과 형제자매들을 욕했다. 한창 욕하다가 갑자기 또 까무러쳤는데, 깨어난 후 다시는 감히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그 후 그의 병세는 점점 심해졌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게 되었다. 곧 죽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참 공의로우십니다. 하늘 위, 땅 아래에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하루 대적하면 당신께서 저를 3일 동안 징벌하셔도 마땅합니다. 저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저의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라고 외쳤다. 2002년 1월 20일, 왕○○는 비참하게 인간 세상을 떠났다.


  74 잉상현 룬허(潤河)진 서○○(남, 34세), 영은파의 일꾼, 온 가족이 다 믿음. 1999년 7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아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책자를 들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말들을 했다. 그리고 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전자료 한 권을 들고 각 집회 장소에 가서 사람을 미혹하여 “이것은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동방번개를 믿는 날에는 거기서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한바탕 하나님을 모독하여 사람들이 놀라서 감히 참 도를 들으러 나오지 못하였는데, 복음 사역에 가로막음을 초래하였다. 2000년 2월 10일, 서○○는 교회를 떠나 상하이(上海)에 가서 야채 장사를 했다. 2월 20일(정월), 그는 야채를 팔러 갈 때 도로 옆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기름차 한 대가 갑자기 그의 앞에서 뒤집어져 그를 깔아놓아 고기 반죽이 되었고 피는 아주 먼 데까지 튀었으며 한쪽 다리만 남았다. 정말로 재앙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니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다!


  75 잉상현 이○○(남, 58세), 3자교회의 장로. 1999년 3월, 그는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간증을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또 책을 찢으려고 했으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했다.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신고하겠다고 떠벌렸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방해했다. 1999년 11월 13일, 이○○의 아들과 며느리는 타지에서 일했는데, 가스 중독으로 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3만여 위안의 돈을 써도 낫지 않아 폐인으로 되었고 밥도 다른 사람이 먹여줘야 했다. 그는 자기 입으로 “이것은 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십니다. 심판은 먼저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시인했다. 역시 장로답다. 집식구 하나가 죽자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이○○는 다시는 감히 대적하지 못했다.


  76 창펑(長豊)현 인신청의파의 중층 인솔자, 염○○(남, 58세). 1998년 가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간증을 들은 후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정죄하고 모독하였다. 1999년 2월 25일, 또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노발대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쫓아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했으며 또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였다. 4일이 지난 뒤(마침 구정 기간), 염○○는 급성 질환에 걸려 죽었다. 죽기 전에 말을 할 수가 없어 펜을 달라고 하여 “이것은 나의 죄과이다.”라는 글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죽기 직전에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77 퉁청(桐城)시 사리푸(卅裡鋪)진 3자교회 찬양 인도자, 방○○(여, 63세). 1999년 3월,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녀는 하나님을 함부로 정죄하고 모독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에게는 왜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따라 믿으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틀린다면 저는 생명으로 담보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00년 8월 9일 저녁, 방○○는 온몸이 마치 끈에 묶인 듯이 매우 괴로웠는데, 그녀는 이웃에게 부탁해 자매님을 불러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였다. 그는 또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라고 말했는데, 말하다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 즉시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했지만 이튿날 아침에 일순간 황천길로 갔다. 자기의 목숨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담보해주겠다니, 정말로 악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78 훠추(霍邱)현 예지(葉集)진 조○○(남, 45세), 자오후이 작은 인솔자. 1999년 겨울, 그는 어떤 형제자매들이 이미 성령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극력 대적하면서 가는 곳마다 요사스러운 말로 선동하여 사람을 미혹시켰다. “제가 동방번개의 사람을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로 하여금 걸어왔다가 누워 나가게 하겠습니다. 누가 또 감히 오는가 봅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한 지 4개월도 안 되어 즉 2000년 봄에 조○○는 밥을 먹지 못해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식도암 말기라고 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고 매우 무서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이것은 보응입니다. 여러분이 참 도를 받아들이는데 저는 암암리에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했으니 현재 하나님께서 저를 징벌하시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후에 조○○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2000년 8월 10일에 뼈저리게 뉘우치며 죽었다. 이번에는 그가 정말 누워 나갔다.


  79 푸난(阜南)현 왕화(王化)진 왕○○(남, 57세), 자오후이 작은 인솔자. 1998년 1월 29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이 그 마을의 이○○ 집에 갔다. 그가 알게 된 후,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쫓아냄과 아울러 “이것은 이단, 사교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실 리가 없고 여성이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영체이니까.”라고 훼방하고 모독하였다. 그는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했다. 1998년 말, 왕○○는 담장 꼭대기에 천막을 씌우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다. 1999년 8월, 그는 또 급성 질환에 걸려 피를 토했고 1만여 위안을 들여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2000년 6월 9일에 황천객이 되었다. 2000년 3월, 왕○○의 아내는 온몸에 부스럼이 나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었으며 병의 증세도 진단해내지 못했다. 본 파별의 사람은 전염병일까봐 그녀를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였고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상갓집 개 신세가 되어 누구도 동정해주지 않았다. 2000년 6월 30일 오후에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


  80 구전(固鎭)현 쑹뎬(宋店)향 조○○(남, 44세), 인신칭의파의 작은 인솔자. 1999년 10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었는데, 당시에 그는 받아들였다. 1개월 후 악한 종의 방해로 그 자신도 주견이 없어 하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또 “당신들의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왜 나를 죽게 하지 않는 거야?” 등등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도 하였다. 2000년 7월 중순, 마을의 전기선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많았다. 누군가 전기선을 위로 들어올렸지만 전봇대에 걸지 못했고 또한 아무런 사고도 없었다. 조○○가 들어올릴 때 전기 충격을 받아 즉사했다. 함부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다니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81 링비(靈璧)현 유지(尤集)진 조○○(여, 50세), 3자교회 핵심 인물. 1999년 3월, 그에게 성령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들은 후 즉시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어떻게 불러? 내게 데려와봐요. 모두 사람을 미혹하는 짓들이야!”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회를 봉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했으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팔아먹었다. 1999년 11월, 조○○는 요추결핵에 걸렸는데, 1만여 위안을 들여 수술해도 여전히 낫지 않았다. 2001년 4월에 또 간암에 걸렸다. 2001년 5월, 조○○는 또 다른 병에 걸렸는데, 진단 결과 정수리에 악성 종양이 생겼고 암세포가 이미 확산되어 치료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뒤로 조○○의 대뇌는 통제력을 잃었는데, 먹을 줄도 모르고 마실 줄도 모르며 대소변을 가누지 못하였고 뒤따라 두 눈도 다 멀었다. 2001년 6월 28일에 황천길에 들어섰다.


  82 쭝양(樅陽)현 허우방(後方)향 참예수교 설교자 진○○(남, 56세). 그는 1999년 3월부터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모독하고 훼방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였다. 그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만 들으면 기를 쓰고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언제인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한 자매님 집에 가서 “당신은 잘못 나갔어요, 그들에게 미혹됐어요.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한 말은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이후에 자매님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테니 교회에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1999년 11월 16일, 진○○는 자기 집에서 집회하려고 차를 타고 사람을 모으러 다녔다. 차에서 내릴 때 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못한 바람에 내리자마자 넘어져 머리 부위가 심하게 다쳤는데,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해도 소용없이 황천객이 되고 말았다.


  83 왕장(望江)현 구루(古爐)향 인신칭의파의 인솔자, 여○○(남 50세).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전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정죄했다. 그는 또 교회에서 아랫사람들을 통제하여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언제인가, 한 형제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동방번개는 거짓입니다. 빨리 돌아서면 제가 여전히 당신을 크리스천으로 인정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2001년 2월의 어느 날, 전기 기사가 그의 마을에서 고압 선로를 점검 수리하였다. 전기 기사가 쉬고 있을 때, 여○○는 고압 전봇대에 올라갔는데, 삽시간에 온몸이 고압 전기에 감전되어 불덩어리로 되었다가 전봇대에 엎드려있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대나무 장대로 그를 끌어내려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했다. 두 다리를 절단하고 왼손도 세 손가락을 절단했는데, 6만여 위안의 치료비를 썼다. 갖은 악을 행하고 어찌 하나님의 징벌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84 안칭(安慶)시 스리(十里)향 양○○(여, 35세), 3자교회 신도. 1998년 6월, 그녀의 언니가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는데, 그녀는 알고 난 후 극력 방해하고 정죄하면서 언니더러 믿지 말고 빨리 돌아서라고 하였다. 그녀의 언니는 그녀의 허튼소리를 곧이듣고 3자교회로 되돌아갔다. 그녀는 또 어머니에게 “동방번개는 다 거짓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든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직 성경만 붙잡고 놓지 않으면 돼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말대로 지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했다. 양○○가 악을 저지른 후, 재앙도 따라서 왔다! 2001년 5월 27일, 양○○는 돌공장에서 잡일을 할 때 큰 돌이 산꼭대기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지만 그녀만 바지 가랑이가 차에 걸리는 바람에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 다리가 돌에 깔려 뼈가 드러났고 허리 부위에도 구멍이 뚫렸다.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해도 소용없어 죽고 말았다. 죽을 때 나이 35살밖에 안 되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화를 입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


  85 징더(旌德)현 왕○○(여, 52세), 인신칭의파의 설교자 일꾼. 1999년 봄,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에 또 누군가 여러 번이나 그녀에게 전했지만 여전히 대적했다. 2000년 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재차 그녀의 집에 가서 전했는데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독살스럽게 문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또 “당신은 동방번개를 믿는 자야. 이런 사기꾼들, 나는 절대 듣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자기 동역자와 연합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였고, 게다가 하나님 역사를 모독하고 정죄하여 “현재 곳곳마다 동방번개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주의하세요. 동방번개의 영이 매우 독한데, 묻기만 하면 중병에 걸려요.”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2001년 7월의 어느 날, 하늘에서 큰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왕○○가 집으로 돌아가느라고 큰길을 가로지를 때, 내리막을 달리는 산타나 승용차에 치어 차머리에 엎어졌다가 또 큰길에 튕겨 뒤통수에 구멍이 났다. 그런 후에 또 마주 오는 관광 버스가 가슴을 깔아뭉개고 지나갔는데, 눈을 커다랗게 뜨고 즉사하였다. 정말로 재앙은 죄인을 따르는 것이다!


  86 페이시(肥西)현 순지(孫集)향 황○○(남, 64세), 멍터우(蒙頭)파 재무 보관원. 1998년 하반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그 교회에 전해졌는데, 그는 극력 가로막고 방해했으며 또 이단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쫓아냈다. 1999년 봄, 그의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불러와 재차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상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카와 조카 며느리에게 화를 냈다. 2000년 하반기, 황○○는 아들과 함께 조카 집에 가서 ‘배려’하였고 또 억지로 조카를 무릎 꿇게 하고 죄를 인정하게 하고 나서야 시름 놓고 떠났다. 2001년 2월 11일(정월), 황○○가 집회할 때 손에 성경을 들고 의자에 앉았는데, 몸이 갑자기 마비되면서 소변을 가누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를 들어 침대에 눕혔는데, 그날 밤에 그는 황천객이 되고 말았다. 죽을 때 모습은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다.


  87 잉상현 장커우(江口)진 탈세속(脫世俗)파의 신도, 구○○(남, 53세). 1998년 12월에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간증을 들은 후, 하나님의 성별에 대해 관념이 생겨 그는 마음속으로 저촉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이 육신 되실 수 없어. 이것은 거짓이고 이단이야.”라고 말했다. 또 하나님의 육신을 모독하는 말들을 했다. 후에 그의 사위도 그의 방해로 인해 믿지 않았다. 2000년 10월, 구○○는 간암에 걸렸는데, 온갖 병마의 시달림을 실컷 당했다. 2000년 12월 8일, 예수님을 믿은 지 20여 년이나 되는 이 크리스천은 육신으로 돌아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인해 징벌받아 피를 토하고 황천객이 되고 말았다. 죽을 임박에 한 형제님이 문안하러 갔었는데, 그는 두 눈에 후회의 눈물을 머금고 “제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입니다. 벌을 받아 쌉니다!”라고 말했다. 아쉽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88 화이닝(懷寧)현 차링(茶嶺)진 차링촌 3자교회의 신도, 대○○(여, 51세). 1999년 4월 초순, 그녀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 대○○는 그 당시에 아무 말도 없다가 이튿날 오히려 부인하였다. 게다가 교회에서 “제가 그들이 전하는 도를 듣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고 엊저녁에 악몽을 꾸었어요. 틀림없이 거짓이니 여러분은 믿지 마세요.”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중에서 두 사람은 원래 듣고 싶어했는데, 후에 그의 방해로 감히 듣지 못했다. 4월 하순, 대○○는 옛병이 재발하여 피를 토했다. 7월, 의사의 진단 결과 췌장암이었다. 9월에 입원하여 수술을 했고 7천 위안의 치료비를 썼지만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다. 암세포가 확산되어 온몸이 아파 견딜 수 없어 계속 수건에 뜨거운 물을 묻혀 몸을 뜨겁게 해야 그나마 통증을 멎게 할 수 있었다. 하루에도 20여 통의 뜨거운 물을 써야 했다. 그 후 2000년 4월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었다. 죽기 전에 후회가 막심했는데,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이런 보응을 받게 된 거라고 말했다.


  89 샤오(蕭)현 취안베이(全備)복음파 중층 인솔자, 위○(여, 30세).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누군가 그녀에게 성령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전해도 그녀는 거부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을 문밖으로 내쫓으면서 개를 추겨 물게 했다. 그녀는 또 교회를 봉쇄하고 수하의 사람들을 가로막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1999년 3월 초, 위○는 괴혈병에 걸렸는데, 머리카락이 전부 빠졌고 1만여 위안을 써도 낫지 않았으며, 그해 8월에 죽었다. 위○는 죽기 전에 수하의 사람들에게 “제가 아마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90 워양(渦陽)현 왕○○(남, 46세), 3자교회 목회자. 1999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복음을 3자교회에 전할 때, 왕○○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우두머리로 한 7명의 대적팀을 조직해 극력 다른 사람을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누군가 린후(臨湖)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왕○○도 사람을 거느리고 가서 방해하였다. 그는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말들을 하였다. 2000년 6월, 왕○○는 다리가 붓는 것을 발견하고는 신우신염이라고 여겼는데, 의사의 진단 결과 요독증이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았다. 후에 또 워양현의 방역소에서 간장과 신장 종합암 말기 진단을 내렸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으며 2000년 8월 23일에 죽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괴수는 끝내 저주받아 죽고 말았다!


  91 제서우(界首)시 이○○(남, 61세), 생명도파의 중층 인솔자. 1999년 기간에, 그는 여러 번이나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간증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방해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모독하고 정죄하였다. 그 결과 2000년 1월, 이○○는 장암에 걸렸다. 고통을 견딜 수 없어 2000년 7월 31일에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 했는데, 죽기는커녕 도리어 이전보다 먹성이 더 좋아질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잘 먹지만 대변을 볼 수는 없었고, 허벅지에 또 손가락만한 큰 홍반이 자라났고 계속 퍼져 더욱더 고통스러웠다. 2000년 8월 9일, 일순간에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이○○는 전에 아내에게 “내가 인솔자로서 아는 게 많아 대적한 것도 많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의 소위 ‘생명도’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92 리신(利辛)현 계○○(남, 26세), 자오후이의 일꾼. 1998년 말, 본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가 알게 된 후, 목회자와 함께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교회를 봉쇄함과 아울러 하나님을 모독했다. 형제자매들이 참 도를 그에게 전해주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했다. 1999년 상반기에 이르러, 그는 또 본 파별의 동역자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형제자매 집에 가서 방해하면서 한바탕 하나님을 모독했다. 2000년 4월 11일, 계○○는 남의 담장을 허물어 줄 때 깔려 죽었고, 그의 아내는 딸을 데리고 떠났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집과 가족을 잃게 되었다. 정말로 재앙은 죄인을 따르는 것이다!


  93 쑤이시(濉溪)현 양류(楊柳)향 류○○(여, 49세), 영은파 중층 인솔자. 1999년 10월,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했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가로막아 참 도를 듣지 못하게 하였다. 2001년 8월, 또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책을 주었는데, 그녀는 “이전에 누가 내게 이 책을 주었는데 나는 보지도 않고 태워버렸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쫓아냈다. 결국 그해 10월, 그녀 손의 자색 띤 물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온몸으로 다 퍼졌는데, 물집 속에는 물도 없고 피도 없었다. 그녀의 눈알이 튀어나왔는데, 마치 소 눈알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 드러누워 스스로 생활할 수 없었고, 2만여 위안을 들여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2002년 2월 9일(음력 12월 28일) 저녁에 죽었다. 죽기 며칠 전부터 그녀는 산송장이 되기 시작했는데, 온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났다. 죽은 후, 화장시킬 때 그녀의 오른쪽 손가락은 이미 3개나 썩어 떨어졌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은 하늘의 보응이라고 말했다!


  94 펑타이(豊臺)현 정○○(남, 47세), 인신칭의파의 중층 인솔자. 1999년 6월, 그는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간증을 들은 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 되신 것을 믿지 않았다. 교회로 되돌아가 몇몇 동역자들을 이끌고 가는 곳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이것은 동방번개이고 사교이니 믿어서는 안 돼요.”라고 말했다. 게다가 교회를 봉쇄하고 수하의 형제자매들을 가로막아 도를 듣지 못하게 하였다. 1999년 11월, 정○○는 간암에 걸렸는데, 아픔을 참기 어려워 계속 신음했다. 2000년 정월 18일, 정○○는 숨이 끊어져 죽었다. 죽을 때 두 눈을 반쯤 떴고 입을 벌리고 이를 드러냈는데, 그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95 화이난(淮南)시 이○○(여, 49세), 자오후이 중층 인솔자. 1999년 이전,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전해도 그녀는 듣지 않고 또 사람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1999년 봄, 그녀의 여동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후 그녀에게 전화하니 그녀는 당시에 정죄하고 모독하면서 “이건 거짓이야. 너 꼼짝 말고 내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했다. 그녀가 돌아가기도 전에 그녀의 머리가 아픈 병이 갑자기 심해졌는데, 아프기만 하면 소리 질렀고 앉아도 불안하고 누워도 불안했으며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거렸다. 병원에 가도 발병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의사는 뇌 속에 벌레가 있는지 수술해보자고 했다. 그리하여 머리 부위와 목 부위를 수술했으며 목구멍에는 산소통을 달았다. 결국 2만 위안 정도 썼는데도 발병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1999년 6월 25일에 고통스럽게 죽고 말았다. 나쁜 짓을 해서부터 죽기까지 몇 개월 만에 그녀의 ‘하나님을 대적하던 일’도 마무리지었다!


  96 우웨이(無爲)현 허마오(鶴毛)향 왕○○(남, 64세), 인신칭의파의 설교자(때로는 타지에서 설교함). 1998년 초, 그는 밖에서 동방번개를 전한다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동방번개는 거짓이고 사교이니 들어서는 안 돼.”라고 알려 줬다. 1998년 겨울, 두 형제님이(왕씨와 아주 친한 사이) 그의 집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는 않고 또 “자네들의 동방번개는 태양을 섬기는 것이니, 나는 죽어도 믿지 않겠어.”라고 욕하고는 두 형제님을 쫓아냈다. 후에 그의 아들이 받아들이고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그에게 3번이나 전하게 해도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게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였다. 1998년 12월 20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몇몇 형제자매들이 그의 딸 집에 가서 집회하고 교통하였다. 그가 알고 난 뒤, 두 형제님을 잡고 향정부에 넘겨주려고 하다가 그의 아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는 또 아들이 집회하는 것마저 가로막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으며 게다가 며느리에게 남편을 좀 단속하라고 시켰다. 1999년 3월, 왕○○는 밥을 씹어 넘기기조차 힘들었다. 1999년 5월, 의사의 진찰 결과 식도암이었다. 앓는 기간에 그는 항상 밥을 먹을 수 없어 뼈만 앙상해졌으며, 불신자 사촌 형도 그가 정말로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6월 2일, 왕○○는 병으로 죽었다. “너무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라고 그의 아들이 말했다.


  97 쑤이시현 구라오(古饒)진 범○(여, 35세), 3자교회의 성가대 대원. 1999월 6월, 한 형제님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간증했는데, 간증을 들을 때 그녀는 “저는 동방번개를 안 믿겠습니다. 저의 인솔자는 미혹 당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교회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2000년 7월 22일, 범○는 간암에 걸렸는데, 2만여 위안을 들여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2001년 7월 13일에 죽었다. 죽을 때 배가 터져 창자가 다 나왔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98 보저우(亳州)시 쵸우둥(譙東)진 왕○○(남, 43세), 화쉐허파 작은 목회자. 1998년 11월,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전했는데, 그는 들은 후에 믿지 않고 “하나님이 오셨다구? 어디에 계시는데? 성은 뭔가? 이름은 뭐고? ……”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1999년 7월 27일, 왕○○는 아들의 전동 삼륜차에 앉아 수박을 팔러 가다가 도중에 다리가 트렁크 모서리에 걸리는 바람에 굴러 떨어져 100여 m나 끌려갔다. 누군가 그의 아들에게 “차에서 사람이 떨어졌네.”라고 말했다. 그의 아들이 차를 세우고 돌아볼 때, 차가 저절로 뒤로 밀리는 바람에 왕○○의 갈빗대를 깔아뭉갰다. 그 당시 그의 등 부위의 가죽이 벗겨졌다. 하오저우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는 너무 아파서 얼굴이 험상궂었다. 수술하고 있을 때 갑자기 30분간 정전되었는데, 그는 견딜 수 없어 마구 허우적거리다가 잠깐 후에 다리를 펴고 눈을 크게 뜨고 죽었다.


  99 보저우시 이○○(남 53세), 화쉐허파의 목회자. 1998년,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듣지도 않고 오만하게 “나, 이○○가 하루라도 죽지 않는 한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마!”라고 말했다.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접대하지 못하게 했다. 그해 11월 말, 그는 병에 걸렸는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 1999년 3월,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1만 위안 정도를 써도 낫지 않았으며 1999년 11월 말에 죽었다. 이 못된 놈은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을 쟁탈하려고 했는데, 참으로 사탄의 본성이다. 결국 징벌받아 죽고 말았다.


  100 리신(利辛)현 이○○(남, 52세), 3자교회의 목회자. 1999년 4월, 그의 이웃(형제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그 교회의 한 사람에게 전해주었다. 그는 알고 나서 저녁에 그 형제님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물었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무엇을 믿는 거야?” 이어서 형제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내 양을 훔쳐갈 생각하지도 마!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 간다면 당신을 부셔버릴 테야! 우리 교회의 사람을 하나라도 훔쳐갈 생각하지 마……” 욕하면서 형제님을 때리려 하자 형제님은 가버렸다. 이튿날, 이○○는 교회를 봉쇄하면서 “우리 마을에 동방번개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들과 접촉하지 마세요. 그는 이단이에요……”라고 말했다. 1999년 여름, 이○○의 다년간 발작하지 않던 간염이 재발하여 강경화 복수로 넘어갔으며 1999년 12월 26일에 죽었다. 적그리스도가 제거된 것이다!


  101 링비현 다루(大路)향 손○○(남, 54세), 인신칭의파의 신도. 1999년 10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정죄하여 “전부 거짓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면 더욱더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듣기만 하면 미혹 당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훼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고 정죄했다. 2000년 6월 11일, 손○○는 이웃 마을 교회에서 집회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죽었는데, 분명히 징벌받아 죽은 것이다.


  102 쑤저우(宿州)시 차오춘(曺村)진 조○○(여, 62세), 인신칭의파 작은 인솔자. 1999년 3월,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녀는 간증을 듣기를 거절했다. 그 후, 교회를 봉쇄하면서 “저의 허락이 없이 누구도 나가서 도를 들어서는 안 되고 또 낯선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2000년 9월, 조○○는 병에 걸렸는데, 의사의 진찰을 통해 이장암 진단을 받고 1개월 후 저승으로 가고 말았다. 다른 사람을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다가 징벌받아 죽은 것이다!


  103 스타이(石臺)현 강○○(남, 42세), 인신칭의파의 중층 인솔자. 1998년 가을,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에 악독하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다. “당신들이 전하는 여자 그리스도가 나와 마주치는 날에는 내게 만일 총이 있다면 바로……” 그는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며 “동방번개는 사교이다.”라고 훼방하였다. 그는 수하의 신도들을 위협하여 그들이 간증을 듣지 못하게 했다. 1998년 11월, 강○○는 신장염에 걸렸고 1999년 3월에 또 백혈병에 걸렸는데,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1999년 10월에 죽었다. 그는 완고하게 하나님과 적이 되다가 마땅한 징벌을 받았다.


  104 푸난현 장○○(여, 38세), 자오후이 일꾼. 1999년 겨울, 그녀는 훠추현 예지진의 형제자매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다. 2000년 2월 6일(구정 기간), 그녀는 한 형제님의 집에 가서 “절대로 ○○와 교제하지 마세요. 그는 이미 동방번개를 받아들였어요.”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동방번개를 사교라고 말했고 또한 자기가 이번에 사람들이 미혹되어 동방번개를 받아들일까봐 각처로 돌아다니며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오후, 장○○는 예지진에서 야오리(姚李)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교회를 봉쇄하러 갔다. 버스에서 내릴 때 뒤에서 자동차 한 대가 달려와서 그녀의 머리 부위를 쳐놓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그 당시 그녀는 땅에 쓰러졌는데, 피가 계속 흘러나와 잠깐 사이에 저승으로 가고 말았다. 이 악한 종은 교회를 봉쇄할 새도 없이 하나님께 제거되었다.


  105 제서우시 조○○(남, 43세), 3자교회의 집사. 1999년부터 2001년 3월까지,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전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까지 가로막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미 간증을 들은 몇몇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서는 안 돼요. 큰 교회에서만 들어야 해요. 다른 것은 다 거짓이에요.”라고 말했다. 또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을 속박하였다. 결국 2001년 7월 20일 아침, 조○○는 땅에 물을 댈 때 벼락에 맞아 즉사했다.


  106 퉁린(銅陵)현 중밍(鐘鳴)진 이○○(남, 58세), 인신칭의파 집사. 1999년 4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책도 주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모독하고 정죄하였으며 노기등등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문밖으로 내쫓았다. 이어서 그는 또 교회에서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훼방하며 말했다. “동방번개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사기꾼들이니 여러분은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극력 교회의 사람들을 가로막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2000년 12월 30일, 이○○는 친척 집으로 식사하러 갔다가 갑자기 의자에 앉은 후부터 움직일 수 없었다. 친척들이 그를 시 인민병원으로 옮겨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구급했지만 결국 황천으로 가고 말았다.


  107 퉁링현 류○○(여, 54세), 참예수교회의 집사. 1998년 11월, 그녀는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간증을 들은 후, 본 파별의 큰 인솔자에게 보고한 다음 또 다른 자매와 함께 간증을 듣는 척하고 돌아가서는 또 간증을 들은 사람을 종교 인솔자에게 보고하면서 간첩의 역을 맡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몇몇 자매들이 알아차리고는 여러 번이나 그녀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일을 하지 말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지 않았다. 2000년 2월 12일 저녁(마침 구정 기간), 류○○의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녀가 침대에 쓰러진 것을 발견했는데 정신이 희미해졌고 말을 하지 못했다.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해도 소용없었고 입원한 지 10일만에 죽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피시지 않는다면 누가 이 궤사한 악마를 간파할 수 있겠는가? 그녀의 계략이 아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격살당했다.


  108 쭝양현 류○○(남, 57세), 인신칭의파의 교회 집사. 1998년 8월 하순, 그는 아내, 딸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그는 다른 사람의 유언비어를 곧이듣고 또 원래 종파로 되돌아갔다. 그는 또 억지로 아내와 딸도 끌고 가려고 했다. 그들이 듣지 않자 그는 크게 노하면서 “믿어서는 안 돼. 이것은 거짓이고 사교야. 내가 가장이니 다 내 말을 들어!”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하나님을 욕했다. 1999년 6월, 류○○는 온몸이 시큰시큰 쑤시고 아파왔다. 그의 아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고 권해도 그는 여전히 계속 모독하고 매도하였다. 2000년 6월, 류○○는 갑자기 기침이 나서 진찰을 받은 결과 폐결핵이었는데, 치료해도 낫지 않았다. 그의 당뇨병이 또 재발하여 아파서 온종일 소리를 지르곤 했다. 2001년 6월에 멀쩡하던 사람이 병사하였다. 악마가 제거되어 그의 아내와 딸은 해방 받았다.


  109 우웨이(無爲)현 니차(泥汊)진 곽○○, 남, 46세, 인신칭의파의 중층 인솔자. 1998년 12월, 그는 탕○○가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훼방하는 말을 많이 했다. 이어서, 곽○○는 집회할 때 탕○○에게서 뺏어 온 하나님 말씀 책을 단장취의(斷章取義)하여 읽었는데, 읽으면서 함부로 모독하고 정죄했다. 곽○○는 그래도 그치지 않고 또 탕○○의 친척(종교인)과 함께 퉁링시에 가서 탕○○의 막내이모와 사촌형수를 방해하였다. 탕○○의 사촌형수 집에 가서 곽○○는 “빨리 돌아서세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저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절대 잘못 빠지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탕○○의 막내이모부(이방인)를 부추겨 아내를 핍박해 하나님 말씀 책을 내놓게 했다. 이튿날에서야 곽○○는 집으로 돌아갔다. 1999년 2월(마침 구정 기간), 곽○○는 갑자기 병에 걸려 드러누웠는데, 그저 눈으로 사람을 볼 수만 있을 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진단해내지 못해 진료할 수가 없었다. 그해 가을, 곽○○는 죽었다. 죽을 때 뼈만 앙상했고 얼굴은 정말 소름끼쳤다. 나쁜 짓을 할 때는 극도로 발광하다가 징벌이 임하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다!


  110 푸난현 장○○(남, 34세), 3자교회의 설교자. 1999년 3월, 그의 부모와 여동생이 이제 금방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는데 그에게 끌려 되돌아갔다. 그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정죄하여 “이것은 이단이니 들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또 자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의 집회를 감시하였고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고했다. 1999년 11월 22일 아침, 장○○가 일어나서 밥을 할 때 무슨 급성병에 걸렸는지 갑자기 주방의 부뚜막 뒤에서 죽었다. 그의 아내가 땔감을 들고 왔을 때에야 발견되었다. 정말로 사탄의 심부름꾼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드러낸 것이다!


  111 타이허(太和)현 왕○○(남, 67세), 대찬미파 장로. 1997년 8월, 본 파별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후 그에게 전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8년 9월, 그는 다른 인솔자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웃 마을의 사람 5명을 본 파별로 끌어갔고 게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훼방했다. 1998년 10월, 그의 친척이 그에게 전했는데, 그는 또 인솔자 경○○를 불러와서 논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는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진단 결과 출혈열이었다. 그달, 왕○○는 피를 토했고 대소변에도 피가 나왔으며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도태되었다!


  112 제서우시 오○○(남, 31세), 지방 자오후이 중층 인솔자. 1998년 11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간증했지만 그는 저주하며 욕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믿어도 나는 안 믿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했다. “당신들이 믿는 건 동방번개이고 이단이야. 아무리 옳다 해도 안 믿어. 죽어도 내 걸 지킬 거야.” 2001년 4월, 오○○는 간암에 걸렸고 6월 23일에 죽었다. 죽을 때, 온몸이 부어 극도로 괴로워했다. 분명히 징벌받아 죽은 것이다!


  113 제서우시 진○○(남, 42세), 지방 자오후이 작은 인솔자. 1998년,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전해주었지만 그는 믿지 않고 또 득의양양해하면서 “내일 나를 죽게 한다 해도 안 믿어.”라고 말했다. 결국 1998년 11월 20일, 진○○는 삼륜차를 몰고 돼지를 싣고 가다가 차가 저절로 멈춰섰다. 그가 차 밑에 엎드려 수리하고 있었는데, 차에 실은 돼지들이 막 움직이는 바람에 차가 움직였다. 차 바퀴가 마침 그의 머리를 깔아놓아 그 즉시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죽을지라도 믿지 않겠다던 천○○의 맹세가 이루어졌다.


  114 푸양시 임○○(남, 55세), 인신칭의파의 중층 인솔자, 그의 집은 접대집. 1998년 3월 사이, 연이어 4번이나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그에게 전해주었다. 앞서 3번은 그가 그저 믿지 않고 거부만 했고 마지막 한번은 악에 받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쫓아냈다. 그리고 대적하기 시작하였고 또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하나님을 훼방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했다. 이 일이 지난 후, 재앙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1998년 9월, 임○○의 둘째 아들이 베이징(北京)에서 일하다가 차에 깔려 죽었다. 1999년 2월, 임○○는 급성 질환━화농간에 걸렸는데, 이미 말기여서 간이 절반이나 썩었고 1만여 위안의 돈을 들여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다. 1999년 4월 28일, 달갑지 않아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15 푸양시 정○○(남, 54세), 피립(被立)파의 중층 인솔자. 1999년 3월 사이,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는 사람이 간증할 때, 정○○는 서둘러 그곳에 도착하여 그 자리에서 대적하면서 집회를 방해하였으며, 밤 12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 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면 그도 거기에 가서 방해하였다. “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욕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했다. 2000년 8월, 정○○는 간경화, 당뇨병에 걸렸는데, 2만여 위안을 들여 치료해도 여전히 효과가 없었다. 그는 병마의 시달림을 받아 고통스러웠고 견디기 어려워했다. 목을 매어 자살하려고 했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 2001년 4월 5일 밤중, 그에게 또 한가지 재앙이 더해졌다. 그는 위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날이 밝기도 전에 숨이 끊어져 죽었다. 악마가 미친 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 저주받아 죽었다.


  116 푸양시 잉둥(潁東)구 이○○(남, 37세), 3자교회 목회자. 1999년 7월,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그에게 전해주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문밖으로 내쫓으면서 “가지 않으면 파출소에 신고해 당신들을 붙잡아가게 할 테다!”라고 말했다. 본 교회의 핵심 인물 왕○○는 당시에 받으려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훼방하고 모독하는 말들을 듣고 다시 본 교회로 되돌아갔다. 2001년 3월 11일, 이○○가 한창 설교할 때 갑자기 강단 위에서 까무러쳤다. 병원으로 옮겨 10일 동안 산소통을 달고 있었는데 8천여 위안을 썼다. 산소통을 뽑은 후 그는 숨이 끊어졌다.


  117 당산(碭山)현 주○○(남, 47세), 화쉐허파의 큰 목회자. 1997년,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9월, 두 자매님이 또 가서 그에게 전했는데, 그는 “당신들, 내 양 훔쳐 가지 마. 이전에도 누군가 온 적이 있었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그는 각처에 가서 교회를 봉쇄하고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웃 마을 형제자매들을 팔아먹는 바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몇몇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2001년 12월의 어느 날 아침, 주○○가 화장실에 갔을 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고꾸라졌다. 병원에 실려 가 진찰을 받은 결과 뇌출혈이었다. 의사가 치료해주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오후에 숨이 끊어져 죽었다. 악마는 결국 저주받아 죽었다!


  118 칭양(靑陽)현 유화(酉華)향 강○○(남, 69세), 멍터우(蒙頭)파 평신도. 1999년 봄,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었다. 그는 간증을 들은 그 당시에 받아들였다. 후에 다른 사람에게 미혹되어 본 파별로 되돌아가 나쁜 짓을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하나님이 오셨다고 전하는 것은 거짓이고 이단입니다.”라고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매님이 여러 번 그에게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면 좋은 결과가 없어요.”라고 권했지만, 그는 더욱더 완고하게 대적하면서 “나는 죽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어.”라고 말했다. 2001년 10월의 어느 날, 강○○가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는 도랑에 넘어졌다. 그의 아들이 그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의사를 불러 응급처치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고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었으며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다. 저녁 8시에 죽었다.


  119 보저우시 챠오둥현 왕○○(남, 63세), 화쉐허파 목회자. 2000부터 2001년까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복음을 여러 번 전해주었지만 그는 거부했다. 마지막 한번은 오히려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 책을 사취해 갔다. 그리고 집회에서 오만하게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죽는다 해도 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만일 받아들인다면 출교시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2001년 9월 초순, 왕○○는 폐결핵에 걸렸는데, 그가 앓고 있는 동안에도 줄곧 교회를 봉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2002년 2월, 간암에 걸렸는데, 병통의 시달림을 받는 기간에 그는 빼빼 말라 많이 변하여 딴 사람 같아 보였다. 많은 돈을 들여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고 2002년 3월 17일에 죽었다.


  120 워양현 왕○○(남, 46세), 영은파 일꾼. 2001년 8월 중순, 왕○○는 본 파별의 마자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는 가서 방해하면서 “동방번개는 사교에요, 자매님이 잘못 빠졌어요……”라고 말했다. 돌아온 후 또 각처 교회를 봉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는 갑작스레 중병을 앓았는데, 코에서 피가 나왔다. 진찰을 받은 결과 유선암(남성은 이런 병에 걸리는 확률이 아주 적음), 폐병, 요독증이었다. 한쪽 신장은 결석이고 한쪽 신장은 삭아 없어졌으며, 대소변이 통하지 않고 온몸이 부어있었는데, 여러 방법으로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고 2002년 1월 26일에 죽었다. 죽을 때 모습은 흉측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받은 것이다!


  산둥(山東)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34 사례만 발췌)


  121 허쩌(菏澤)시 주○○(남, 44세), 화쉐허파의 목회자. 1999년 1월,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고 그에게 여러 번이나 교통해주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나를 죽게 할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왔다면 나를 어찌할 수 있어? 나는 내 몸에 있는 벙벙영(蹦蹦靈)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어……”라고 말했다. 2000년 1월, 주○○는 식도암에 걸렸다. 그 후에 그도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임을 인식했지만 시간은 이미 늦었다. 나중에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2001년 8월 18일에 죽었다. 죽을 때는 뼈와 가죽만 남았다. 그의 아내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122 쯔보(淄博)시 린쯔(臨淄)구 징중(敬仲)진 주○○(남, 59세), 인신칭의파, 그의 집은 집회 장소, 이상(異象)을 보기를 중요시하였다. 1998년 3월, 누군가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형제자매들은 듣고 매우 좋다고 하였지만 교회를 지키는 몇몇이 “우리 미혹당하지 맙시다. 먼저 이상을 보고 다시 생각합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더러 이상을 보라고 했다. 주○○는 “저는 머리가 없는 닭 한 마리가 피를 줄줄 흘리며 피투성이가 되어 여기저기 마구 부리로 쪼는 것을 보았는데, 거짓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 이 이상을 인솔자에게 알려주고 교회를 봉쇄하기 시작하여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았다. 1998년 3월 20일 저녁, 주○○는 갑자기 몸 불편하여 침대에 드러누웠는데, 급성병에 걸려 죽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악마가 제거된 것이다!


  123 지닝(濟寧)시 자샹(嘉祥)현 손○○(남, 29세), 대찬미파 인솔자. 1999년,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미 받아들인 형제자매들을 방해하면서 “당신들이 믿으면 신고하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속박하여 모두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2001년 4월, 손○○는 발로 돌멩이를 차면서 장난할 때, 발이 퍼렇게 되었다가 이어서 부어올랐다. 4월 16일, 그의 두 눈이 다 멀었는데, 진찰 결과 발로 야기된 병이었다. 이튿날 아침에 염라대왕을 만나러 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124 쥐안청(鄄城)현 둥커우(董口)향 조○○(남, 22세), 그들 부부와 누나는 다 화쉐허파 신도이다. 1999년 봄, 누군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조○○ 부부는 거부하였지만 그의 누나는 받아들였다. 그들이 극력 가로막는 바람에 그의 누나는 또 본 파별로 되돌아갔다. 조○○ 부부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의 집회를 여러 번이나 엿듣고 여기저기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람을 미혹하였다. 2001년 5월 말의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굉장한 소리가 한번 크게 울리더니 한 갈래 번개가 조○○ 집을 쳐서 큰 구멍이 났다. 꿈속에 있던 조○○ 부부는 번개에 맞아 기절하였다. 조○○는 벼락에 맞아 무릎부터 위로 검자주색으로 되었는데, 불에 타서 익은 것 같았고 가슴팍은 마치 손으로 몇 번 긁어놓은 듯했다. 그의 아내는 벼락에 맞아 하반신이 전부 물집이었다. 그들 부부는 벼락에 놀라서 6개월 동안이나 멍청해졌다. 현재 조○○는 위병에 걸려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심장병과 불임증에 걸렸는데, 두 사람은 다 약을 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말로 송구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25 빈저우(濱州)시 보싱(博興)현 고○○(남, 52세), 3자교회 목회자. 1998년 4월 12일, 그 교회의 두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그가 알고는 가서 방해하였고 게다가 그 두 사람이 미혹당했다고 말했다. 또 교회에서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함부로 모독하였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형제를 혼내주겠다고 말했다. 1998년 6월 22일, 고○○는 밭에 가서 밀을 찧을 때 사나운 개에게 물렸다. 그날 오후, 철로를 가로지를 때 기차에 부딪쳐 10여 m 밖으로 튕겨 즉시 목숨을 잃었다. 이 악마는 저주를 받았는데, 재앙이 뒤쫓아가 놓아주지 않은 것이다!


  126 허쩌 지역 청우(成武)현 손○○(여, 51세), 3자교회 보관원. 1999년 봄, 누군가 그녀의 오빠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때마침 그녀가 오빠 집에 있었다. 그녀는 “지금 거짓 도와 이단을 전하는 자들이 특히 많아요. ≪톈펑(天風)≫ 잡지에도 동방번개는 여왕도(女王道)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했다. 1999년 8월 29일 오후, 손○○는 길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눌 때 버스에 치어 길가로 튕겨나갔는데, 머리가 깨져 튀어나오고 얼굴이 망가져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그 즉시 황천객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다!


  127 라이양(萊陽)시 뤼거좡(呂格莊)진 전○○(남, 70세), 인신칭의파의 신도. 1997년 10월,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간증했고 또 하나님 말씀 책도 주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관념이 생겼고 하나님의 도성육신이 여성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하였다. 또 그의 아내를 핍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내가 당장 남쪽 벽에 부딪쳐 죽겠어. 만일 하나님이라면 나를 암에 걸리게 하라지.”라고 말했다. 1998년 5월, 전○○는 정말 간암에 걸렸다. 병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꼬박 1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다. 후에 그가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임을 인식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는 죽기 이틀 전에 아내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당부했고 또 “나는 곧 떠나요. 이 병은 내가 요구한 거니까.”라고 말했다.


  128 창산(蒼山)현 좡우(庄塢)향 류○○(남, 44세), 진리파 인솔자. 아래는 이 사람의 체험이다. 「1999년 2월 21일부터,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었습니다. 저의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문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또 각 교회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는 말을 퍼뜨렸고 또한 교회를 봉쇄하면서 “이것은 순전히 거짓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나오면 바로 죽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을 가로막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뜻밖에 2000년 10월 1일 밤, 저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발견했을 때는 입, 코, 눈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저는 이미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고 아내의 죽음이 우리 둘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 저는 깊이 후회합니다. 그 후에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또한 실제 행동으로 이전의 빚짐을 메우리라 심지를 세웠습니다.」


  129 지난(濟南)시 리청(歷城)구 중궁(仲宮)진 동○○(남, 61세), 한 가정교회 목회자. 1997년 여름, 그의 여동생이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동방번개는 사교야……”라고 말했다. 2001년 8월의 어느 날, 동○○는 갑자기 쓰러졌다. 그 후로 정신이 흐리멍덩하였고 며칠 뒤에는 발음이 똑똑하지 않았고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이었다. 앓는 기간에 동○○는 고통을 참기 힘들어 소리치면서 구해달라고 빌었다. 후에 그의 여동생이 또 그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그는 그제야 “내가 동방번개를 대적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만하게 대해서는 안 돼. 그러나 난 후회해도 늦었어.”라고 말했다. 2002년 1월, 동○○의 병세는 더 심해졌는데,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 2002년 1월 31일에 세상을 떠났다. 죽을 때 그의 인후, 혀는 모두 헐었고 앙상하게 뼈만 남았었다.


  130 쥐(莒)현 진○○(남, 57세), 3자교회 핵심 인물. 1999년 3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었는데, 그는 겉으로 받아들였지만 암암리에 아들더러 전화해서 3자교회에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박해받게 되었다. 2000년 1월 6일, 진○○ 부부는 석탄 가스에 중독되었는데, 그의 아내는 즉사했다. 그 후부터 진○○의 머리는 둔해졌고 반응이 느려졌다. 2000년 봄, 그의 두 아들이 남의 집 아이를 납치하여 죽였다. 결국 그의 한 아들은 총살당하고 다른 한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며칠 구류하고는 석방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가족을 저주하신 것이다!


  131 하이양(海陽)시 류거좡(留格庄)진 손○○(여, 52세), 인신칭의파의 신도. 1999년 1월 17일,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녀는 거부했고 또 다른 사람까지 가로막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게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이것은 참 도가 아니라 거짓이다.”라고 큰소리를 탕탕 쳤다. 그녀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매를 핍박하고 가로막았다. 하나님을 대적한 탓에 그녀의 당뇨병이 재발했고 병세는 더 심해졌다. 그 후에 당뇨병이 요독증으로 넘어갔는데, 2000년 7월 16일에 죽었다. 손○○가 죽은 후, 그녀의 가족들이 교회에서 손○○가 죽을 때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전에 여러 번 자신을 반성해보았고 나중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탓에 이런 결국을 초래하게 되었음을 성찰하고 인식한 후에야 숨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죽을 때에야 후회했는데 너무 늦었다!


  132 룽청(榮成)시 상좡(上庄)진 왕○○(여, 54세), 삼반복인(三班僕人)파의 신도. 1998년 11월, 누군가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그 마을의 두 자매에게 전했다. 당시에 두 자매는 아주 잘 들었고 또한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두 자매는 원래 집회 장소에 가서 집회할 때 “오늘 어떤 자매가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잘 얘기하고 성경에 매우 부합되더군요.”라고 말하자 왕○○는 대적하면서 “그들의 허튼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들은 동방번개이고 이단이고 거짓이에요. 왜 그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 집에 왔다면 저는 그들을 내쫓았을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말한 지 몇 분도 안 되어 왕○○는 갑자기 두 손이 차가워졌고 얼굴색이 새파랗게 되었으며 피가 위로 솟구쳐 뒤로 넘어졌는데, 입에서 거품이 계속 나왔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대뇌 총 혈관이 파열된 것이었다. 그 후부터 왕○○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온종일 멍한 상태로 정신이 맑지 못했고 말도 똑똑하지 못했다.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한 자매에게 “사는 것이 너무 고생스러워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어요.”라고 말했다. 현재 이 사람은 여전히 방구들에 누워 움직이지 못한다. 먹고 마시고 싸는 것도 다 다른 사람이 돌봐야 한다. 평안을 누릴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징벌을 받을 때는 또 너무 고생스럽다고 투덜거리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았을 것이다!


  133 린이(臨沂)시 창산(蒼山)현 조○(남, 29세), 찬미파의 목회자. 1996년 겨울,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한 적이 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8년 12월, 조○는 한 작은 인솔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을 알고 가서 방해했다. 그의 미혹으로 작은 인솔자는 수하의 30여 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참 도를 떠났다. 그는 하나님 말씀 책을 본 후, 반면 자료를 써서 곳곳에 퍼뜨렸다. 게다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했다. 조○는 본래 매우 건강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후로 자주 열이 나면서 병세가 점점 심해졌다. 진찰을 받은 결과 경부 악성 종양(암)이었다. 후기에 이르러 경부가 헐어서 악취가 풍겨 사람들이 그의 방에 접근하지 못했고 향수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1월 22일(음력 12월 28일)에 죽었다. 이 악한 종은 제거되었다!


  134 둥잉(東營)시 갈○○(남, 45세), 3자교회 설교자. 1999년 2월,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할 때 그는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설교 자료를 얻어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정말 악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그는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동방번개는 거짓이니 들어서는 안 되고 받아들여서는 더욱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1999년 7월 20일, 갈○○가 전기 설비를 설치할 때 그 자리에서 감전되어 즉사했다. 1999년 9월, 그의 20살 되는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성경의 말이 응한 것이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느니라”


  135 쥐난(莒南)현 장○○(여, 40세), 영은파의 작은 인솔자. 1998년 겨울, 그녀는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간증을 들은 후 악의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했으며 교회를 봉쇄했다.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갓 받아들인 형제자매들을 적지 않게 끌어갔으며 계속 악한 짓을 했다. 2000년 봄, 장○○에게 징벌이 임했다. 그녀의 코, 입 및 귀에서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으며, 후에는 6개월 동안이나 두 귀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이로 인해 회개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의 외아들이 정신병에 걸렸는데, 자주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사람을 때렸다. 언제인가 그녀는 하마터면 아들에게 목이 졸려 죽을 뻔했으며 이전에 아주 무던하던 남편도 그녀와 자주 다투었다. 지금도 이 사람은 여전히 아들과 남편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참으로 사느니 죽는 것보다 못했다. 그녀는 온갖 악행을 저질러 보응을 받은 것이다!


  136 린이시 뤄좡(羅庄)구 시가오두(西高都)진 이○○(남, 53세), 인신칭의파의 설교자. 2001년 3월, 한 자매님이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가는 곳마다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여 복음 사역에 극대한 가로막음을 초래하였다. 2001년 9월, 또 누군가 그에게 여러 번 전해도 그에게 문밖으로 거절당했다. 2002년 2월 26일(정월 대보름), 이○○는 작은 뇌출혈에 걸려 입원했다. 병원에서 그는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의사를 보기만 하면 마귀가 자기 돈을 사취하러 왔다고 말했다. 4~5일 후 의사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신이 흐리멍덩해졌고 누가 문안하러 오면 그는 “사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하루 지내는 것이 1년을 지내는 것보다 더 긴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2002년 3월 31일 오후, 이○○의 병이 심해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졌다.


  137 웨이팡(濰坊)지역 주청(諸城)시 스챠오즈(石橋子)진 우○○(여, 36세), 인신칭의파 신도. 2001년 2월,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녀는 극력 대적하였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2001년 4월, 우○○는 악령이 들려 정상 사람의 이지를 잃었는데, 밥 먹을 줄도 모르고 옷 입을 줄도 몰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형제자매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땅 위에 있다. 나는 감히 정죄하지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정죄받아 흑암에 떨어져 이를 갈며 애곡하고 있다.”라고 외쳤다. 현재 그녀는 약을 먹으면서 현 상태를 유지할 뿐이다. 하지만 병이 재발하면 옷을 벗어버리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138 옌타이(煙臺)시 푸산(福山)구 더우위(鬪餘)진 왕○○(여, 42세), 인신칭의파 교회 인솔자. 1996년 봄, 그 교회의 두 자매님이 그리스도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후, 하나님의 말세의 말씀을 왕○○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대강 넘겨보고는 거짓 도라고 말했고 게다가 여기저기서 교회를 봉쇄하였으며 두 자매님까지도 본 종파로 끌어갔다. 1997년 여름, 왕○○의 발에 부스럼이 나서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입원해도 발병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 마지막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말기였고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1998년 4월 3일, 왕○○는 저승으로 떠났다. 죽을 때 그녀는 “저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라는 이 한마디 귀한 유언을 남겼다!


  139 허쩌시 가오좡(高莊)진 등○○(여, 70세), 화쉐허파 신도. 2000년 9월 말, 누군가 그녀의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다. 본래 반신불수인 그녀는 극력 대적하였는데,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는 방해받았다. 그녀는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듣기 거북한 말들을 했다. 2001년 3월, 등○○는 보기 드문 병에 걸렸는데, 아랫배부터 무릎까지 구더기가 잔뜩 생겼다. 매번 그녀의 딸이 구더기를 파내줄 때마다 너무 아파서 악악 소리 질렀다. 그 후에 그녀의 몸은 구더기 때문에 많은 구멍이 생겼는데, 마치 말벌집과 같았다. 온몸에서 피가 흘러 매우 고통스러워했으며, 마지막에는 온몸이 오그라들면서 키가 1m밖에 안 되었다. 2001년 6월 26일, 등○○는 고통스럽게 죽었다. 감히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저주받아 죽었다!


  140 탄청(郯城)현 한○○(여, 34세), 가정교회 찬양 인도자. 1998년 10월 말, 그녀는 남편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가 후에 악한 종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 역사에 관념이 생겼고, 원 파별로 되돌아간 후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이 부부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전문직으로 했다. 2000년 2월 29일, 한○○는 간암에 걸렸다. 2000년 8월 초, 한○○의 병세는 심해졌고 나중에는 오장육부가 전부 썩어버렸으며 입 밖으로 시꺼먼 물이 나오더니 2000년 9월 19일에 죽었다. 그가 선택한 ‘전문직’은 그녀의 목숨을 망치고 말았다.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41 빈저우(濱州)시 빈청(濱城)구 두뎬(杜店)진 이○○(여, 39세), 인신칭의파 교회 인솔자. 1999년 4월, 누군가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할 때 그녀는 극력 대적하고 가로막기 시작했으며 또한 여기저기서 방해하면서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이 아니니 절대 듣지 마세요. 누구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누가 받아들이면 속임수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도 가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만 집회해야 됩니다. 그들이 와서 전하는 것은 다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욕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2000년 1월, 이○○는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간암이었다.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고 2000년 3월 9일에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39세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범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렸다.


  142 린이시 페이(費)현 류○○(남, 39세), 인신칭의파 일꾼. 2001년 4월 10일,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짓 증거를 하여 “제가 린이시에 가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거짓임을 알아차렸어요. 너무 무시무시해요. 여러분은 절대 듣지 마세요. 저는 동방번개가 곧 파룬궁이라고 담대하게 맹세해요……”라고 말했다. 2001년 7월 1일, 류○○는 머리가 아파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 뇌염이었다. 후에 또 린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고 2001년 7월 17일에 병원에서 죽었다. 그는 쏜살같이 뛰어다니면서 악을 행하다가 화를 자초하였는데, 3개월 남짓해서 목숨을 거두고 말았다.


  143 더저우(德州)시 핑위안(平原)현 왕먀오(王廟)진 왕○○(여, 37세), 인신칭의파 인솔자. 1998년 5월, 그녀는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 며칠 후, 한 불신파를 따라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들을 했다. 1999년 2월, 누군가 그녀에게 여러 번 전했는데, 그녀는 수하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가로막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2001년 7월 6일, 왕○○는 뇌충혈(腦充血)에 걸렸는데, 혈압이 300까지 올라갔고 줄곧 혼수 상태에 있었다. 의사는 할 수 없이 그의 머리에 구멍을 2개 뚫었다. 7월 9일, 의사가 두 번째로 그녀의 목을 수술하려고 모든 것을 다 완벽히 갖추었을 때 갑자기 정전되었는데, 정말로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녀는 곧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정말로 마땅한 보응이다. 4일 동안 5천여 위안을 써도 그녀의 목숨을 보전하지 못했다. 그녀는 악을 행하다가 자기를 망쳤다!


  144 지난시 탕커우(唐口)진 어○○(여, 29세), 삼반복인파 일꾼. 1996년 봄,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훼방하면서 “이것은 이단, 사교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였다. 1996년 7월 17일, 어○○는 교회를 봉쇄하러 가는 도중에 강을 지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성경에 있는 말이 응한 것이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145 룽청시 후산(虎山)진 송○○(여, 39세), 구원파 일꾼. 1998년 상반기,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전했는데, 모두 그녀에게 거절당했다. 그 후 그녀는 극력 수하의 사람들을 가로막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님 역사를 정죄하는 말들을 했는데, “당신들이 믿는 건 이단, 사교야. 나는 안 받아,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얻을 생각하지도 마.”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동방번개의 사람들을 접대하지 못하게 했다. 2001년 2월, 송○○는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린 결과 폐암 말기었다. 병에 걸려서부터 죽기까지 1개월 사이에 그녀는 밤이나 낮이나 누워있을 수 없었고, 마음이 답답하여 숨을 돌릴 수가 없었으며 갑갑하여 얼굴은 마치 검은 돼지간과 같았다. 나중에 2001년 3월 23일, 병마의 시달림 속에서 죽고 말았다. 작은 악한 종도 징벌을 벗어날 수 없었다!


  146 린이시 핑바(平邑)현 볜챠오(卞橋)진 당○○(남, 41세), 인신칭의파 일꾼. 1999년 4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동방번개는 사교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정죄하는 온갖 말을 다 했다. 당○○는 집으로 돌아온 후 온몸에 쥐가 나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간질병이었다. 2002년 2월 10일(때마침 음력 12월 29일) 아침에 일순간 황천길로 갔다.


  147 안추(安丘)시 별○○(여, 62세), 안식교 설교자. 1999년,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했는데, 그녀는 그 즉시 사교라고 정죄했다. 게다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공안국에 신고하겠다고 떠벌렸다. 그녀는 또 교회를 봉쇄했고 그 마을에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한 사람을 다시 끌어갔다. 2001년 3월 30일, 별○○의 당뇨병이 심해졌고 뒤이어 또 반신불수와 비슷한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사지를 움직일 수 있지만 침대에서 내려와 걸을 수 없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병세는 날로 심해져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무슨 병에 걸렸어요?”라고 물으면 그는 계속 “아무런 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참으로 보응이다!


  148 라이우(萊蕪)시 염○○(남, 61세), 인신칭의파 찬양 인도자. 1998년 말부터 2000년까지,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전해주었지만 그는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며 “당신들은 잘못 믿었어. 이것은 악령의 역사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내가 보게 데려와봐!” 이 말을 한 지 1개월도 안 되어 징벌이 그에게 임했다! 2000년 10월, 염○○는 괴혈병에 걸렸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왔으며 그해 12월 8일, 크게 소리 지르면서 두 손은 가슴을 붙잡고 죽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여 목숨을 잃고 말았다.


  149 쯔보시 린쯔구 가○○(남, 59세), 인신칭의파의 설교자. 1998년 8월, 그는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이고 4개월 동안 따랐다. 그는 형제자매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시인하였고 하나님 말씀 책을 지속적으로 봤으며 또한 참 도를 본 종파의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음흉하고 교활하며 말과 행동이 달랐다. 그는 지위를 잃을까봐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여 말했다. “동방번개는 거짓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전하러 오면 빨리 그들을 쫓아내세요.” 1998년 8월, 가○○는 인후암에 걸렸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수술하여 인후관을 하나 바꿨지만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고 나중에는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2000년 8월 12일에 죽었다.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150 지모시(卽墨)시 송○○(남, 55세), 인신칭의파의 큰 인솔자. 1998년 3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오만한 태도로 그 자리에서 정죄하며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당장 엎드러지게 해봐.”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인솔하는 구역의 교회에 누군가 가서 전한다는 말을 듣기만 하면 가서 방해했다. 1998년 12월 12일, 송○○는 황달성 간염에 걸렸고 1999년 1월 1일에 죽었다. 적그리스도가 제거된 것이다!


  151 랴오청(聊城)시 가오탕(高唐)현 학○○(남, 44세), 3자교회의 핵심 인물. 1997년 3월 8일,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가는 곳마다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게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하였는데, 흉악한 귀신 몰골을 드러냈다. 2001년 7월 3일, 학○○는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입과 코에서 피가 나고 또 고열이 났다. 고열이 내리지 않아 몸에 얼음덩이를 가득 올려놓았는데,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찾아내지 못했다. 후에 시 병원으로 옮겼는데 역시 치료할 수가 없었다. 2001년 7월 8일, 학○○는 죽었다. 죽을 때도 여전히 계속 피를 토했는데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참으로 보응이다!


  152 허쩌시 둥밍(東明)현 주○○(여, 55세), 3자교회의 설교자. 1999년,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교회를 봉쇄했으며, 수하의 사람들을 철통같이 통제하고 누구도 간증을 듣지 못하게 했다. 1999년 6월, 주○○는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이 병에 걸린 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으며 1만여 위안을 써도 낫지 않았다. 지금까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통제하고 미혹할 수 없게 되었다.


  153 랴오청시 둥아(東阿)현 적○○(여, 55세), 인신칭의파 설교자. 1998년부터 1999년 사이, 누군가 그녀에게 성령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전해주었는데, 그녀는 거부하고 또 하나님 역사를 정죄했으며 게다가 형제자매님들을 방해하여 간증을 듣지 못하게 하였다. 2000년 8월 23일 아침, 다시 한번 적○○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돌아가서 재차 교회를 봉쇄했다. 그녀가 한창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고 있을 때 갑자기 땅에 쓰러졌는데,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고, 숨이 가빠서 얼굴이 새파랗게 되었으며, 구토하고 오줌을 쌌으며, 몇 분간 뒤척이다가 죽었다. 죽을 때 얼굴은 흉악했다. 분명히 저주를 받은 것이다!


  154 린이시 뤄좡(羅庄)구 주○○(남, 46세), 영은파 핵심 인물. 1999년 5월 22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만일 다시 와서 사람을 미혹하는 날에는 다리를 분질러놓을 테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이고 이단이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또 ‘110’에 전화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붙잡으려고까지 하였다. 그는 끊임없이 “이 유다 역은 내가 맡기로 정했다!”라고 외쳤다. 그는 다른 사람이 참 도를 받아들인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을 거느리고 집회하는 곳에 사람을 붙잡으러 갔다. 1999년 8월 3일 저녁, 주○○는 본 교회 인솔자와 함께 계책을 꾸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매의 집에 가서 책을 뒤지고 또한 들추어내기만 하면 자매를 신고하자고 말했다. 결국 주○○는 8월 6일 밤에 침대에서 죽었다. 성경의 말이 응한 것이다.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장쑤(江蘇)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34 사례만 발췌)


  155 롄윈강(蓮云港)시 둥하이(東海)현 왕○(남, 42세), 3자교회의 부주임. 1995년 12월, 그는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후에 지위를 내려놓지 못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였고 또 수중에 있던 하나님 말씀 책을 찢어버리고 태워버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강단에서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하였다. 1996년 3월, 두 자매님이 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두 자매님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들이 전하지 못하게 할 테다.”라고 말하였다. 1997년 12월 3일, 왕○는 둥하이 학습반에서 설교할 때 혀가 굳어지고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말한 후 다시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병원으로 실려간 후 응급처치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날 저녁 8시쯤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맹세를 이루어주셨다!


  156 쉬저우(徐州)시 펑(豊)현 송○○(남, 51세), 3자교회 목회자. 1998년 10월, 송○○는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한다는 말을 듣고 지도부를 조직해 교회를 봉쇄하였다. 1999년 2월의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듣고 나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당신들은 순전히 다른 사람을 따라 잘못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빨리 뉘우치고 돌아서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1999년 4월의 어느 날, 송○○는 강단에 서서 ≪이단을 저지하자≫라는 소책자를 들고 선전하면서 하나님을 논단하고 모독하였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였다. 5월 초, 송○○는 교회를 봉쇄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고 나쁜 도이니,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말하였고 게다가 자기 자신이 ‘계시록’을 펼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설교를 마친 후 송○○는 한 동역자와 함께 토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능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을 막아야 합니다. 먼저 몇몇 대표적인 사람을 파출소로 보내서 그들이 그래도 전하는지 봅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날, 송○○가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밤 10시 넘었는데, 밤중에 침대에서 급사하는 바람에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157 장인(江陰)시 황투(璜土)진 강○○(여, 39세), 영은파의 작은 인솔자. 1999년 4월,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녀는 절반만 듣고 이단, 사교라고 정죄하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겠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들을 하였고 인솔자에게 보고하였으며 극력 다른 사람을 가로막아 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현지의 복음 사역에 가로막음을 초래하였다. 1999년 10월, 강○○는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온몸의 뼈가 푸석푸석해지고 온몸이 마비되고 팔이 한쪽은 굵어지고 다른 한쪽은 가늘어졌다. 게다가 굵어진 팔뚝은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병에 걸리면서 머리가 모두 빠졌는데, 의사는 중국의학 역사상 이런 병례(病例)가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2000년 9월, 강○○는 죽었는데, 본래 아주 뚱뚱하던 사람이 죽을 때에는 뼈만 앙상하였다.


  158 관윈(灌云)현 진○○(남, 56세), 생명도파의 인솔자. 2000년 1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고 수하의 사람들을 위협하여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오셨다고 전하는데, 그것은 가짜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니 절대 듣지 마세요. 듣기만 하면 미혹돼요. 받아들이는 사람 있으면 출교시키겠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곳 복음 사역에 엄청난 가로막음을 초래하였다.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이미 받아들인 두 자매님이 강제로 그에게 끌려 되돌아갔다. 2000년 10월, 그는 자매에게서 하나님 말씀 책을 사취하여 몇몇 동역자들 앞에서 불에 태우면서 말했다. “내가 책을 불태워버리면 어떤 보응을 받게 되는지 보자!” 2001년 1월 5일, 진○○는 복부가 갑자기 아파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무슨 병인지 찾아내지 못하였다. 응급처치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159 퉁산(銅山)현 황지(黃集)진 조○○(남, 56세), 영은파의 신도, 그의 아내 양○○(56세), 영은파의 큰 인솔자. 1998년 4월, 그 파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조○○와 그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미친 듯이 대적하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였다. 조○○는 “그들이 전하는 것은 가짜이고 사교입니다.”라고 말하였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하였는데, 당시에 두 자매님이 원래 파별로 끌려갔다. 1998년 9월, 조○○는 귀암에 걸려 귀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흐르고 살이 썩다가 2000년 9월에 죽었다. 2001년 4월, 양○○는 차에 치어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고 머리에 구멍이 났는데, 치료비 2만여 위안을 썼다. 지금도 머리에 5cm×5cm만한 곳에 뼈가 없다. 다른 사람을 사교를 믿는다고 정죄하더니 자기가 도리어 저주를 받은 것이다!


  160 쉬이(盱眙)현 이○○(남, 63세), 3자교회 간판을 건 수링(屬靈)파 룽왕산(龍王山)교회의 목회자. 1999년 4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었는데, 당시에 그는 이것이 참 도임을 인정했지만 속으로 형제자매들이 다 받아들이면 지위를 잃을까봐 참 도를 부인하였다. 여러 번 그와 교통해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에 그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것을 발견하고는 더욱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봉쇄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기까지 하였다. 2000년 1월 28일, 이○○는 갑자기 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어 스스로 생활할 수 없었고 온몸이 부었다. 2000년 5월 2일에 황천길로 갔다. 그는 지위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징벌을 받은 것이다!


  161 퉁산현 허챠오(何橋)진 호○○(남, 55세), 3자교회의 찬양 인도자. 1998년 8월,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그곳에 전하였는데, 그는 들은 후 여기저기서 봉쇄하고 줄곧 1999년까지 하나님을 모독하여 “동방번개는 가짜이고 사교이니 절대로 따라서 믿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1999년 음력 정월, 호○○는 간암, 폐결핵에 걸렸고 뱃속에도 종양이 자라났다.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1999년 11월 22일에 무참하게 시달림을 받다가 죽고 말았다.


  162 관윈현 무웨이(穆圩)향, 부○○(남, 51세), 인신칭의파의 작은 인솔자. 1999년 1월에서 2월 사이,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전하였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가짜라고 말하였고 또한 교회를 봉쇄하면서 “내 지시가 없이 그 누구도 나가서 도를 들어서는 안 돼요. 누가 들으면 그 사람을 끌어낼 거에요.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전해도 들어서는 안 돼요. 전능신을 믿는 사람과는 더욱 접촉해서는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 1999년 8월, 어떤 자매님이 재차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는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어떤 보응을 받는지 보겠어!”라고 말하면서 수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 자매를 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동시에 또 거짓말을 꾸며 수하의 사람들을 겁주면서 “그들이 전하는 것을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에요.”라고 말하였다. 2001년 2월, 부○○는 간염에 걸린 후 간복수로 전이됐다. 배가 불어나 참기 어려워 6월 17일에 강에 뛰어들어 자살하려 하였으나 가족에 의해 구출되었다가 6월 18일에 황천길로 갔다.


  163 퉁산현 조○○(여, 24세), 인신칭의파의 전도사. 1998년 음력 정월, 하나님의 말세 복음이 그곳까지 전해졌는데, 그녀의 온 집안이 극력 대적하였다. 조○○의 시아버지는 그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여기저기 다니며 교회를 봉쇄하면서 미친 듯이 형제자매들을 방해하였다. 1998년 10월, 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갓 받아들인 5명의 자매들을 본 파별로 끌어갔고 복음 사역에도 커다란 가로막음을 초래하였다. 그녀는 또 “당신들의 도성육신 하나님이 흰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난다 해도 나는 시인하지 않겠어.”라고 말하였고 게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1999년 4월, 조○○는 임신한 지 5개월이 되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참기 어려워 진찰을 받은 결과 간암 말기였다. 수술해도 효과가 없어 그해 6월에 황천길로 갔다.


  164 화이안(淮安)시 옌수이(漣水)현 난뤼(南綠)향 맹○○(남, 44세), 3자교회의 설교자. 2001년 3월부터 5월 사이,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여러 번 전하였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여기저기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지금 사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제가 이미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제 말을 들으면 틀림없어요.”라고 말하였다. 당시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미혹당하였고 이미 받아들인 사람까지도 그에게 끌려 되돌아갔다. 그는 또 직접 3자교회 주석에게 보고하였다. 2001년 12월 초, 맹○○는 한 신도의 집에 가서 악을 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걸음걸이가 휘청휘청해 진찰을 받은 결과 심장병과 폐결핵 말기였다. 2002년 2월 13일 새벽 1시 20분(음력 초 이튿날)에 황천길로 갔다.


  165 쉬저우시 자왕(賈汪)구 다우(大吳)진, 소○○(남, 63세) 찬미파의 작은 인솔자. 1999년 4월, 그는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간증을 들은 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세 자매들이 이단, 사교를 받아들였는데 멸망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주셨다고 말하였다. 2000년 2월, 소○○는 갑자기 ‘안면신경마비’에 걸려 입이 비뚤어지고 눈이 비뚤어졌다. 2001년 4월의 어느 날, 소○○가 폐품을 줍고 있었는데, 한 대의 차가 고철을 싣고 그의 옆을 지나면서 철판을 떨어뜨려 마침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의식불명이 되어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응급처치해도 효과가 없어 일순간에 황천길로 갔다.


  166 옌수이현 가○○(남, 50세 전후), 멍터우파의 설교자. 1999년 2월,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전했어도 그는 거부하였다. 게다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훼방하였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였고 형제자매들을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2000년 10월, 가○○는 그 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10여 명 형제자매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정리하여 자료를 만든 후 파출소에 고발하는 바람에 7명이 소환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족들의 핍박을 받게 되었다. 2001년, 가○○의 아내가 위출혈에 걸려 늘 피를 토하였다. 2001년 5월, 그 본인도 몸이 불편하고 고열이 내리지 않아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찰을 받으면서 7천 위안 가량을 써도 결과가 없었다. 후에 그는 병세가 심해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7월에 고열이 나다가 죽었다. 이 사람은 죄가 크고 악이 극에 달하여 죽어도 그 죄를 씻을 수 없다!


  167 펑(豊)현 량자이(梁寨)진 정○○(여, 32세), 자오후이의 신도. 1999년 봄,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당시에 그녀는 “뭐 참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다 사람을 속이는 짓이야. 진짜라 해도 나는 믿지 않겠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쫓았다. 그녀는 누군가 자기 남동생에게 전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쫓아가서 방해하고 남동생을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는 말들을 하였다. 정○○가 악을 행한 후 1999년 5월, 감기에 걸려 침을 맞았는데, 얼마 안 되어 침을 맞은 자리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흘러 엉덩이 부위가 심하게 헐었다. 연속 3번 수술하여 4만 위안 가까이 쓰며 치료했는데도 효과가 없어 2000년 9월에 인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참 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여 저주받아 죽었다.


  168 쑤첸(宿遷)시 유○○(남, 46세), 3자교회의 핵심 인물. 1999년 4월, 두 자매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회 장소와 강단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미혹하러 오기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와서 찾든지 들으러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저를 미혹하려 하는데 제가 미혹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의 미혹으로 그곳의 복음 사역이 큰 가로막음을 받았다. 1999년 9월, 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자전거 손잡이에 갈비뼈를 부딪쳤는데,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비장이 터져 내출혈이 일어났던 것이다. 수술할 때, 피가 계속 밖으로 뿜어져 나왔고 후에 때로는 고열이 내리지 않았고 때로는 미열도 멈추지 않았다. 약간 호전되었다가 후에 또 코와 입에서 피가 나고 배가 부어 밖으로 물을 뽑아내야 하였다. 사람은 바싹 말라있었고 안색이 노랗게 되었으며 호흡도 곤란해지고 양손을 마구 버둥거렸는데, 정말 끔찍하였다. 3만여 위안을 들여 치료해도 효과가 없어 2000년 4월 5일,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169 쓰양(泗陽)현 양허(洋河)진 한○○(남, 66세), 화쉐허파의 신도. 1999년 7월, 누군가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거부하였고 게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면서 “이건 가짜이고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야.”라고 말하였고 또 아내를 저지하였다. 그의 아내가 “당신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네요.”라고 말하자 그는 “만약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다면 내 혀를 썩게 하라고 해.”라고 말하였다. 2000년 1월 20일, 한○○의 혀가 썩기 시작하였고 또 폐암, 폐결핵에 걸려 밥도 먹을 수가 없었다. 2001년 1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에 그는 후회하면서 “내가 길을 잘못 걸었어.”라고 말했다.


  170 퉁산현 주○○(여, 74세), 3자교회의 작은 목회자. 그녀는 1999년 3월 전에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간증을 모두 4번 들었는데, 매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동방번개를 대적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또 교회를 봉쇄하여 복음 사역의 확장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1999년 3월 말, 주○○는 갑자기 심장병에 걸렸고 코에서도 피가 났다. 그해 8월, 또 한 자매님이 그녀에게 전하였지만 그녀는 도리어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사교이니 믿을 수 없어. 그때 그들이 준 책을 내가 다 버렸어!”라고 말하였고 또 하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3일도 안 되어 그녀는 반신불수에 걸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벙어리가 되었다. 9월 중순, 그 파별의 자매가 와서 문안할 때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계속 손가락 3개를 내밀며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주○○의 병세는 하루하루 심해졌고 또한 입과 눈이 비뚤어졌다. 그녀는 아픔 속에서 1년 넘게 시달리다가 2000년 10월 6일에 유감을 품고 입을 벌리고 염라대왕을 만나러 갔다.


  171 퉁산현 단○○(여, 47세), 인신칭의파의 작은 인솔자. 1993년 여름,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그곳에 전해지자 그녀는 동방번개를 대적하는 소책자를 들고 교회를 봉쇄하면서 “동방번개는 이단, 사교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낯선 사람을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또 이 소책자를 근처의 교회에 전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1997년 6월, 단○○의 얼굴 왼쪽이 갑자기 벌겋게 부으면서 아파 7월에 진찰을 받은 결과 뼈암이었다. 1999년 4월, 한 자매님이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극력 가로막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하였다. 2개월 후, 그녀의 얼굴의 뼈암에 종양까지 자라났다. 1999년 10월, 종양의 무게는 1~1.5kg 되어 그때 그녀의 입은 한쪽으로 밀려 비뚤어졌고 왼쪽 눈도 밀려 뜰 수가 없었다. 종양이 점차 퍼지면서 온몸의 피가 종양에서 흘러나왔는데, 말라 없어질 때까지 흘렀다. 2000년 1월, 단○○는 죽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중형을 받았다!


  172 퉁산현 다펑(大彭)진 유○○(남, 34세), 인신칭의파의 인솔자. 1999년 3월 18일, 그는 자기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것을 알게 된 후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방해하였다. 게다가 교회를 봉쇄하면서 “누구도 ○○(동역자)를 접대해서는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 2000년 10월, 그는 또 한 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것을 알고 교회를 봉쇄하면서 “이 도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니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온갖 말을 다 하였고 또 “내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전혀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만 여러분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말할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 2001년 2월, 유○○는 차를 타고 둥하이로 설교하러 가는 도중에 차가 뒤집히는 바람에 다쳤는데 그 당시에는 심하다고 느끼지 못하였다. 둥하이에 도착하여 설교할 때 그는 갑자기 피를 토했는데, 진찰을 받은 결과 모세혈관 파열증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피를 토하였고 항문에서도 피가 나왔다. 3월 중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간경화 말기였다. 병원에 입원해있는 한 달 동안 2~3만 위안을 들여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2001년 4월 중순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173 둥하이(東海)현 안펑(安峰)진 고○○(여, 52세), 인신칭의의 신도. 1998년 11월,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거짓 증거를 하여 “그것은 가짜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나니 불안했어요. 형제자매님들, 믿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1999년 5월 7일 아침, 고○○의 남편은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에 거품을 물고 손으로 이것저것 마구 잡고 발로 마구 걷어찼다. 저녁이 되자 그녀도 남편과 같은 병에 걸렸다. 부부가 하룻밤에 7, 8번 까무러쳤고 입에 거품을 물었으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그녀의 세 아이도 똑같은 병에 걸렸다. 5월 15일, 그녀의 아들이 병세가 악화되어 죽었다. 2000년 2월 4일(섣달 그믐날), 그녀의 집 양쪽 방에 불이 나는 바람에 당나귀 두 마리가 타 죽었으며, 1년 동안 번 돈 4천 위안도 도둑 맞았다. 이 여자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온 가족이 저주받게 된 것이다!


  174 페이(沛)현 징안(敬安)진 염○○(남, 45세), 인신칭의파의 교회 집사. 1998년 4월과 7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연속 두 번 전하였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죄하며 “나는 당신이 전하는 이 도가 거짓 도이고 나쁜 도라고 정한다. 내가 차라리 죽고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 나쁜 도를 나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도 못 믿게 할 거야. 당신들도 전하지 마. 내가 아무도 당신들을 접대하지 못하게 할 테다.”라고 말하였다. 후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1999년 7월 18일, 염○○는 간암에 걸려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다. 정말로 ‘달갑게 지옥으로 간’ 것이다!


  175 쑤위(宿豫)현 왕○○(남, 31세), 3자교회의 핵심 인물. 1998년 10월, 그의 모친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후 그에게 전하였는데, 그는 정죄하며 “어머니가 전하는 것이 나쁜 도이니 저는 듣지 않겠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모친을 가로막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다. 2001년 5월, 왕○○는 신장암에 걸렸는데, 입원 기간에 정신이 이상해졌고 혀가 검자줏빛을 띠었다. 의사도 이런 병을 여태껏 본 적이 없다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말하였다. 후에 왕○○는 1만여 위안을 들여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2001년 11월 13일에 급히 황천길에 들어섰다. 그의 모친은 “이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176 간위(贛榆)현 최○○(남, 45세), 화쉐허파의 중층 인솔자. 1999년 2월 27일, 어떤 두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가 당시에는 받아들인 척하고 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한 곳에 있었는데 입장을 바로 세워야 해요. 그 두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라지가 되어 하나님께 불사름 당하는 대상이에요. 당신들이 잘못 빠졌어요. 참 아버지를 부인하고 거짓 아버지를 시인하는 거에요……”라고 말하였다. 약 1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끌려 원 종파로 되돌아갔고 200여 명의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찾고 구하거나 고찰하지 못했다. 2001년 5월 12일, 또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지만 그는 곧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였다. 7일이 지난 후 최○○는 보리를 실은 수레를 몰고 가다가 소가 움직이지 않아 소를 갈길 때 숨이 올라오지 않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이것은 그가 악령을 믿고 참 하나님을 저버린 끝장이다!


  177 수양(沭陽)현 리헝(李恒)진 진○○(남, 49세), 화쉐허파의 작은 목회자. 1999년 4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4번 전하였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당신이 전하는 것은 나쁜 도야. 당신이 우리 친척만 아니었으면 무조건 파출소에 신고해서 붙잡아가게 했을 걸. 나는 이미 집회할 때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제자들을 미혹하기에 당신들 같은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어. 지금 나는 작은 책을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그것은 사악한 거야.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집에 전하러 왔어도 내게 다 쫓겨나고 말았어.”라고 말하였다. 금방 받아들인 한 자매도 그에게 끌려 되돌아갔다. 진○○는 또 상급 목회자에게 회보하여 함께 교회를 봉쇄하였다. 2000년 4월 5일, 진○○는 집회할 때 “저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 간증합니다. 제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베풀어주셨습니다.”라고 말하였다. (1998년 5월, 진○○는 뇌혈전증에 걸려 몇천 위안을 썼다.) 집회가 끝난 후 그는 갑자기 옛병이 도져 당시에 땅에 쓰러졌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응급처치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2000년 4월 12일에 죽었다. 가족들에게 1만여 위안의 빚을 남겼고,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 그가 악령을 믿고 참 도를 대적하였는데 어찌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178 퉁산현 한왕(漢王)향 이○○(남, 44세), 인신칭의파의 일꾼. 1999년 5월에서 6월 사이, 한 자매님이 그에게 2번이나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하였는데, 모두 그에게 거절당하였다. 그는 또 “만약 당신이 여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면 빨리 가요……”라고 말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해 12월 20일, 그와 다른 한 동역자가 차를 몰고 사거리를 지날 때 차가 갑자기 길가의 돌다리 아래로 내리꽂는 바람에 이○○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간 후 하룻밤 사이에 1만여 위안을 썼고 2개월 동안 입원해있었다. 나중에 그는 폐인이 되어 말을 할 수 없었고 한 글자밖에 내뱉지 못하였다. 누군가 그에게 문안하러 갔을 때 그는 눈물만 흘렸다. 밥을 먹고 대소변을 보는 등등 모든 생활은 다 다른 사람이 보살펴주어야 하였다.


  179 쑤위현 다싱(大興)진 저○○(여, 28세), 3자교회의 신도. 2001년 7월, 한 자매님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었는데, 그녀는 당시에 “우리 친정이 있는 곳에서 전하는 것과 같네. 다 가짜이고 사교이며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니 나는 믿지 않겠어요.”라고 말하였고, 또 하나님을 훼방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2002년 3월 19일, 그들 부부가 삼륜차를 몰고 곡식을 거두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삼륜차의 앞포크가 끊어지는 바람에 두 사람은 차에서 떨어졌다. 저○○의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저○○는 오히려 길가의 나무에 부딪쳤다가 또 튕겨 뚫고 나온 나무뿌리에 넘어져 그 자리에서 뒤통수가 찢어졌고 귀에서도 피가 났다. 2만여 위안을 들여 응급처치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3월 23일에 죽었다.


  180 난퉁(南通)시 시팅(西亭)향 소○○(남, 45세), 3자교회의 신도. 1999년 2월, 한 형제님이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들은 후 참 도임을 시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가 후에 또 의심 때문에 물러났다. 게다가 아내를 가로막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핍박하기 시작하였고 또 “내가 1만 위안을 쓰더라도 전능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파출소에 집어넣을 거야.”라고 떠벌렸다. 그 후 그는 계속 대적하면서 하나님 집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았다. 2000년 4월의 어느 날 저녁, 소○○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진찰을 받은 결과 창자와 위가 썩었고 담결석이었다. 2001년 3월, 그는 배가 점점 커져 또 검사해보니 간복수 말기였다. 1만여 위안을 써서 치료해도 효과가 없어 그해 9월 25일에 죽었다. 죽기 전에 10여 일 동안 온몸에 쥐가 나서 온갖 시달림을 받았다. 악마는 끝내 저주를 받았다!


  181 리수이(溧水)현 주○○(여, 60세), 화쉐허파의 작은 목회자. 1999년 1월,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가는 곳마다 훼방하고 정죄하면서 “이 도를 들어서는 안 돼요, 사교이니 절대 그들에게 미혹을 당해서는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 며칠 후, 그녀는 또 집회에서 반면 선전을 하면서 제멋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안 되어 주○○는 삼륜차를 몰고 가다가 차와 같이 길가에 뒤집혀졌는데, 검사해보니 두개골이 깨졌고 3만여 위안을 들여 수술하였다. 그녀는 20일 후에야 깨어났지만 치매증에 걸려 식물인간과 같았다. 후에 주○○는 말하는 것이 매우 느리고 반응도 매우 느려져 다시는 방해하지 못했다.


  182 타이싱(泰興)시 치웨이(七圩)진 엄○○(남, 34세), 인신칭의파의 작은 인솔자. 1997년 8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9년 10월, 또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 관념이 있어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다. 그 후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이단이고 사교이며 가짜야.”라고 정죄하고 모독하며 말하였다. 게다가 교회를 봉쇄하였고 받아들인 다른 사람을 극력 방해하였다. 그 후 그의 아내는 그와 이혼하였다. 1999년 12월, 엄○○는 신장위축병에 걸려 혈변, 혈뇨가 있고 대소변을 가누지 못했다. 병원에서 8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끝내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2000년 1월에 황천길로 갔다.


  183 쉬저우시 자왕구 호○○(남, 41세), 인신칭의파의 작은 인솔자. 2001년 3월,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그곳에 전해졌다. 그는 들은 후 교회를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누구도 도를 들으러 나가서는 안 돼요. 그들이 전하는 새 도는 다 가짜에요. 하나님이 왔다고 전하는 것은 다 가짜이고 이단, 사교에요……”라고 말했다. 2001년 여름, 호○○는 여전히 계속 교회를 봉쇄하였다. 2001년 7월의 어느 날 오전, 호○○는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참 도를 정죄하다가 자기가 도리어 저주를 받았다!


  184 수양현 먀오터우(廟頭)진 장○○(여, 39세), 화쉐허파의 신도. 1999년 12월,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도무지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하였으며, 게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며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당신은 사교를 받아들였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가로막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0년 4월, 장○○의 남편이 위암에 걸렸고 6월에 수술하였으며, 그녀도 같은 달에 직장암에 걸렸다. 2001년 8월 8일, 그녀의 남편은 죽었고 그녀도 그해 10월 22일에 남편을 따라갔다. 다른 사람을 사교라고 정죄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저주를 받았다!


  185 수양현 중○○(남, 45세), 화쉐허파 작은 목회자. 1999년 4월에서 7월 사이,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여러 번 전하였는데, 그는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짜라 해도 나는 안 믿어.”라고 말하였고 또 교회를 봉쇄하고 수하의 사람들을 가로막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1999년 9월 18일, 중○○는 갑자기 뇌혈관이 파열되어 염라대왕을 만나러 갔다.


  186 화이인(淮陰)현 베이우지(北吳集)향 한○○(남, 60세), 화쉐허파의 핵심 인물. 1999년 2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당시에 그는 부인하고 또 “나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 된 것을 안 믿어. 당신이 전하는 것은 가짜야. 참 하나님이 정말로 오셨다 해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라고 정죄하였다. 2000년 1월 5일, 한○○는 담벽을 허물다가 두 다리가 깔려 끊어졌는데, 2000년 5월 29일에 황천길로 갔다.


  187 펑현 량자이진 상○○(여, 55세), 3자교회의 신도. 1999년 4월,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큰소리로 야단을 쳤다. “앞으로 전하러 오지 마, 진짜라고 해도 나는 안 받아.” 그녀는 그 사람을 내쫓은 후 또 교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려 그 사람을 모욕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하였다. 2000년 1월, 상○○의 손자(둘째 아들의 자녀)가 장난치다가 오른쪽 팔이 부러졌고, 2000년 2월, 그녀의 또 다른 손자(큰아들의 자녀)도 장난치다가 넘어져 오른쪽 팔이 부러졌다. 3월, 그녀의 둘째 며느리가 차를 몰다가 핸들에 오른쪽 팔이 끊어져 치료비 1천여 위안을 썼다. 4월, 그녀의 남편이 친척 집으로 초상을 치르러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나서 오른쪽 팔이 부러져 치료비 1천여 위안을 썼다. 5월, 그녀의 손녀(둘째 아들의 자녀)가 장난치다가 오른쪽 팔이 부러졌는데, 며칠이 안 지나 또 한번 부러졌다. 하여간 온 가족이 끊임없이 오른쪽 팔이 부러져 온 가족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주가 임한 것이다!


  188 롄수이현 주마(朱碼)진 설○○(남, 48세), 3자교회의 설교자. 1999년 1월, 그는 부근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극력 대적하고 또한 사람을 미혹하여 “당신들은 입장을 바로 세워야지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참 아버지를 부인하고 가짜 아버지를 인정해서는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 게다가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하는 말을 하였고 동시에 또 밍탕웨이(命堂委) 각처에서 교회를 봉쇄하였다. 그는 “무릇 우리 교회의 사람은 하나도 적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300여 명의 사람들이 감히 참 도를 찾고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2001년 10월 12일 밤, 설○○가 자기 집 작은 슈퍼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문턱에 넘어져 즉사하였다.


  헤이룽장(黑龍江)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17 사례만 발췌)


  189 쐉야산(雙鴨山)시 링둥(嶺東)구 왕○○(여, 51세), 3자교회의 성가대 대원. 1999년 8월, 누군가 그들 부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의 남편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였고 하나님 말씀 책도 가져가 고찰하였다. 하지만 왕○○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남편에게 “우리 둘이 각자 자기 길 가요!”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은 2000년 2월에 책을 돌려주었다. 8월 4일, 왕○○는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에 버스가 갑자기 통제력을 잃어 차 안의 사람들 중 오직 그녀 한 사람만이 차 밖으로 튕겨나갔다. 뒤이어 차가 뒤집히면서 그녀는 차 밑에 깔려 즉사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사하였다. 왕○○는 이렇게 끊쳐졌다.


  190 하이린(海林)시 합일파의 설교자 왕○○(남, 45세). 1997년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아랫사람들에게 “만약 나의 말이 없으면 그 누구도 접대해서는 안 돼요.”라고 말하였으며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였다. 1999년 8월 7일, 왕○○는 교차로에 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처의 굴뚝이 갑작스레 넘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왕○○의 악행은 그제야 멈추게 되었다.


  191 지시(鷄西)시 모쾅(某鑛) 구○○(여, 62세), 인신칭의파의 설교자. 1997년 5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녀의 집 부근에 있는 한 자매님 집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간증하였는데 그녀는 알고 난 후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1997년 가을, 누군가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구○○는 설교할 때 그 자매님을 보면서 “동방번개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꾐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동방번개의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누가 동방번개의 사람들 쪽으로 치우치면 그를 제명하여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겠어요.”라고 말하였다. 게다가 동방번개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은 동방번개와 한패라고 말하였으며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였다. 2000년 11월의 어느 날, 구○○는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빈혈이었다. 2001년 7월 초순, 구○○의 병세는 더욱 심해졌다. 어느 날, 구○○가 층계에서 넘어져 머리가 다쳤다. 그 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암으로 나타났는데, 종양이 머리의 중간에 자라있어서 수술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밥을 먹여줘도 밖으로 내뿜어 먹지 못하다가 2001년 8월 26일에 죽고 말았다. 설교자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런 끝장을 보게 된 것이다!


  192 자오둥(肇東)시 왕○○(여, 32세), 영은파의 인솔자. 아래는 그 본인의 진술이다. 「1998년 7월, 두 자매님이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간증해주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잘 듣다가 나중에는 의심이 생겨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원 파별의 동역자회에 참석하였는데, 총 인솔자가 동역자회에서 이 단계 역사에 대해 38가지 반면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 역사를 완전히 부인하였고 돌아온 후 각처의 교회를 봉쇄하였습니다. 1999년 7월, 저의 남편이 일하다가 층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무명골 골막이 깨졌고, 8월에 또 간경화 복수에 걸렸습니다. 몇 차례의 충격에 빚 독촉까지 더해져 저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10월, 한 자매님이 또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하였는데, 저는 그제야 마음을 안정시키고 교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깨우쳐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단계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193 바옌(巴彦)현 오○○(여, 50세), 영은파의 신도. 1999년 3월,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가 6월에 또 원래 파별로 되돌아갔다. 게다가 대대적으로 훼방하고 모독하며 “여자 그리스도는 정도(正道)가 아니다. 니네, 잘못 믿었어.”라고 말하였다. 또 여기저기 유언비어를 퍼뜨려 다른 사람을 가로막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 집에서 자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등등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오○○의 잇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여 2000년 3월 진단받은 결과 잇몸암이었다. 잇몸에 크고 작은 악성 종양이 가득 자라나 계속 피가 흘렀으며 입을 다물지도 못하였으며 입을 막아버릴 정도로 심해져 아픔을 참지 못하다가 2001년 5월에 멀쩡하던 사람이 굶어 죽었다. 그녀는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는 말을 하였기에 입에 악성 종양이 가득 자라나 입을 막아버렸는데, 정말로 보응이다!


  194 아청(阿城)시 핑산(平山)진 장○○(남, 52세), 자오후이의 장로. 1999년 4월,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였다. 후에는 또 그가 관리하는 각 교회에 가서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는 “하나님이 여자 그리스도로 왔다면 바로 악령이고 사교이며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러 온 거야.”라고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또 형제자매들에게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전하는 것은 악령이고 사교에요. 독이 있으니 누구도 그들과 접촉하지 마세요. 접촉하기만 하면 미혹돼요.”라고 말하였다. 그가 봉쇄한 교회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감히 참 도를 찾고 구하지 못했다. 후에 장○○의 동맥경화증이 점점 악화되었다. 1999년 12월, 대집회에서 그는 한창 설교하다가 갑자기 구토하였는데,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뇌어혈로 죽었다.


  195 빈(濱)현 핑팡(平坊)향 필○○(여, 42세), 광야교회 신도. 1999년 2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그곳에 전해져 당시에 온 교회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는데, 그녀는 관념이 있어 목회자를 데리고 와서 방해하고 훼방함과 아울러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또 “악령과 이단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거절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여 그 당시에 일부분 사람들을 원래 파별로 끌어갔다. 그 일이 지난 후, 필○○는 1999년 2월 중순(설 기간)에 병에 걸렸는데, 비록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았지만 온몸이 불편해하였다. 계속 온종일 마음이 어지럽고 안절부절못하였고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1999년 3월 31일 새벽 3시쯤, 필○○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말을 하지 못하였는데, 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계속 깨어나지 못하다가 그날 오후 3시쯤에 뇌어혈로 죽고 말았다. 악을 행한 지 2개월 만에 목숨을 마쳤다.


  196 치치하얼(薺薺哈爾)시 3자교회의 설교자, 장○○(여, 33세). 1999년 5월,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그 당시에 받아들였다가 후에 원래 파별의 목회자의 방해를 받고 원래 파별로 되돌아갔다. 그 후에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대적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이미 받아들인 3명의 자매까지도 방해하여 원래 파별로 끌어갔다. 그녀는 설교할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자매님이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쫓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단, 사교라고 정죄하였다. 2000년 5월 초, 장○○는 정신 이상이 되었는데,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5월 말에 죽었다.


  197 퉁허(通河)현 복○○(여, 51세), 인신칭의파의 일꾼. 2000년 10월,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그 파별에 전해졌을 때 그녀는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누가 오든지 그와 교통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 들여놓아서도 안 된다고 알렸다. 게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를 악물고 동방번개를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논단하고 훼방하였는데, 듣기가 거북하였다. 2000년 11월 1일, 복○○가 또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매님 집에 가서 방해할 때 속이 불편하여 집으로 돌아온 지 1시간도 안 되어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198 자오둥시 이○(여, 44세), 영은파의 설교자. 1999년 7월,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더 정죄, 모독, 훼방하였다. 게다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형제자매들을 가로막아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그 책을 봐서는 안 돼요. 보기만 하면 불결해져요.”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단 사교로 정하였다. 그 후 1년 동안 그녀는 매우 이상해졌는데, 교회에서 명리를 다투고 질투 분쟁하면서 교회를 방해하였다. 2000년 12월, 이○○는 심장병에 걸려 치료도 못하고 2001년 1월에 가스 중독으로 죽었다. 죽을 때는 코와 입에 전부 피였다.


  199 지셴(集賢)현 백○○(여, 34세), 피살(被殺)파의 설교자. 1998년 10월,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줄곧 하나님의 역사에 의심하였다. 후에 각종 각파에 가서 거짓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멋대로 훼방하고 정죄하였다. 1999년 4월, 백○○는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렸다. 병이 도질 때는 속이 불타듯 괴로워 뱀처럼 땅에서 꾸물거렸고 정신도 완전히 비정상이었다. 1999년 9월, 그녀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다가 10월에 퇴원하였는데, 지금도 병세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다. 그녀가 이렇게 된 것은 저주를 받아 사탄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다.


  200 안다(安達)시 왕○○(남, 64세), 인신칭의파의 장로. 1997년, 어떤 두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발표하신 말씀 책을 주었는데, 그는 조금 보고는 정죄하였다. 1999년 1월, 칭다오(靑島)의 유○○가 반면 선전 자료들을 가져왔는데, 왕○○는 교회에서 대량으로 인쇄하여 배포하도록 안배함과 아울러 직접 교회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두 자기의 손아귀에 통제하였다. 1999년 10월 10일, 왕○○는 강단에서 병이 났는데, 진찰을 받은 결과 간암이었다. 그는 1999년 12월 22일에 죽었다.


  201 너허(訥河)시 라오라이(老萊)진 장○○(여, 59세), 3자교회의 핵심 인물. 1999년 4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교회의 사람들을 가로막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이단이라고 저주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1999년 6월, 장○○는 뇌출혈에 걸렸는데, 병원으로 옮겨 머리에 구멍을 뚫고 피를 뽑는 데에 1만여 위안을 썼다. 2000년 4월, 그녀는 또 병이 재발하여 이번에는 머리에 구멍을 두 개 뚫고 피를 뽑았다. 그녀는 현재 반신불수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 다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없어 돌볼 사람을 고용해야 하였다. 그녀는 늘 죽을 생각만 하고 살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살할 때 사용될 만한 집의 도구들은 다 숨겨놓았다. 말도 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말하면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202 상즈(尙志)시 이몐퍼(一面坡)진 장○○(여, 53세), 인신칭의파의 일꾼. 2000년 7월, 그녀는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간증을 듣기 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였고 게다가 본 파별의 목회자와 야합해 이미 참 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모두 끌어갔다. 2000년 12월 31일, 장○○가 교회 집회에서 대표기도를 할 때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옮긴 후 몇 시간 만에 숨이 끊어져 죽고 말았다.


  203 상즈시 야부리(亞布力)진 요○○(여, 47세), 인신칭의파의 일꾼. 1998년 10월,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간증하였는데, 그녀는 들은 후 극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였으며 게다가 대대(大隊) 입구에 가서도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훼방하였고 또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떠벌렸다. 1999년 가을, 요○○는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먹고 마실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대뇌 사유도 정상이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밥도 다른 사람이 먹여줘야 하였다. 온몸에 맥이 풀리고 사지에 힘이 없었는데, 마치 면발 같았다. 의사는 이런 괴병을 근무력증이라 하는데,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2002년 1월 25일, 요○○는 죽었다. 죽을 때는 뼈와 살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분명히 저주를 받은 것이다.


  204 상즈시 마오얼산(帽兒山)진 이○○(남, 47세), 자오후이의 작은 인솔자. 1998년 8월, 어떤 두 사람이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간증하였는데, 당시에 그는 할 말도 없고 꼬투리도 잡지 못하여 받아들이는 척하였고 암암리에 매우 지독하게 대적하였다. 그는 아래의 형제자매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였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하였다. 며칠 안 지나 이○○는 병에 걸렸는데,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파왔다. 현지 병원에 가도 아무런 병명도 검사해내지 못하였다.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계속 벽에 들이받으려 하였다. 그는 1998년 8월 말에 비참하게 죽었다.


  205 빈현 송○○(여, 46세), 3자교회의 설교자. 1999년 6월 15일,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하나님 말씀을 10일간 보고는 책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책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훼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새 사역을 받아들인 형제자매들을 극력 방해하였다. 2000년 12월, 송○○는 온몸이 매우 불편하여 여기저기 명의를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고 또한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돼 피를 토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이렇게 되어도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훼방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2001년 7월 10일, 진단을 받은 결과 폐암이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발전하여 조금이라도 먹으면 바로 토하고 설사하였다. 너무 괴로워 땅에서 뒹굴었다. 2001년 7월 16일, 송○○는 땅에 누워 피를 토하다가 눈을 감지 못한 채 숨이 끊어져 죽고 말았다.


  랴오닝(遼寧)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9 사례만 발췌)


  206 푸신(阜新)시 신추(新邱)구 양○○(남, 60세), 지방교회의 설교자. 그와 임○○(여, 52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책을 가지고 집회할 때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고 정죄하였다. 2000년 2월, 큰 교회에서 양○○는 또 한번 공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정죄하고 공격하였다. 양○○가 말을 하는 도중에 몸에 갑자기 불편함을 느껴 하는 수 없이 설교를 중지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다가 하마터면 강단에서 쓰러질 뻔하였다. 그 후 병원으로 옮겨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이었다. 2000년 9월, 임○○도 간암에 걸렸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실컷 고통당하였고 매일 네다섯 대의 패치딘계를 맞아도 계속 심하게 아파하다가 결국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고 말았다. 악독하게 하나님을 공격하다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207 카이위안(開原)시 카오산(靠山)향 황○○(여, 39세), 참예수교의 신도. 1999년 8월, 그는 오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극력 대적함과 아울러 억지로 오빠의 하나님 말씀 책을 빼앗아갔고 또한 “오빠, 잘못 빠졌어, 오빠가 믿는 게 거짓 그리스도야.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오빠 못 믿게 할 거야.”라고 말했다. 3, 4일이 지난 후 그는 온몸이 불편하고 등을 돌로 내리누른 것마냥 머리를 들 수 없었고 또한 사지에도 힘이 없었다. 본래는 50여 kg의 물건도 들 수 있었는데, 후에는 숨만 겨우 들이쉴 뿐 힘이 없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했다. 게다가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속되었다. 그는 병이 심각할 때는 좀 각성하고 또한 자기가 한 말에 대해 몹시 후회하였고 자기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또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게 하셔도 기꺼이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2000년 8월, 또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였는데, 그는 선뜻 받아들였고 또한 자기가 끌어갔던 오빠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다. 그 후 그의 병도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였다.


  208 콴뎬(寬甸)현 조○○(여, 55세), 3자교회의 설교자. 1999년 5월 전후, 누군가 그 교회의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가 알고 난 후 가서 방해하며 “이 말은 사람이 쓴 거에요. 악령이 하는 거에요. 저는 이미 그 책을 태워버렸어요.”라고 말하였다. 게다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였고 참 도를 받아들인 형제자매들을 방해하였다. 2000년 5월, 조○○는 갑자기 난소암에 걸렸는데, 선양(沈陽)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때, 암세포가 온 뱃속에 퍼져 치료할 수가 없어 다시 봉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두 번이나 화학 약물로 치료하였지만 조○○는 병세가 낫지 않다가 2001년 7월 30일에 죽었다. 죽을 때 너무 야위어서 앙상하였는데 뱃가죽이 벌어질 정도로 배가 너무 커서 몰골이 매우 흉측하였다. 이 악인은 징벌을 받은 것이다!


  209 좡허(庄河)시 밍양(明陽)진 송○○(여, 43세), 자오후이의 일꾼. 1999년 3월,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여러 번이나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었고 악랄하게 하나님의 육신을 비난하고 훼방하였으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녀가 하나님을 모독한 후로부터 그녀의 몸에 뾰루지가 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많아졌다. 2001년 6월, 송○○의 온몸에 부스럼이 자라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피부암이었다. 아픔을 견딜 수 없어 매일 진통제로 유지하였는데, 매일 3번, 6알씩 먹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불치병이어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집에서 남몰래 자주 울었고 두려움에 하루도 지탱하기 어려웠다. 송○○는 지금 병세가 심해져 밥도 먹을 수가 없고 후사를 처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말로 완전히 실패하기 전까지는 뼈저린 후회를 모른다!


  210 와팡뎬(瓦房店)시 창싱다오(長興島)진 인신칭의파의 인솔자, 왕○○(여, 38세). 1997년 11월,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모독하고 정죄하였으며 게다가 형제자매들을 가로막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고 여러 번 사람을 시켜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을 다시 원래 파별로 끌어오게 하였다. 1998년 4월, 누군가 또 한번 그녀에게 전하였는데, 그녀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상관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쫓아냈다. 1999년 가을, 왕○○는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온몸이 나른해지고 사지에 힘이 없고 침대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자주 까무러쳐 매우 고통스러워하였다. 이런 병세가 2년 동안 지속되었는데도 낫지 않았다. 의사는 이런 유형의 병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하는 수 없이 신경성 위축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지금 왕○○는 힘든 일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화를 내기만 하면 병이 도진다. 병이 도질 때는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리가 아프고 사지에 힘이 없다. 이 악한 종은 도태되었다!


  211 단둥(丹東)시 전싱(振興)구 인신칭의파의 장로 당○○(여, 37세). 1998년,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또 늘 동역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고 정죄하여 사람을 미혹하였으며 게다가 이미 참 도를 받아들인 자매를 끌어갔다. 2000년 10월, 당○○는 결장암에 걸렸는데, 수술할 때 암세포가 뱃속에 가득 퍼진 것이 발견되어 치료할 수가 없어 수술 자리를 봉합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12월 31일, 당○○는 병세가 악화되어 죽었다. 죽을 때 너무 야위어 해골 같았고 두 눈은 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 감겨줄 수가 없었고 몰골이 매우 끔찍하였다. 그녀의 본 파별 사람들도 모두 그녀가 끔찍하게 죽었다고 수군덕거렸다.


  212 와팡뎬시 리뎬(李店)진 3자교회의 집사, 공○○(여, 58세). 1999년 5월,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책을 본 후 참 도를 정죄하고 게다가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갈지언정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악독하게 말하였다. 그해 8월 10일 밤, 공○○는 집에서 아들에게 칼에 찔려 죽었고, 그 후 아들은 또 자기 아버지에게 맞아 죽었다. 공○○가 악을 행한 탓에 결국 집안이 참혹하게 불행을 당하였다.


  213 좡허시 영은파의 일꾼, 유○(여, 48세). 1999년 6월,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미친 듯이 대적하고 정죄하였으며 또 사람을 이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파별의 사람을 통제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2000년 6월의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유○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에서 그녀가 갑자기 삼륜차에 걸려 땅에 넘어졌는데, 마침 뒤에서 오는 트랙터에 깔려 그 자리에서 죽었다. 정말로 재앙은 죄인을 따르는 것이다!


  214 진저우(錦州)시 경제기술개발구 이○○(남, 42세), 로지방 교회의 설교자. 1999년 7월 초, 그는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들은 후 정죄하였고 게다가 강단에서 듣기 거북한 말로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며 다른 사람까지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2000년 8월 말, 이○○는 뼈암에 걸려 10월 중순부터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말하는 것도 기운이 없었다. 2001년 2월 초에는 말도 하지 못하고 몹시 여위었다. 그러다가 2001년 4월 18일에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지린(吉林)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10 사례만 발췌)


  215 쓰핑(四平)시 리수(梨樹)현 구자즈(孤家子)진 곡○○(여, 43세), 인신칭의파의 설교자. 1998년 3월, 누군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구○○는 빈정거리면서 “엄마 믿는 건 여자 하나님이고 사교야.”라고 말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와 마찬가지로 정죄하는 말을 하였다. 1998년 4월, 그녀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진단받은 결과 임파암이었다. 임종하기 20일 전부터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1998년 8월 22일에 죽었다. 2000년 11월, 그녀는 자기 교회의 두 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악마처럼 가로막고 게다가 그 자매들을 원 파별로 끌어갔다. 그녀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매님과 논쟁하면서 “동방번개는 사교이고 이단이야.”라고 말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은 감히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자, 곡○○는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어. 심판대 앞에서 만나보자!”라고 말하였다. 2002년 4월 1일 밤, 곡○○의 집에 불이 났는데, 그녀의 아들과 딸(하나는 18살, 하나는 16살)이 불바다 속에서 무참하게 타 죽었고, 그녀의 불신자 남편만 무사하였다. 곡○○는 불에 타서 마치 불에 구워 익힌 새 같았고 팔과 다리는 뼈만 남았으며 한쪽 다리도 불에 타버렸고 머리도 타서 해골이 되었다. 시체는 또 법의학자에 의해 해부되었다. 온갖 못된 짓만 일삼던 이 악한 종은 상응한 징벌을 받았다!


  216 쓰핑시 궁주링(公主嶺) 판자툰(范家屯)진 풍○○(여, 55세), 안식교의 설교자.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도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11월, 그녀는 본 파별의 두 자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극력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동방번개는 사교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라고 말함과 아울러 각종 수단으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통제하였다. 그리고 또 “당신들이 누가 그들을 접대하면 그들의 악행에 동참하는 것이고 누가 받아들이면 출교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녀의 위협과 공갈 하에 그중 한 자매가 원 파별로 끌려갔다. 풍○○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였다. 2002년 1월 19일, 풍○○가 6명의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봉쇄하러 차를 몰고 갔다. 거의 교회에 도착할 때 차가 큰 나무에 부딪치고 또 전봇대에 부딪쳤는데, 기사(이름만 걸어놓은 신도)와 그의 모친은 무사하였지만 다른 4명은 모두 각기 다른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그중 조○○는 늑골 두 대가 골절되어 비장이 찔려서 후에 떼어냈고 왼손이 다쳐 10바늘을 꿰매고 왼쪽 눈꺼풀도 3바늘 꿰맸다. 신○○는 발등이 부딪쳐 골절되었고, 강○○는 두 손목이 다 골절되었으며, 묘○○는 늑연골 두 대가 골절되었다. 하지만 풍○○만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딪쳐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다! 그가 황천길로 갔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녀의 손아귀에서 망쳐질 것인지!


  217 융지(永吉)현 하○○(여, 75세), 인신칭의파의 찬양대 인도자. 1997년 9월,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다. 그녀는 수하의 30여 명의 사람과 함께 모두 받아들였다가 후에 또 다른 사람에 의해 원 파별로 끌려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봉쇄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였다. 그리고 또 이단, 사교라고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30여 명의 사람을 모두 끌어가는 바람에 이 30여 명의 사람이 오늘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1998년, 하○○의 남편이 뇌혈전에 걸려 온몸이 마비되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 그해, 그녀의 큰아들이 삼륜차를 몰다가 쓰레기통에 부딪쳐 발이 골절되었다. 2000년 7월, 그녀의 큰아들이 살맛이 없다면서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2001년 8월 26일, 그녀의 셋째 아들이 기초공사를 하다가 기중기에 달린 콘크리트 통이 떨어져 그의 왼쪽 팔이 골절되었는데, 잘못 붙는 바람에 지금도 일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01년 9월 6일, 그녀의 둘째 아들도 기초공사를 하다가 벽돌에 머리를 다쳐 대뇌위축이 와 노동능력을 잃었는데,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았고 그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하○○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탓에 집안에 화가 끊임없이 닥쳤다.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18 궁주링시 임○○(남, 29세), 안식교의 설교자. 2001년 6월 21일, 한 자매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정죄하였고 교회로 돌아가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동방번개는 사교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니 절대 속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 이틀도 안 되어 임○○는 귀신이 들려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자주 경련을 일으키고 때로는 넋을 잃었고 일을 해도 기력이 없었다. 지금은 본 파별에 집회하러 가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폐기되었다!


  219 쑹위안(松原)시 초○○(여, 45세), 3자교회의 핵심 인물. 다음은 그 본인의 진술이다. 「1995년 4월, 누군가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었는데, 당시에 저는 거부하였고 게다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극력 교회의 사람들을 가로막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어머니와 자매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면서 “이 도는 가짜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여러 차례 장사를 하면서 모두 인민폐 5만여 위안을 손해보았습니다. 1996년 초, 저는 돌발성 간질환에 걸렸는데, 창춘(長春), 상하이(上海) 등의 곳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고 게다가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간경화복수 말기였는데, 의사는 이제 더는 치료할 수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위해 모든 후사를 준비하고 제가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8년 10월 29일, 또 누군가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어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병은 점점 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밖에서 본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이전에 참 하나님의 도래를 저버리고 참 도를 대적한 것을 매우 후회합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후회막급하지 않도록 더 이상 저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20 쓰핑시 리수현 유○○(남, 52세), 참예수교의 전도사, 온 가족이 다 믿음. 1999년 2월,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훼방하면서 “니네들이 전하는 것은 가짜이고 여자 그리스도야”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아랫사람들을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누가 와서 전하면 쫓아내라고 말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모두 그에게 저버림을 당했다. 2001년 6월 9일 흐린 날, 당시 그의 아내는 집에서 빨래하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밖에서 차를 수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우레가 울리더니 그의 아내와 아들이 동시에 벼락에 맞아 쓰러졌다. 벽에 걸어놓은 거울이 깨져 유리 조각이 그의 아내의 살에 박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집 안에 갑자기 불이 났는데, 그의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냈다. 집이 불에 타 손실된 재산은 가치가 2천여 위안이 되었다. 그의 아내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데, 유리 조각을 뽑아낼 때 너무 많아 3천여 위안의 치료비가 들었다. 유○○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보응을 받은 것이다!


  221 판스(磐石)시 옌퉁산(烟筒山)진 조○○(여, 49세), 인신칭의파의 인솔자. 1998년,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가짜라고 정죄하고 또 교회를 봉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접대하지 못하게 하였고 친자매라 해도 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공안국에 보고하겠다고 떠들어댔다. 1999년 5월, 또 한번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녀는 욕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매님을 문밖으로 밀어내고 또한 “난 하늘 위의 하나님만 믿고 땅의 하나님은 안 믿어.”라고 말하였다. 2001년 5월 5일, 조○○는 지린시에 있는 교회를 방문할 때 급성 뇌출혈에 걸려 그 자리에서 죽었다. 악한 종이 끊쳐진 것이다!


  222 쟈오허(蛟河)시 왕○○(남, 47세), 멍터우(蒙頭)파의 인솔자. 1999년 3월 중순,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그에게 전해졌는데, 그는 당시에 눈에 쌍심지를 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쓴 것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형제자매들을 방해하였다. 그 후에도 그는 여러 번 간증을 들어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대적하면서 교회를 봉쇄하였다. 그는 아랫사람들에게 “만약 모르는 사람이 오면 몽둥이로 때려서 밖으로 쫓아내세요.”라고 말하였다. 2001년 3월 18일 밤, 왕○○는 집회하는 도중에 화장실로 가다가 양우리 안에 쓰러졌는데, 당시에 누구도 몰랐다. 집회가 끝난 후 가족들이 양우리에서 그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진단받은 결과 뇌출혈이었다. 치료할 수가 없어 이튿날에 죽었다. 악한 종이 징벌을 받은 것이다!


  223 공주링시 화이더(懷德)현 소○○(남, 38세), 안식교의 설교자, 그의 아내 역시 설교자. 1999년 7월,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책을 받고 3일 보고는 틀리다면서 사람이 쓴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4월 4일, 그의 아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자 소○○는 핍박하기 시작하였다. 가죽 허리띠로 심하게 때렸는데, 그 수단이 잔인하였다. 그는 때리면서 물었다. “하나님을 택할래 아니면 나를 택할래?” 그의 아내가 “둘 다 택하겠어요!”라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내를 쫓아냈다. 그때부터 2001년 11월까지 소○○는 아내를 감시하면서 집회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1년 12월 3일, 그의 아내가 또 집회하러 가자 소○○는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다. 12월 11일, 그는 접대집의 주소와 이름을 알아내고는 노기등등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식칼을 갈고 있었다. 한창 칼을 갈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아내에게 “당신이 또 전능신을 믿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날에는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였고, 게다가 시 통전부(統戰部)에 가서 고발하려고까지 하였다. 그 일이 지난 뒤 3일째, 즉 2001년 12월 14일 밤, 소○○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나무를 실은 차에 부딪쳐 즉사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마가 보응을 받은 것이다!


  224 류허(柳河)현 퉈야오링(駝腰嶺)진 왕○○(여, 56세), 인신칭의파의 집사. 1999년 겨울, 왕○○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한다는 말을 듣고는 “만약 누가 와서 동방번개를 전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도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2001년 7월, 그 파별의 한 쌍의 부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이자 그녀는 극력 반대하고 여러 번 방해하여 그 부부를 끌어갔다. 그래서 그녀가 이끄는 교회에서 한 사람도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2001년 10월 6일, 왕○○의 큰아들이 방앗간에 가서 쌀을 빻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주저앉은 후로부터 말을 똑똑히 하지 못했고 침을 흘렸다.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결과 뇌출혈이었다. 10월 11일, 왕○○는 집으로 돌아온 후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크게 쉬면서 말을 하지 못했는데, 매우 공포스러웠다. 그녀는 10월 12일 점심에 죽었다.


  허베이(河北)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7 사례만 발췌)


  225 싱타이(邢台) 지역 싱타이현 둥왕(東汪)진 경○○(남, 63세), 3자교회의 장로. 1999년 3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그곳으로 확장되었을 때 그는 권세를 믿고 미친 듯이 교회를 봉쇄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모독하였으며 사교, 이단,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복음 사역에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1999년 4월, 경○○는 식도암에 걸렸는데, 스자좡(石家庄), 베이징에서 2만여 위안을 들여 치료해도 낫지 않았다. 2001년 2월 26일, 명성이 높은 이 ‘경장로’는 황천길로 가고 말았는데, 상응한 징벌을 받은 것이다!


  226 허베이성 한 회개자의 마음의 소리:


  저는 한단(邯鄲)시 페이샹(肥鄕)현 윤○(남, 52세)인데, 본래는 안식교의 큰 인솔자였습니다. 1996년 3월, 누군가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었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97년 7월, 저는 공안국에 잡혀가서 3천 위안을 벌금 내고서야 풀려나왔습니다. 1998년 3월, 309국도(國道)에서 자동 삼륜차를 몰고 가다가 한 남자를 쳐서 도랑에 빠뜨려놓아 상대방에게 690 위안을 배상했습니다. 1998년 8월 19일 오전 10시, 역시 309국도에서 또 한번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머리를 다쳐 7바늘을 꿰매고 어깨가 골절되는 바람에 700 위안을 배상했습니다. 그해 10월, 저는 한단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한 초등학생을 쳐놓아 600 위안을 배상했습니다. 이래도 저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4월, 또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주었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이미 인간 세상에 나타나 성경으로 사람을 미혹하네……” 후에 또 누군가 교회에 가서 전하자 저는 그들을 가로막아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교회에서 “누가 와서 전하든지 우리 집으로 데려오세요.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이 교회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돼요.”라고 명령하였다. 그 기간에 저는 큰 병에 걸렸는데, 가슴앓이를 하고 숨이 차고 사지에 기운이 없어 약을 40일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었고 장사를 하느라 또 9천 위안이나 손해를 보았습니다. 2000년 2월 17일, 또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고 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저의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후회하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모두 29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자신이 매우 완고하고 오만 자시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의 체험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절대 저처럼 완고하게 대적하지 말고 빨리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227 바오딩(保定)시 난스(南市)구 쟈오좡(焦庄)향 양○○(여, 35세), 로지방교회의 집사. 1995년 5월, 홍반성 낭창에 걸려 머리카락이 다 빠짐으로 인해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믿은 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1998년 12월,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간증하였는데, 당시에는 매우 잘 들었지만 돌아간 후 당시에 필기한 것을 인솔자 오○○에게 바쳤다. 뒤이어 그들은 또 동역자들을 소집하여 집회하고 게다가 당시에 기록한 필기를 반면 선전으로 녹음하여 그 테이프를 각 교회에 나눠 주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모독하여 그 일대의 복음 사역이 커다란 가로막음을 받았다. 1999년 1월 중순, 한 자매님이 또 양○○에게 전하였는데 그녀는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그 자매님을 한바탕 모욕했다. 1999년 5월 13일, 양○○는 갑자기 열이 나면서 옛 병이 도졌다. 고열이 계속 내리지 않았고 몸에 많은 홍색 반점이 났고 머리도 거의 다 벗겨졌다. 여러 병원에 가 보아도 치료할 수가 없어 1999년 7월 3일에 영원히 세상과 고별하였다. 죽을 때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매우 흉측하였다. 후에 양○○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양○○의 인솔자 오○○도 1999년 6월 말에 죽었다고 하였다. 두 악한 종이 끊쳐진 것이다!


  228 장자커우(張家口)시 양위안(陽原)현 둥징지(東井集)진 공○(남, 69세), 후회파의 인솔자. 1995년 6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듣고 난 후 거부하였다. 1997년 3월, 또 한번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는 정죄하면서 “니네들은 사교이고 이단이며 거짓 그리스도야.”라고 말하였으며 게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해하였다. 후에 누군가 전후로 10여 차례나 그와 교통하였지만 그는 점점 더 심하게 모독하였고 또 “참 하나님이라 해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니네 하나님이 나를 어찌할 것인지 보자. 우리 사위가 책을 불태워버렸는데 아무렇지 않아!”라고 말했다. 그 후 2001년 3월 11일, 공○가 길에서 길을 수리하는 굴착기가 후진할 때에 부딪쳐 넘어졌는데 차바퀴가 그의 발부터 아랫배까지 깔아놓아 그 즉시 아파서 큰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는 참 도를 정죄하여 징벌을 받은 것이다!


  229 한단시 린장(臨漳)현 장리지(章里集)향 곽○○(남, 70세), 그의 집은 인신칭의파의 접대집. 1994년 하반기,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책을 주었는데 그는 찢어버렸다. 1999년 11월, 누군가 또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에게 쫓겨났다. 그는 또 이단 사교라고 모독했다. 2000년 11월 14일, 곽○○가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무참하게 깔려 죽었다.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리라”


  230 한단시 청안(成安)현 다오둥바오(道東堡)향 왕○○(남, 62세), 3자교회의 핵심 인물. 1999년 5월,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 마을의 한 자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그 집회 장소에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방해하였고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두 자매님을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였으며 공안국에 전화해서 고발하겠다고 두 어린 자매님을 위협하면서 그날 저녁 그 두 자매님을 쫓아냈다. 그의 아내도 본 교회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 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 결과 1999년 12월 16일, 그의 아내는 벽돌을 실은 차에서 떨어져 응급처치를 해도 효과가 없어 7일 후에 죽었다. 2000년 6월 12일, 왕○○는 몸이 불편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폐암이었다. 2000년 9월 6일에 죽었다. 한 쌍의 늙은 악한 종이 이렇게 끊쳐진 것이다.


  231 텐진(天津)시 지(蓟)현 쥬바이후(九百戶)향 조○○(여, 43세), 인신칭의파의 일꾼. 1998년 7월, 악한 종의 미혹을 받은 탓에 그녀도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매번 집회할 때마다 앞장서서 “동방번개는 사교이고 이단이다. 동방번개를 결박한다……”라고 저주하였다. 그녀는 본 파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접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낯선 사람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녀는 얼른 지도자에게 보고하였다. 그녀는 1년 내내 이렇게 대적하였다. 1999년 6월 19일 밤, 조○○는 밀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상의하려고 한 형제님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을 지날 때 작은 마트 앞에 있는 큰 돌에 부딪쳤는데, 부딪칠 때 소리가 매우 컸고 이어서 비명이 들렸다.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온 얼굴이 피투성이여서 얼굴을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현지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응급처치를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베이징(北京)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1 사례만 발췌)


  232 순이구(順義區) 성리(勝利)가 쟨신베이취(建新北區) 위○○(남, 63세), 참예수교회의 장로. 1997년, 다른 곳의 형제자매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은 후부터 그는 아내 이○○와 함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였고 또한 매우 심하게 모독하였다. 1999년 10월의 어느 날, 위○○ 부부는 본 파별의 형제와 같이 차를 몰고 랴오닝에 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 사고가 났다. 기사와 그 형제님은 모두 무사했지만 이○○는 즉사하였고 위○○는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 갈비뼈 8대나 부러졌다. 부부 두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을 받은 것이다!


  산시(山西)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16 사례만 발췌)


  233 란(嵐)현 왕○○(남, 49세), 현지 삼속파(三贖派)의 큰 인솔자. 1997년 12월, 그는 4명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듣고는 가서 방해하며 “당신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들의 것이 잘못됐어요, 곡파(哭派)에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네 사람은 그의 말을 곧이듣지 않았다. 1998년 9월, 누군가 또 그 파별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가로막으면서 “모르는 사람을 접대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해 10월 27일, 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기사가 없는 화물차 한 대가 경사로에 세워져있었는데, 왕○○가 그 옆을 빨리 지나가려 할 때 차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바람에 그는 황급히 옆의 배수구 쪽으로 피했다. 하지만 그 차는 일부러 그를 쫓는 것처럼 그의 곁에까지 미끄러져 왔을 때 방향을 바꾸어 그를 향해 돌진하였고 차 뒷문이 곧 활짝 열리더니 차 안의 광석이 우박처럼 무정하게 그의 몸 위로 쏟아져내렸다. 왕○○는 머리가 깨져 뇌장이 흘러나왔다. 그와 동행하던 그 파별의 두 자매가 우매하게 그를 위해 기도해도 아무 쓸모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려 하시는데 누가 만회할 수 있으랴?


  234 루청(潞城)시 위○○(남, 38세), 인신칭의파의 일꾼. 1999년 3월 하순, 위○○는 현지 인솔자 장○○의 파견을 받고 현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매님에 대해 감시하였다. 감시하는 기간에 자매님의 마당으로 돌이나 벽돌을 던졌고 게다가 인솔자 장○○ 등 사람들을 데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매님의 집에 가서 강제로 책을 압수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위○○는 1999년 3월 하순부터 1999년 말까지 감시하였다. 2001년 2월 중순(정월), 위○○는 옥수수 밭에 있는 전봇대 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낡은 전봇대를 뽑던 기중기가 후진하다가 마침 그가 일하고 있던 전봇대를 들이박아 전봇대가 끊어지는 바람에 위○○도 넘어지고 말았다. 밭의 옥수수 그루터기가 항문에 들어가 피가 끊임없이 흘렀고 온몸이 참기 힘들 정도로 아파왔다.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해도 효과가 없어 그날 밤에 염라대왕을 만났다. 악인이 끝내 보응을 받은 것이다!


  235 루청시 뎬상(店上)진 장○○(남, 66세), 3자교회 목회자. 1998년 7월, 그는 한 자매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는 찾아가서 방해하였다. 자매님이 그에게 간증을 들어보라고 권하자 그는 “당신이 이단을 따르고 가짜이니 나는 듣지 않겠어.”라고 말하였다. 1999년 2월 말, 장○○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12명의 형제자매들을 교회로 끌어감과 아울러 그들의 책을 거두어갔다. 1999년 3월 12일, 그는 교인 몇몇과 결탁하여 택시를 타고 사람을 붙잡으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형제자매들 집으로 갔다. 도착한 후 여기저기 수색했으며 그 자리에서 한 자매님을 붙잡고는 “니가 가짜 그리스도를 따랐으니 예수 이름으로 널 공안국에 집어넣겠어.”라고 말하였다. 후에 그 자매님을 손○○의 집으로 끌고 가서 참 도를 저버리도록 강요하였는데,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감금하고서야 자매님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장○○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계속 사람을 파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매의 행적을 감시하게 하였다. 1999년 3월 말의 어느 날 밤, 장○○는 몇몇 사람을 데리고 또 한번 자매님 집으로 난입하여 불법적으로 수색했으며 게다가 자매를 위협하면서 “이단 전하는 사람 내놔. 내가 그를 공안국에 보내겠어.”라고 말하였다. 1998년 7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자매님이 그에게 8번이나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매번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적하였다. 자매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전할 때 그는 “내가 차라리 이 집에서 죽는다 해도 니네들이 전하는 이단은 받아들이지 않겠어.”라고 말하였다. 1999년 4월 28일, 장○○는 밥을 먹다가 식도가 아파옴을 느꼈다. 2000년 3월, 그는 창즈(長治) 중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분문암이었다. 수술 후에도 여전히 음식이 들어갈 때의 고통은 줄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동류에게 “자네들은 교회를 잘 관리해야 하네. 미혹당하지 않도록, 누구도 거짓 그리스도를 접대해서는 안 돼요.”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한 뒤, 2001년 12월 중순, 장○○의 병세는 더 심해졌는데, 기침하고 숨이 찼으며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고 온몸에 오한이 왔다. 2002년 2월 13일(정월 초이틀), 장○○의 혀가 너무 아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심할 때는 물도 마실 수 없어 아파서 계속 소리만 질렀다. 장○○는 온갖 악행을 저지른 탓에 하나님의 징벌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나중에 아픔 속에서 “저는 정말로 참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빨리 저를 죽게 해주세요!”라고 소리쳤다. 병고의 시달림을 참을 수가 없어 2002년 3월 17일, 장○○는 또 창즈 중의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에 걸렸는데, 엎친데 덮친 격이었다. 마지막에 그는 병고의 시달림을 받다 못해 몸무게가 35~40kg밖에 되지 않았고 죽기 3일 전에는 심하게 핏덩어리를 토했었다. 2002년 3월 29일, 장○○는 병고의 시달림 속에서 죽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어느 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정말로 백 번 죽어도 마땅하다!


  236 뤼량(呂梁)시 린(臨)현 진○○(여, 43세), 삼반복인파(三班僕人派)의 큰 인솔자. 1998년 6월, 그녀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말씀이 육신 되셨다는 간증을 들은 후 그 즉시 확신하고 받아들였지만 후에 그 종파의 여종 일꾼에게 방해를 받아 원래 종파로 되돌아갔다. 게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봉쇄하고 하나님을 훼방하고 모독하며 “이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 ‘홍기’ 잡지와 비슷하네. 나도 쓸 수 있어.”라고 말했다. 2001년 1월 16일, 한 형제님이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가 테이프와 노래책을 주었는데, 그녀는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더욱 미친 듯이 대적하였다. 2001년 1월 18일(섣달 24일),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료를 가지고 일꾼, 여종과 결탁하여 모두 6명이 지프차를 타고 교회를 봉쇄하러 어느 한 진으로 향했다. 저녁 8시쯤, 굽은 길을 지나다가 차가 갑작스레 산 절벽에 부딪쳤는데, 차의 속도가 너무 빠른 탓에 차가 다시 튕겨 마치 포탄처럼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 차의 뒷부분이 벼랑 밑의 얼음 구멍에 박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현지의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그들을 차창으로 끌어냈다. 진○○는 머리 부위에 중상을 입었고 입에서는 피를 토했다. 다른 지방의 일꾼 유○○(남, 20세)도 온몸에 피투성이였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고 3명은 경상을 입었다.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현지 병원으로 옮겼지만 부상 정도가 너무 심해 병원에서 감히 받지 못했다. 그때 진○○는 이미 숨이 끊어졌고, 유○○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해도 효과가 없어 2001년 1월 19일(섣달 25일)에 죽었다. 그들이 결탁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였는데, 어찌 하나님의 징벌에서 벗어날 수 있으랴?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237 핑순(平順)현 어○○(남, 64세), 인신칭의파의 인솔자. 1998년 10월,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핑순현에 전해졌을 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리가 왔으니 형제자매들은 경각성을 높혀야 해요. 그들은 이단, 사교이고 동방번개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에요.”라고 훼방하였다. 언젠가 어○○는 복음을 전하는 한 형제님과 마주치자 그 자리에서 형제님에게 “어디 사람이야? 신분증 내놔.”라고 물었고 또 “우리 조상 3대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잘잘못을 모르겠어? 이건 무조건 거짓이야.”라고 말하였다. 게다가 ≪천풍(天風)≫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봉쇄하며 “누가 만약 듣고 미혹되면 그때에 가서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탓하지 말아요.”라고 말하였다. 1998년의 크리스마스 때에 그는 강단에 서서 풍자하고 비꼬면서 “진짜로 믿는 것도 있고 거짓으로 믿는 것도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죠.”라고 말하고, 또한 자기의 옷깃을 잡아당기면서 하늘을 향해 “제가 잘못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징벌을 내려주옵소서!”라고 맹세하였다. 말한 지 며칠이 안 되어 어○○는 몸이 불편함을 느꼈는데, 1999년 2월 13일(섣달 28일)에 진찰을 받은 결과 식도암이었다. 1999년 3월 2일(정월 대보름)에 북경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분문암(噴門癌)이었다. 수술을 한 뒤에도 병세가 낫지 않아 온종일 침대에 누워있었고 너무 아파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계속 울기만 하였다.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았고, 매일 아파서 밥도 먹지 못하고 그저 우유를 좀 마시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뿐이었다. 이렇게 아픔의 시달림을 받아 바짝 야위었고 침대에서 6개월 동안 지내다가 1999년 8월 25일에 죽었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셨다!


  238 창즈시 창즈현 인청(蔭城)진 한○○(남, 34세), 인신칭의파의 설교자. 2001년 10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이런 수작 부리지 마, 당신들이 전하는 건 가짜야. 여기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이 마을에서 이 복음을 퍼뜨릴 생각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11월, 또 한 자매님이 집회 장소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가! 여기서 당신이 예배를 드려선 안 돼.”라고 말하였다. 또한 노발대발하면서 자매님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2002년 정월 29일, 또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예들을 말해주었는데, 그는 “허튼소리, 나는 듣고 싶지 않아. 그야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들이네.”라고 말하였다. 2002년 2월 15일(정월 초나흘), 한○○는 두 불신자 동생(한 명은 27세, 다른 한 명은 31세)과 함께 아침 4시에 트럭을 몰고 허베이로 목탄을 실어갔다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안(武安)대교를 지날 때 차가 다리 난간에 부딪치는 바람에 약 3m 되는 다리 아래로 떨어져 3형제가 즉사하였다. 한○○와 그의 막내동생의 머리가 깨져 튀어나왔는데, 끔찍하여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징벌을 받은 것이다!


  239 양취안(陽泉)시 조○○(남, 49세), 3자교회의 집사. 1999년 4월,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극력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며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여 간증을 듣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또 동역자들 가운데서 동방번개의 세력이 매우 크고 이단, 사교라고 퍼뜨리면서 형제자매들을 꼬드기며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였다. 1999년 10월 3일, 조○○는 설교할 때 급작스런 병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인사불성이 되었다. 1999년 10월 9일에 죽고 말았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의 말이 응한 것이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느니라”


  240 윈청(運城)시 장○○(여, 55세), 참예수교(3자에 속함)의 설교자. 1999년 9월,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두 번 전하였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교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이단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2000년 7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네 번째로 그녀에게 전하였는데, 그녀는 “동방번개는 인간학이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파별에서 인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료를 들고 “나는 여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솔자를 높이 추켜세웠다. 2000년 8월 말, 그녀의 아들이 차를 몰다가 한 사람을 치어 죽여 3만 5천 위안을 배상하였다. 2000년 11월 4일, 그녀는 안식일을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길을 건너다가 차 두 대 사이에 끼어 자전거와 함께 차 바퀴 밑에 깔렸는데, 뒤통수의 뼈가 깨져 뇌장이 흘러나와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숨이 끊어져 죽었다.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느니라”


  241 창즈시 핑순현 양가오(陽高)향 임○○(남, 46세), 인신칭의파의 작은 인솔자. 1998년 12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당신들은 이단, 사교에요. 동방번개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이니 나는 듣지 않겠어요. 당신들, 빨리 가요.”라고 말하였다. 후에 여러 번 그에게 전해도 그는 여전히 거부하였다. 1999년 12월 25일, 임○○의 아내가 갑자기 정신병이 발작하여 30m 깊은 낭떠러지로 뛰어내려 일곱 구멍에서 피가 흘러 즉사하였다. 2002년 1월 초, 두 자매님이 그 파별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알고 곧 현장으로 달려가 “니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야. 교회를 헤치는 자들이고 모두 가짜야. 니들, 하나님이 왔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 내게 보여줘!”라고 욕하였다. 이어서 표독스럽게 두 자매님을 잡고 문밖으로 끌어냈다. 1998년 12월부터 그에게 모두 30여 차례나 전하였는데, 그는 거부하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았다. 2002년 3월 29일, 즉 그의 딸이 출가하는 기쁜 날, 그는 경사가 상사가 될 줄은 절대 생각도 못하였다. 차를 몰고 신랑집으로 가던 도중에 차 사고가 났는데 차가 100m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차에 있던 7명이 다 죽었다. 그중 그의 14살짜리 큰아들과 10살짜리 막내아들은 피범벅이 되어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의 형수의 머리도 떨어져 찾을 수 없게 되었고 그의 외조카딸과 외손녀, 조카딸 그리고 기사도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현장은 너무 참혹하여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이런 판국에 직면한 임○○의 마음은 몹시 고통스러웠다. 가족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의 유일한 형마저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몽둥이로 그를 때리기까지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받은 것이다!


  242 지(吉)현 왕○○(남, 58세), 화쉐허파의 핵심 인물. 1999년 4월 12일, 그의 사위(화쉐허파의 핵심 인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고 또한 간증인을 데리고 27명의 집사와 일꾼들을 소집하여 간증을 듣게 하였다. 당시에는 모두 매우 좋다고 여겼지만 왕○○는 오히려 극력 방해하면서 “누구도 하나님 말씀 책을 봐서는 안 돼요. 책에 약이 있어 보기만 하면 미혹돼요. 3단계 역사를 들어선 안 돼요. 듣기만 하면 그들을 따라가게 돼요.”라고 형제자매들을 위협하였다. 그렇게 교회를 봉쇄한 지 보름 후 왕○○는 득의양양하게 사위 집에 가서 “이 사람들은 모두 자네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사람도 끌어갈 생각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며칠 후 그는 목소리가 쉬고 식사량도 줄어들었다. 얼마 안 되어 그의 목도 아파왔고 숨이 가쁘고 기침도 하였다. 왕○○는 본래부터 왼쪽에 갑상선암이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또 하나 자라났다. 며칠 후 그는 힘이 없어 자전거도 탈 수가 없었다. 이래도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또 조카 등 3명을 시켜 멀리 떨어져있는(그의 친척이 있는 교회) 이미 참 도를 받아들인 50여 명을 원래 파별로 끌어가게 하였다. 후에 왕○○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나서 폐암 말기임을 알게 되었는데, 치료할 수가 없었다. 그는 비관적이고 실망하였으며 병세는 하루하루 더 심해졌다. 8월 17일, 그는 호흡이 곤란하여 산소호흡기를 이용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매일 패치딘계로 온몸의 아픔을 해소하였다. 9월 24일, 그는 사람을 보내어 사위를 불러오게 하여 “빨리 사람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게. 때가 되었네. 내 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 심하게 대적하여 징벌받은 거야. 자네들이 나를 대신해 기도해주게. 정말 견디기 힘들어!”라고 말하였다. 그 당시에 그는 이미 얼굴에 혈색이 없고 몹시 야위었으며 온몸에서 악취가 풍겼다. 9월 26일 점심에 그는 후회하며 죽었다. 죽을 때에야 후회했는데, 너무 늦었다!


  243 루청시 청자촨(成家川) 사무소 곽○○(남, 70세), 인신칭의파의 작은 인솔자. 1999년 상반기,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사교, 이단이라고 정죄하였다. 1999년 9월 초, 한 형제님(이전에 그와 한 교회에 다녔음)이 재차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내 딸도 그 책을 가져와서 나더러 보라고 하더군. 나는 그때 그 책을 땅바닥에 버렸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책을 바닥에 버렸는데도 하나님이 왜 나를 어떻게 하지 않았어? 이건 순전히 이단 동방번개야. 하나님은 전혀 여자로 되어 땅에 오실 리가 없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사람의 마음을 자기편으로 끌어당기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게다가 그 뒤로 교회를 봉쇄하면서 “가짜가 너무 많아 함부로 듣거나 함부로 접대해서는 안 돼요. 성경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극대한 가로막음을 초래하였고, 8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 후 2000년 11월 초, 곽○○의 아내가 혈관염에 걸렸는데,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 손을 절단해버렸다. 그의 아내가 퇴원한 후 2000년 11월 말의 어느 날, 곽○○가 오토바이를 몰고 병원에 약 사러 가던 도중에 자동차와 부딪쳐 하마터면 혀를 깨물어 끊어질 뻔하였고 너무 아파서 까무러쳤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6시간 응급처치해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날 오후 6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의 죄악된 생애가 끝나고 말았다.


  244 창즈시 리청(黎城)현 상야오(上遙)진 고○○(남, 53세), 인신칭의파의 일꾼. 1998년 2월 중순, 두 형제님이 가서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하였는데, 때마침 고○○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형제님들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노발대발하면서 “동방번개는 사교, 이단이야. 니네 책은 사람이 날조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라고 욕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풍자하며 비웃었다. 1999년 3월 초, 고○○는 그와 그의 형이 함께 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을 미혹하였고 또 감은회(感恩會)에서 “그들이 믿는 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고 가짜이고 모두 이리의 자손들입니다. 무조건 잘못 들어섰습니다.”라고 읽었다. 게다가 하나님의 육신을 심하게 모독했는데, 듣기 거북하였다. 이어서 1999년 3월 말, 그는 또 한번 동역자회를 열었는데,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료를 가지고 교회를 봉쇄하는 바람에 적어도 30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그 영향을 받았고 복음 확장에도 극대한 가로막음을 가져다주었다. 1999년 4월 8일, 점심 식사 직후 줄곧 건강하던 고○○는 갑자기 땅바닥에 넘어지고 그 즉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하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 이 악마는 결국 징벌을 받아 죽게 된 것이다!


  245 진중(晋中)시 핑야오(平遙)시 웨비(岳壁)향 나○○(여, 52세), 중생파의 설교자. 2000년 봄, 한 자매님이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매님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 2000년 11월, 다른 자매님이 또 그녀에게 전하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칠영파는 악령이야.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질 못해. 죽어도 니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거야.”라고 모독하며 말했다. 그 뒤 2001년 8월, 나○○의 아들이 병에 걸려 검사를 받았는데, 그녀의 아들의 뇌에 벌레가 생겼다. 머리가 아프고 고열이 나서 2만여 위안을 들여 치료해도 낫지 않다가 2002년 1월 6일에 죽었는데, 죽을 때 26살이었다. 나○○의 아들이 죽은 후 며느리도 애를 데리고 떠나 버렸다. 나○○의 남편도 아들의 죽음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2002년 2월 18일(마침 설 기간)에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병에 걸려 입원했는데,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의 아들을 따라갔다. 나○○는 정신적으로 시달림을 받았다. 멀쩡하던 집이 뜻밖에 파탄되고 가족이 죽고 말았다. 그녀가 갖은 악행을 저질러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을 받은 것이다.


  246 신저우(忻州)시 우타이(五台)현 유○○(남, 74세), 인신칭의파의 인솔자. 1997년 10월 말,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그가 있는 곳까지 전해졌을 때 그는 간증을 듣고 나서 “나한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따르면 나도 따르고 그가 따르지 않으면 나도 따르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본래 종파의 인솔자를 가리킴.) 이 말을 한 후 1998년 1월 28일(마침 초하루), 유○○는 갑자기 숨이 차고 땀이 줄줄 흘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폐기종과 심장병이었다. 1998년 가을, 누군가 여러 번 그와 교통하였는데, 그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다 성경에 부합되고 진리입니다. 당신은 당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겠어요. 다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나도 지옥에 떨어지겠어요.”라고 말하였다. 게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많은 말을 하였다. 이런 말을 한 후 유○○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1998년 10월 18일, 마침 주일예배 때, 그가 의자에 앉은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가 이미 황천길로 갔음을 누가 알았으랴? 이것은 사람을 따른 결말이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그의 요구를 이루어주셨다.


  247 링추(靈丘)현 하○○(남, 62세), 후회파의 일꾼. 1997년 7월부터 누군가 그에게 4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간증하였고 또 그의 처남댁이 계속 그의 집에 와서 30여 번이나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하였는데, 그는 매번 듣기를 거절하였다.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생김새와 특징을 본 파별의 사람들에게 다 통지하여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타지에서 온 사람은 절대 접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또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6명을 본래 종파로 끌어갔다. 1998년 1월 12월, 한 자매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는 “내 보기에 당신이 어떻게 전해도 안 맞아, 하나님은 도저히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 되실 수가 없어.”라고 말하였고, 또한 본 파별의 큰 인솔자에게 보고하고는 그 자매님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 1월 말, 하○○가 갑자기 간암에 걸렸는데, 얼마 안 되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스스로 생활할 수도 없었다. 밥도 먹을 수 없어 장작개비처럼 비쩍 말랐다. 그는 8개월 동안 고통의 시달림을 받다가 1998년 9월 26일에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248 훙둥(洪洞)현 산터우(山頭)향 비자좡(筆架庄)촌 임○○(여, 39세), 인신칭의파의 신도. 1999년 봄부터 겨울까지 형제자매들이 그녀에게 4번이나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해도 떠나지 않을 거야. 당신들이 믿는 건 거짓이야. 설령 맞다고 해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라고 말하였다. 2000년 5월 초, 임○○는 눈이 흐리터분하고 입에서 쓴맛이 나고 기침도 매우 심하게 하였다. 그해 7월 21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간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한동안 지나자 병세가 점점 더 심해졌는데, 눈이 노래졌고 자고 일어나면 입가에 핏발이 섰다. 방법이 없어 그해 10월 24일에 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이미 간경화복수로 발전되었다. 배가 심하게 부었고 밥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입원하여 1만여 위안을 들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 12월 24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그녀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고 얼굴빛이 검푸르고 얼굴에 물집이 생겼다. 피를 토할 때마다 두세 번은 핏덩어리를 토했다. 배가 자주 붓는 바람에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후에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가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나중에 임○○는 온갖 시달림을 받다가 2001년 1월 24일(정월 초하루)에 황천으로 가고 말았다.


  후베이(湖北)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대표적인 사례


  (11 사례만 발췌)


  249 라오허커우(老河口)시 잔양(贊陽) 사무소 이○○(남, 46세), 인신칭의파의 설교자. 아래는 그 본인의 진술이다.


  「1996년 11월,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저는 속으로 저촉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97년 3월, 또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책을 보라고 주었습니다. 저는 가짜라고 의심하면서 보름 동안 책을 집에 놔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1998년 3월, 저는 두 다리에 힘이 쑥 빠짐을 느꼈습니다. 이 기간에 또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권해도 저는 여전히 완고하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오지 말아요.”라고 말했습니다. 1998년 11월,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저는 뇌간종양에 걸려있었습니다. 두 번 입원해서 모두 4만여 위안을 썼습니다. 2001년 4월 13일,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한번 저에게 임하여 저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사지의 근육이 위축되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는 뼈저리게 뉘우칩니다. 주 안의 형제자매님들이 저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250 단장커우(丹江口)시 관산(官山)진 대찬미파의 장로, 장○○(남, 31세). 1998년 5월, 그는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가 보름 후 그 파별의 사람에 의해 끌려갔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시 가서 전하자 그는 거절하면서 “이 도를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당신들, 가요.”라고 말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의 집에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집 밖으로 쫓아냈다. 그때는 이미 날이 어두운 데다가 큰비가 내리고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수 없이 비를 무릅쓰고 그의 집 근처에 있는, 허벅지까지 오는 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책을 가지러 그의 집으로 갔었는데, 장○○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책이 지금 다른 집에 있어요. 산 하나를 넘어야 도착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말하고 나서 장○○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길이 없는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산 중턱까지 간 다음에 그들을 따돌리고 혼자 빠져나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산에서 헤매게 하면서 애를 써서야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다. 1998년 8월, 장○○는 간질병이 재발하였다. 1999년 1월 21일, 그는 불을 쬐다가 불더미에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어 뼈와 힘줄이 드러났다. 후에 절름발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릎에 커다란 살덩어리를 남겼다. 그때부터 장○○의 간질병이 점점 더 심해졌고 병이 발작할 때에는 여기저기 싸다녔다. 2001년 2월 25일, 장○○는 집 근처에 있는, 8m나 되는 깊은 강에 빠져 익사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생애가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251 샤오간(孝感)시 한촨(漢川)시 마안(馬鞍)향 황○○(여, 56세), 대찬미파의 신도. 1998년 10월,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니네가 전하는 것이 참 도라 해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니네 믿는 건 동방번개이고 이단, 사교야.”라고 말하였다. 황○○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극력 대적하고 모독하였으며 또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한 자매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의 꼬임에 들지 말아요. 그들이 믿는 건 참 도가 아니고 이단이에요……”라고 말하며 억지로 그 자매를 끌어갔다. 그 일이 지난 후 황○○의 집에 연달아 재해가 닥쳤다. 1999년 2월 17일(음력 정월 초이튿날), 황○○의 남편 등○가 중풍으로 죽었는데, 죽을 때 나이 65세였다. 그해 5월 1일, 그녀의 셋째 며느리 이○○가 그녀와 말다툼하여 독약을 먹고 자살했는데, 죽을 때 나이 28세였다. 그해 8월 20일, 그녀의 큰며느리 장○○도 정신이상으로 DDVP를 먹고 자살했는데, 죽을 때 나이 34세였다. 그해 10월, 황○○는 갑자기 중풍에 걸려 정신이 흐리멍덩해지고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입으로 계속 중얼거렸다. 황○○는 2000년에 연속 3번이나 중풍에 걸렸는데,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2000년 9월 11일에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떠났다. 이 악인의 가정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252 스옌(十堰)시 팡(房)현 부○○(남, 46세), 그의 집은 삼반복인파의 접대집. 1999년 7월,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을 때 그는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였다. 나중에는 또 “니네는 니네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겠어. 설령 틀렸다 해도 나는 끝까지 틀릴 테다.”라고 말하였다. 1999년 9월 6일, 부○○의 배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양쪽 신결석 수신증’이었다. 결석 크기가 너무 커서 요도를 막고 있어 배뇨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배가 북처럼 부었다. 9월 10일, 수술을 하였는데, 7시간이나 넘게 걸렸다. 결석은 비록 꺼냈지만 수술 중 의사가 실수하여 십이지장을 꿰뚫고 담관과 이장에 상처를 내는 바람에 계속 배수할 수 없어 배에 6대의 배수관을 꽂을 수밖에 없었다. 열여드레가 지난 후 부○○의 배가 또 심하게 아파서 10월 4일에 두 번째 수술을 받는 수밖에 없었다. 개복하고 보니 창자가 이미 감염되고 썩어있어서 치료할 수가 없었다. 1999년 10월 15일, 부○○는 죽고 말았다.


  253 우한(武漢)시 장샤(江夏)구 다화링신취(大花嶺新區) 부○○(여, 50세), 원래는 3자교회의 평신도. 2004년 1월에 새 사역을 받아들였다가 3월 4일에 또 물러났다. 4월 20일 오후 5시, 그녀는 3자교회의 목사를 찾아가 목사에게 교회 사람들과 연합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을 붙잡으러 가라고 시켰다. 그녀는 목사에게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제가 지금 장 보러 갈게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그들을(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을 가리킴) 찾아가도록 하죠.”라고 말하였다. 부○○가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다리를 건널 때 갑자기 칼을 든 미치광이가 부○○의 앞으로 튀어나와 그녀의 배를 찔렀는데, 당시에 창자까지 다 흘러나왔다. 후에 사람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지금까지도 침대에 누워있는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여 마치 식물인간 같았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받은 그녀의 보응이다!


  254 단장커우(丹江口)시 투관야(土關埡)진 룽허(龍河)향 요○○(여, 55세), 인신칭의파의 신도. 1999년 3월, 한 자매님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자매님이 잘못 믿었다고 말하고 나서 그 자매님을 쫓아냈다. 1999년 4월 22일, 자매님이 또 그녀에게 전하였는데, 그녀는 재차 자매님을 쫓아냈다. 1999년 5월 9일, 자매님이 또 그녀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당신이 잘못 믿었어. 나는 당신하고는 할 말이 없어.”라고 말하였다. 이튿날 밤, 요○○는 집회할 때 “양○○(복음을 전하던 자매를 가리킴)가 저에게 3번이나 권했지만 저는 죽어도 그녀를 따라 믿지 않겠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날 저녁, 요○○는 꿈에서 한 캄캄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걸어갈수록 더 어두워졌다. 그녀는 깨어난 후 꿈을 남편에게 말하자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권하면서 양자매를 따라 같이 믿으라고 해도 그녀는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5월 16일, 요○○는 시어머니 집의 미친개에게 오른발 뒤꿈치를 물렸는데,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 5월 19일부터 상처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입도 비뚤어졌는데,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하고 2박1일 입원해있었지만 의사가 보기에 희망이 없어 그녀를 집으로 돌려 보냈다. 요○○는 5월 24일 오전 9시쯤 죽었다.


  255 샤오간시 다우(大悟)현 가오뎬(高店)향 부○○(남, 67세), 대찬미파의 소구역 장로. 2003년 여름, 형제자매들이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동방번개’는 사교야.”라고 모독하였다. 게다가 금방 받아들인 8명의 형제자매들을 방해하여 원 종파로 끌어갔다. 2004년 2월 23일(음력 정월 초이튿날) 밤, 한 형제님이 그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였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곳 파출소의 몇몇 남자 경찰을 불러와 형제님을 묶어놓았다. 그 후 부○○는 구둣발로 형제님의 정강이를 여러 번 걷어찼다.(형제님의 정강이에 손바닥 크기만한 살이 문드러졌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형제님을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버려놓고 하룻밤을 얼게 두었다. 그해 3월 6일 오후, 한 자매님이 부○○의 완즈(灣子)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부○○는 알고 난 후 그 자매님을 밤에 억지로 쫓아버렸다. 그날 저녁, 부○○는 집으로 돌아온 후 계속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이튿날 그곳 병원으로 옮겨 진찰을 받은 결과 뇌혈전이었다. 3월 8일 아침, 부○○는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256 라오허커우시 왕푸저우(王甫洲) 김○○(여, 43세), 안식교의 신도. 그녀의 남편 증○○(46세), 안식교의 신도, 관리인. 1998년 9월, 한 자매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매님을 잘못 믿었다고 말하였다. 증○○는 또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오시면 왜 사람과 상의하시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였다. 1998년 10월, 복음이 재차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마귀 사탄이고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저주를 퍼부었고 게다가 집회할 때 동방번개를 저주하였다. 1999년 7월, 증○○ 부부 두 사람은 아랫사람들이 참 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쫓아가서 가로막았는데, 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니네들이 애비 몇을 찾고 싶어? 남편 몇을 찾고 싶어? 우리의 양을 하나라도 끌어갈 생각 하지 마!”라고 욕하는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1999년 12월, 한 형제님이 증○○에게 전하였는데, 증○○는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너는 나에게 전할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였다. 2000년 9월 1일, 김○○는 집회하다가 급성 질환에 걸렸는데, 이튿날 저승길을 떠나고 말았다.


  257 샤오간시 다우현 청관(城關)진 초○○(여, 40세), 지싼바오(季三寶) 파별의 구역 인솔자. 2006년 12월, 형제자매들이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초○○는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동방번개’를 저주하였다. 2007년 10월의 어느 날, 초○○는 또 본 파별의 사람들을 모아 단체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저주하였다. 당시에 그녀가 한마디 저주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하였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저주 기도를 마친 후, 초○○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는데, 그 파별의 사람들이 모두 초○○를 위해 기도했지만 쓸모없었다. 초○○는 그날 밤에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258 짜오양(棗陽)시 치팡(七方)진 진○○(여, 50세), 인신칭의파의 중층 인솔자. 1998년 3월부터 6월까지, 그녀에게 두 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고 하나님 말씀 책도 한 권 주었는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극력 대적하고 교회를 봉쇄하면서 “성경을 벗어나면 악령의 역사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짐승, 뱀이라고 욕하였다. 1998년 11월 18일, 누군가 또 그녀에게 전하였는데, 그녀의 딸이 강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밖으로 내쫓았다.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녀에게 책을 돌려 달라고 하자 그녀는 “난 니네들이 또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책을 불에 태워버렸어.”라고 말하였다. 2001년 6월, 진○○의 사위가 흉막암에 걸려 진○○가 돈을 모아 치료를 해주었고 또한 그를 위해 2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였다. 2001년 10월 중순, 진○○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분문암에 걸렸었는데, 즉시 수술하여 치료를 받았다. 진○○가 퇴원하기도 전에 그녀의 사위가 10월 30일에 죽었다. 진○○도 그해 12월 14일에 치료에 효과가 없어 죽었다. 죽기 며칠 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매님이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녀는 “말세에 도를 전하는 자들이 많아 내가 이전에 사람들을 가로막아 믿지 못하게 했는데, 그 영이 나를 멸하시려는 게 아닌지? 이후에 누가 뭘 믿고 싶으면 믿으라지, 난 상관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하였다.


  259 우한시 황피(黃陂)구 뤄한(羅漢)진 오○○(여, 51세), 대찬미파의 신도. 1999년 3월 초, 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악한 종에 의해 끌려갔다. 그녀는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이단 사교에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데, 절대로 꾀임에 들어 잘못 믿으면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 오○○는 또 이미 참 도를 받아들인 사람을 그 파별로 끌어갔다. 그 후 누군가 여러 번 그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모두 극력 대적하였고 또 모독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동방번개를 저주하고 동방번개를 쫓아낸다.”라고 말하였다. 2000년 8월 15일, 오○○는 피를 한번 토하였다. 2000년 9월 17일, 오○○는 또 여러 번 피를 토하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위암이었다. 9월 18일에 수술을 하였는데, 의사가 암세포가 이미 온몸에 퍼진 것을 발견하고는 위를 전부 잘라냈다. 그 후 오○○는 하루에도 10여 번 먹었지만 언제나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 이전에는 크고 우람한 오○○가 지금은 이미 병마의 시달림을 받아 장작개비처럼 비쩍 말라 몸이 어린아이처럼 작았다. 1년 넘게 실컷 병마의 시달림을 맛본 오○○는 2001년 11월 28일에 끝내 이 세상을 하직하였다.


  후난(湖南)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2 사례만 발췌)


  260 융저우(永州)시 치양(祁陽)현 판스(潘市)진 왕○○(남, 61세). 그의 아내와 딸이 2012년 11월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후부터 그는 계속 반대하고 매번 두 모녀를 가로막아 집회하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2012년 12월 19일, 두 모녀가 여러 사람들과 집회하고 있는데, 그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 자리에서 “이것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고 사기꾼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귀신 말이야!”라고 형제자매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노기등등해서 모녀를 억지로 끌고 갔다. 그때부터 두 모녀는 감히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 후 자매님들이 그 모녀와 접촉할 때마다 그의 욕설을 들어야 했다. 결국 2개월도 안 되어 즉 음력 12월 19일 아침, 왕○○가 갑자기 뇌출혈에 걸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때부터 말도 하지 못했다. 치양현 인민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지만 호전되기는커녕 도리어 전신 마비가 되었다. 또 헝양(衡陽)시 인민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12월 27일 오후 2시쯤 숨이 넘어갔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그를 제거한 것이다! 이리하여 그 모녀는 다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261 시안(西安)시 이○○(여, 32세), 중생파의 설교자. 1999년,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정죄하였다. 게다가 그 파별의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칠영파’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게 하였다. 2000년 8월, 이○○는 결장염에 걸렸다. 그녀가 병든 기간에 형제자매들이 또 가서 전하면서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으니, 빨리 각성하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고 계속 모독하였다. “당신들이 전하는 것은 이단이야.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실 수가 없고, 더욱이 여자 그리스도이실 수도 없어.” 2001년 11월, 이○○는 또 간암, 폐암에 걸렸고 2002년 2월 3일에 죽었다. 죽을 때 꼴이 매우 흉했고 옷조차도 입힐 수가 없었다.


  산시(陝西)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8 사례만 발췌)


  262 바오지(寶鷄)현 모○○(남, 77세), 3자교회의 목사. 1997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그곳에 전해져서부터 그는 대적하기 시작하였으며 교회를 봉쇄하고 아랫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며 “누군가 하나님이 왔다고 전하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거에요. 무릇 교회에 와서 집회하지 않으면 다 이단이고 사설이에요. 앞으로 누구도 마음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누가 불러도 가서는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속임수에 빠질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라고 말하였다. 2001년 6월 24일, 모○○는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고 모독하였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나이 든 한 자매를 지명하여 욕하였다. “○○는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 달아났는데, 잘못 걸었어요. 내가 그녀를 공안국에 신고하여 붙잡아가게 해서 그녀를 얼굴도 못 들게 하겠어요.” 사흘날 오후, 모○○는 채소밭에서 일하다가 몸이 불편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 갑자기 넘어지더니 두 손으로 땅을 마구 긁었고 너무 괴로워 이리저리 뒹굴면서 극도로 고통스러워하였다. 후에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실에서 그는 말 울음소리, 당나귀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또 개 울음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새 울음소리를 내면서 한밤중까지 슬프게 소리치는 바람에 두 눈알이 다 굴러나와 죽었다. 늙은 목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를 받았다!


  263 상저우(商州)시 봉○○(여, 47세), 인신칭의파의 설교자. 1998년, 누군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거부하였고 또 모독하고 정죄하면서 “이것은 사교, 이단이야.”라고 말하였다. 또한 동역자와 아랫사람들 앞에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그들은 이리인데 양을 도둑질하러 왔어요. 나를 따라 믿으면 틀림없어요.”라고 말하였다. 1999년, 또 그녀에게 여러 번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여전히 이전처럼 대적하고 모독하였다. 1999년 9월 30일 이른 아침, 봉○○는 자전거를 타고 외출했다가 길에서 큰 차에 걸려 넘어져 얼굴 피부와 살이 벗겨졌고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고 가죽으로만 연결되어 있었으며 끊임없이 피가 흘렀다. 그녀는 느릿느릿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쳤다. 바로 그때 뒤에서 또 한 대의 트럭이 오더니 그녀를 깔아뭉갰다. 봉○○는 즉사하였는데, 정말로 끔찍하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264 상저우시 지○○(남, 42세), 3자교회의 목회자. 1997년 9월,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당시에 그는 받아들였다. 후에 3자교회 큰 목회자의 방해와 미혹을 받아 참 도를 저버렸다. 그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매님에게 “정말 심사숙고해봐야지 속임수에 빠져선 안 돼요.”라고 말하였다. 그 후 가는 곳마다 교회을 봉쇄하고 또한 모독하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 되실 리가 없어요. 거짓이고 이단이에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30여 명을 강제로 그 교회로 돌아오게 하였다. 며칠이 안 되어 지○○는 갑작스레 병에 걸려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여 입원하고 나서 지켜보자고 하였다. 그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매님이 또 가서 그에게 전하면서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는 당시에 매우 후회하면서 “나는 정말로 상사의 말을 곧이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분별이 없어요. 30여 명의 목숨을 하마터면 내 손에서 망칠 뻔했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고 병세도 갑자기 호전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30여 명의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다. 40일이 지난 후, 그의 상사가 또 와서 방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 되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때든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라고 말하자 그는 재차 하나님을 배반하고 30여 명의 사람을 또 3자교회으로 끌어갔다. 지○○가 하나님을 배반한 이튿날,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진찰을 받은 결과 직장암 말기였다. 그는 당시에 배가 너무 크게 부었고 대변이 통하지 않아 배꼽 오른쪽에 구멍을 뚫어 대소변을 배설하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후에는 의사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후사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는 미친 듯이 소리질렀고 의식이 혼미해졌으며 눈이 동굴처럼 되었다. 그는 1998년 1월 6일에 죽었다. 참 도를 배반하여 징벌을 받은 것이다!


  265 한중(漢中)시 전바(鎭巴)현 관인(觀音)진 진장 장○○(남, 35세). 2012년 복음사역 확장 기간에 그는 현지의 파출소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였다. 그와 같은 마을의 한 어린 자매님이 다른 곳에서 본분을 하다가 붙잡히고 석방된 후 그는 또 사람을 시켜 그 어린 자매님 모녀를 함께 진 파출소로 불려가게 하여 불심검문을 받게 하고 강제로 어린 자매님에게 3천 위안의 벌금을 물게 하였다. 10여 일 후, 그들 세 식구가 자가용을 몰고 설 쇠러 고향으로 가다가 차가 산길 모퉁이에 들어서자마자 차와 사람이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장진장과 그의 12살 난 딸은 즉사하였고 아내는 그 당시에는 숨이 붙어있었지만 병원으로 옮긴 이튿날에 죽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고 누가 대적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266 저는 이○○(여, 62세)라 합니다. 참예수교의 신도이고 셴양(咸陽)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해○○(남, 68세)는 참예수교의 집사였습니다. 2000년 10월, 우리 부부는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습니다. 2001년 5월, 저의 남편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관념이 생겼고 하나님 집의 어떠한 안배에 대해서도 관념이 매우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한 정도로 심각하여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는데, “내 보기엔 이 단계 역사에 문제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사람의 뜻이야. 나 안 믿을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반한 후 징벌이 곧 임했습니다! 2001년 12월, 저의 남편은 전립선병에 걸려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목구멍과 폐에도 질병을 얻어 후두와 폐를 잇따라 수술했습니다. 온몸에 몇 개의 호스를 꽂아놨고,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1개월 후, 저의 남편은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 일곱 구멍에서 피가 나왔는데, 끔찍하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저의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은 거스를 수 없는 것임을 보고 거울로 삼아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267 시안시 저우즈(周至)현 왕○○(여, 60세), 성령공(聖靈宮)파의 신도. 1998년 6월, 한 형제님이 그 파별의 맹씨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맹씨는 받아들이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왕○○는 맹씨를 시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쫓아내게 하였다. 1998년 9월, 형제님이 또 맹씨 집에 갔는데, 왕○○가 마침 그 집에서 집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음을 전하는 형제님을 보고 노기등등해서 말하였다. “3단계 사역은 절대로 믿어선 안 돼요. 누가 만일 믿는다면 공안국에 신고하겠어요.” 게다가 또 “내게 영의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다면 내가 왜 몰라? 당신들이 나의 열매를 도둑질하러 왔어. 당신들은 사교 조직이고 성령공이 왕 노릇 할 거야. 당신들은 파룬궁(法輪功)이야.”라고 말하였다. 1998년 10월, 왕○○의 남편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식도암이었다. 1999년 3월, 그녀의 남편은 또 두 눈이 실명되었고, 1999년 5월 6일에 죽었다. 5월 11일, 왕○○는 남편을 장사지내는 일로 며느리와 싸웠는데, 그날 오후 며느리가 농약을 먹어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해도 효과가 없어 이 세상과 이별하였다. 2000년 1월, 왕○○는 갑자기 다리가 마비되어 침대에 누워있었고 스스로 생활할 수가 없었다. 2000년 7월, 한 자매님이 그녀의 집에 병문안을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결과를 압니까?”라고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는 후회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낫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 간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다. 2002년 1월 15일, 왕○○는 후회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268 바이허(白河)현 모○○(남, 59세), 찬미파 장로. 1998년 8월, 형제님 3명이 그 교회의 장○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당시에 13명이 받아들였다. 1998년 9월 9일, 모○○는 이 일을 알고 난 후 장○의 집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 책을 5권 빼앗아갔고 또한 이미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형제자매들을 모아 집회를 하였다. 그는 집회에서 “그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 도이고 악령의 모방이고 거짓 그리스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임수에 빠지지 마세요.”라고 모독하였다. 그는 이 사람들을 다 끌어갔다. 1998년 9월 중순, 형제님 3명이 그의 집에 가서 책을 달라고 하니 그는 주지 않으면서 “나는 니네 책을 공안국에 넘겨줄 거야. 어떻게 쓴맛을 보게 하는지 봐야지!”라고 말하였다. 1998년 9월 22일, 한 자매님이 또 가서 책을 달라고 하니, 그는 여전히 주지 않고 그 자매님을 파출소로 끌고 가면서 “내가 책을 불에 태워 화장실에 버릴지언정, 하나님께 저주받을지언정, 죽을지언정 니네한테 안 줘. 참 하나님이라면 나를 저주하라고 해!”라고 말하였다. 1999년 4월 30일 밤, 모○○는 식사 후 배가 불편하고 조금 아파왔다. 1시간이 지난 후, 그의 창자가 계속 꼬여 아파서 침대에서 이리저리 뒹굴었는데, 비명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튿날 그의 아내가 그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도중에 그는 숨을 거두었다.


  269 펑샹(鳳翔)현 장○○(남, 46세), 인신칭의파의 인솔자. 2001년 초, 그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한 형제님을 핍박하여 그 형제님을 그 파별로 끌어갔다. 그리고 또 그 형제님과 접촉한 사람을 조사하여 그들을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게다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였고 각처의 집회 장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그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이고 제일 큰 이단, 사교이니 절대로 들어선 안 돼요. 듣기만 하면 그들에게 미혹당해요.”라고 말하였다. 그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기만 하면 곧장 가서 방해하였고 또 아랫사람들에게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접대해서는 안 돼요. 만약 와서 전하는 자를 발견하면 공안국으로 끌고 가세요.”라고 분부하였다. 2001년 10월, 장○○는 갑자기 두통이 생겨 안절부절못하고 방구들에 꿇어 앉아있는 수밖에 없었고 머리에 이불을 쓰고 있었으며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신장병도 재발하여 온몸이 부었고 또 디스크, 방광염에 걸려 뇌빈혈, 산소결핍으로 안색이 시퍼렇게 되었다. 그는 아파서 마구 소리를 질렀고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파했다. 여러 가지 병고의 시달림 속에서 살다가 2002년 1월 3일에 죽었다.


  간쑤(甘肅)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1 사례만 발췌)


  270 란저우(蘭州)시 융덩(永登)현 롄청(蓮城)진 뉴잔(牛站)촌 7대 대장 단○○(남, 57세). 이 사람은 인성이 악랄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다스리기 좋아하며 현지에서 세도를 부리며 독판쳤다. 2012년 12월 초, 형제자매들이 그의 집 담 모퉁이에 복음 전단지를 붙였는데, 그는 발견한 후 그 전단지를 찢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표독스럽게 욕했다. “내가 이 마을에서 지위를 하나 얻으면 전적으로 전능신 믿는 사람들을 관할하겠어. 다른 사람은 서툴어서 붙잡지 못해. 내가 만약 전능신 믿는 사람을 붙잡는다면 그들의 살을 베어 그 상처에다 소금이나 석회를 뿌려도 화풀이 못해.” 그때부터 그는 큰 붉은 용의 앞잡이 역을 맡아 큰 붉은 용에게 여러 형제자매들을 지목해주었다. 2013년 1월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뇌출혈이 생겨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온종일 휠체어에 앉아있고 눈빛이 흐릿해졌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내가 분명하고 완전한 하나님 자신임을 보게 한다. 사람마다 마음으로도 감복하고 말로도 탄복하며, 누구도 감히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고, 감히 더 이상 논단하지 못하고, 감히 더 이상 훼방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즉시 임하고 재난이 그의 몸에 내려 다만 이를 갈며 슬피 울고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위엄 진노의 성품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음을 나타내신 것이다.


  구이저우(貴州)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1사례만 발췌)


  271 쭌이(遵義)시, 2012년 12월, 형제자매들이 어떤 부자(父子)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버지는 듣기를 원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가로막아 듣지 못하게 하였다. 게다가 태도가 아주 흉악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쫓아냈다. 며칠 후, 형제자매들이 또 그들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듣기를 원했지만 아들의 태도는 더욱 흉악했으며 아버지를 듣지 못하게 하였을뿐더러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욕을 하다가 그 자리에 엎드려 말을 하지 않자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이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서 형제자매들이 또 복음을 전하러 갔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아들의 영정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형제자매들이 복음전도 대상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복음전도 대상이 “지난번에 당신들이 돌아간 후 계속 그 자리에 엎드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상치가 않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에는 죽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가로막아 구원받지 못하게 한 비참한 결말이다!


  광둥(廣東)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1사례만 발췌)


  272 사오관(韶關) 러창(樂昌)시 사핑(沙坪)진, 진○○(남, 50세), 그는 제수씨를 가로막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 2011년 1월에 이웃 사람들을(10명) 불러 모아 자매님 집으로 가서 강제로 하나님 말씀 책을 빼앗아왔을 뿐만 아니라 책을 불에 태워버렸다. 그는 책을 태우면서 “가서 죽어버려. 만약 자네 하나님이 그렇게 영험하다면 지금 당장 나를 죽게 해봐……”라고 계속 욕했다. 1개월쯤 지난 후 그는 위가 아파왔고 그의 아내는 허리가 아파왔다. 그들 둘은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해 5월, 그들은 무당을 찾아가 굿을 하는 데에 2천 5백 위안을 썼다. 7월에는 진○○의 집에서 기르던 닭과 돼지가 다 죽었고, 8월부터 12월까지 그는 병세가 심하여 두 번이나 입원했다가 음력 12월 29일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사흘 후(정월 초이튿날)에 그의 아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는 그는 이미 죽어있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옥에 처넣을 것이다……』


  충칭(重慶)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3 사례만 발췌)


  273 윈양(雲陽)현 솽장(雙江)진 런허(人和)향 웅○○(여, 36세), 대찬미파의 인솔자. 1999년 10월의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그녀의 집에 가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듣지 않고 대적하면서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이다. 밀을 심지도 않고 추수하러 오다니. 니네는 내 양을 도둑질하러 온 거야. 이 양들은 다 내 것이니 도둑질해 갈 생각 마. 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빨리 가, 안 가면 당장 우리 형제들한테 전화해서 니네를 한바탕 때리라고 하겠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녀는 자기의 올케가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것을 알고 자기 올케가 책을 돌려줄 때까지 두들겨패라고 자기 동생을 충동질했다. 2001년 7월 11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재차 그녀에게 교통하였는데, 그녀는 모독하면서 “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가짜이고 내가 믿는 것이야말로 참 도인데, 내게 평안을 주고 나를 보우해줘……”라고 말하였다. 그녀가 이 말을 한 지 사흘째 날에 그녀는 남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형 트럭과 충돌하여 부부 둘이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였다. 그녀의 남편은 오른발이 깔려서 부서졌고, 2001년 7월 16일 밤 9시에 피를 과도하게 흘려 이 세상을 떠났다. 웅○○는 왼쪽 다리와 왼손이 깔려 절단되었다. 수술할 때 인대를 잇는 데에 12시간이나 걸렸고, 1개월 후에야 다리의 뼈를 잇게 되었는데, 다리에 철판을 대었다. 치료비 5만여 위안을 들였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다. 웅○○는 하나님을 모독하여 저주를 받았는데, 벌을 받아 마땅하다!


  274 카이(開)현 곽○○(남, 60세). 그의 아내가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는 계속 대적하고 아내를 가로막아 본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2011년 5월 9일, 그는 아내가 다음날 집회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욕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람을 욕하는 꼴이 매우 소름 끼쳤고 저속한 말은 듣기 거북하였다. 그는 아내가 밖에서 샛서방과 눈이 맞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놈들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자매님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는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보다 더 심하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겠어. 그가 나를 죽게 한다면 내가 믿겠어.”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한 지 사흘째 날, 즉 5월 11일,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 가장귀를 깎다가 나무 위에서 죽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가로막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결말이다.


  275 완저우(萬州)구 천자(陳家)진 칭○○(남, 70세), 대찬미파의 신도. 2001년 3월 2일, 누군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전해주었는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에 또 그에게 하나님 말씀 책과 노래책, 테이프를 주면서 고찰해보라고 하자 그는 입으로만 동의하였다. 3월 6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재차 그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이 책을 볼 수 없어요. 봐서는 안 돼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니,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요!”라고 말하였다. 또 책에 침을 뱉음과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쫓아냈다. 2001년 3월 12일, 칭○○는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매일 계속 침만 뱉었다. 2001년 8월 15일, 침이 마를 때까지 뱉다가 염라대왕을 만나러 갔다. 그는 참 도를 증오하여 저주를 받았다!


  장시(江西)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3 사례만 발췌)


  276 헝펑(橫峰)현 칭반(靑板)향 호○○(남, 63세), 3자교회의 집사. 1999년 3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관념이 생겨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과 맞추어보고 서로 맞지 않는다고 부인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자매에게 “믿지 마세요. 만약 제가 틀리게 말했다면 제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도 좋아요.”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항상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가로막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2000년 2월 16일(마침 설 기간), 호○○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을 떨었는데, 한 자매가 급히 다가가서 그를 부축하자 호○○는 그녀의 품을 향해 푹 쓰러졌다. 여러 사람들이 둘러쌌을 때 호○○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어 호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어 그 자매의 왼손에 “나 죽을 것 같아”라고 쓰고는 까무러쳤다. 형제자매들이 그를 침대에 눕혀놓고 그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해도 여전히 효과가 없어 그를 병원으로 옮겨 수액을 놓았지만 수액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무렵에 호○○는 병원에서 이슬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시체가 그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호○○는 자기 목숨으로 그가 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그는 ‘용감’하게 그 자매를 위해 대가를 치렀다.


  277 완짜이(萬載)현 량푸촌(良福村) 원○○(남), 생산대의 조장. 2012년 11월, 형제자매들이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는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형제자매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큰 붉은 용을 위해 부정적인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나는 전능신을 믿는 사람을 다 붙잡을 수 없다고 믿지 않아. 사흘 내로 다 붙잡을 수 있어.”라고 큰소리쳤다. 이 말을 한 지 사흘째 날, 원○○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오고 오후에 소시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릎을 땅에 꿇고 머리를 고기 그릇에 처박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사람이 살아서는 조물주 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지만 죽을 때에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죽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임종시에 하늘을 경배해도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278 광펑(廣豊)현 우춘(吳村)진 하○○(남, 54세), 지방교회의 작은 인솔자. 그는 2000년 10월에 하나님의 말세 역사의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는데, 돌아간 후 또 돌아섰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거를 하여 자기가 속임수에 빠지고 미혹 당했다고 말하였다. 게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면서 “이것은 가짜이고 사교이다.”라고 말하였다. 2000년 11월, 하○○는 갑자기 병에 걸렸고, 2001년 1월 27일(정월 초나흘)에 병원의 진단을 받은 결과 간경화였다. 2001년 4월 16일, 그는 벙어리로 되었고, 2001년 4월 23일에 숨이 끊어져 죽었다.


  저장(浙江)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4사례만 선택)


  279 샹산(象山)현 고○○(남, 38세), 자오후이의 일꾼. 1999년 하반기, 누군가 그에게 여러 번이나 국도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는 들은 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훼방하고 모독하였다. 그 당시에 자매님이 그에게 “형제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고○○는 들은 후 비웃는 말투로 “만약 이 단계 사역이 진짜라면 나○○가 밖에서 나보다 더 심하게 모독하고 훼방했는데 당신네 하나님이 왜 그를 징벌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는가!”라고 말하였다. 그 후 고○○는 본래보다 더 심하게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봉쇄하였고 또 “동방번개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2001년 6월, 줄곧 건강하던 고○○가 갑자기 병에 걸려 입원했는데, 진찰을 받은 결과 직장암 말기였다. 비록 수술은 했지만 대변은 배에서 호스로 배출해야 하였고 또한 가정형편도 점점 어려워졌다. 현재 고○○는 병세가 날로 악화되어 얼굴빛이 거무스름해지고 길을 걸어도 비틀거리며 말하는 것도 힘이 없었다. 후에 고○○의 직장암이 간암으로 넘어가 배가 무서울 정도로 커져 앉아도 누워도 불안하였다. 2002년 4월 19일에 죽었는데, 죽을 때에도 배가 여전히 엄청나게 컸다. 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려다가 도리어 하나님을 훼방하고 모독하는 바람에 이렇게 가엾고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


  280 푸양(富陽)시 다위안(大源)진 신관(新關)향 이○○(여, 46세), 지방교회의 책임자. 1999년 12월, 그녀는 한 형제님이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10여 명의 사람을 끌고 가서 방해함과 아울러 “예수의 이름으로 동방번개 이 사교를 결박한다……”라고 저주 기도했는데, 그녀가 매우 심하게 모독했다. 복음 사역이 어디로 전해지면 그녀는 거기에 가서 방해하였다. 2000년 8월, 그녀는 또 한 자매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봉쇄하고 밖에 나가서 도를 듣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양들을 도둑질해 간다고 말하였다. 2000년 11월 1일, 이○○는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폐암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본래보다 더 심하게 대적하였다. 일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기도할수록 병세는 더욱더 심해졌다. 그녀는 아프기 시작하면 소리를 질렀고 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까지 욕을 퍼부었다. 어떤 때는 베개를 다른 사람의 몸에 던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2001년 4월 6일, 그녀는 드디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 죽을 때 꼴이 매우 흉하였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모독하여 얻은 결말이다.


  281 퉁루(桐庐)현 펀수이(分水)진 여○○(남, 58세). 2012년 12월 3일 저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매님 둘이 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집 온 가족의 모욕을 받고 쫓겨났다. 여○○는 더욱 험악한 인상을 쓰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자매님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호통치고 위협하였다. “당장 꺼져! 안 그러면 110에 신고할 테다!” 여드레 후, 여○○가 집에서 정화조를 만들다가 한 잡부(이 사람의 아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와 함께 시멘트와 모래를 실은 밀차를 밀고 가다가 부주의로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두 사람이 차와 함께 새 정화조에 떨어졌는데, 차가 여○○의 배에 박혀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즉사하였다. 잡부는 그저 경미한 부상만 조금 입었다. 그는 매우 격동되어 “아내가 믿는 전능신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셨어요!”라고 말하였다.


  282 신창(新昌)현 양○○(남, 67세), 로지방교회의 인솔자. 1997년 상반기,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절대로 말씀이 육신 되실 리가 없어. 만약 말씀이 육신 되신다면 당신들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겠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방해하고 교회를 봉쇄하여 교통을 듣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한 “어리석은 사람만이 동방번개를 믿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1년 후, 양○○는 갑자기 뇌내출혈, 중풍에 걸려 평소에 유창하게 말하더니 갑자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이 ‘똑똑한’ 사람이 뜻밖에도 이런 끝장을 보게 되었다!


  푸젠(福建)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3 사례만 발췌)


  283 푸칭(福淸)시 깡터우(港頭)진 여○○(남, 45세), 로지방교회의 작은 인솔자. 1997년 5월, 그 교회의 어떤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이자 그는 사람 4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한 자매님 집에 가서 방해하면서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 되실 리가 없어요. 더구나 여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그리스도이며 악령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에요.”라고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모독하거나 정죄해선 안 돼요. 성령을 모독한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해요.”라고 말하자 여○○는 “날 겁주지 마. 난 두렵지 않아.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라고 말하였다. 1998년 6월, 여○○는 장암에 걸렸는데, 병세가 날로 악화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수술하여 항문을 잘라 내고 플라스틱 배관으로 대소변을 해결하였다. 장기간 침대에 누워 등이 다 썩어 집 안에 악취가 진동했고 가까이할 수가 없었다. 그 후 1999년 2월 16일(정월 초하루)에 죽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끝내 큰 재앙을 초래하였다!


  284 싼밍(三明)시 엽○○(남, 41세). 그의 아내가 2007년 말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받아들였는데, 엽○○는 알고 난 후 아내를 미행하고 죽도록 때렸다. 심지어 자식에게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의 수단으로 아내를 협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핍박하였다. 엽○○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뜻밖에 “나는 하나님이 있음을 전혀 믿지 않아, 그러니 당신도 더는 믿지 마. 만약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백일 내로 죽게 해보라지. 만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니 당신이 계속 믿어도 되지만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당신도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생각 하지 마!”라고 큰소리쳤다. 2008년 3월, 엽○○가 아내의 복음전도 CD를 훔치고는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그 자료를 강에 던져버렸어. 당신이 계속 믿는다면 내가 CD를 복사해서 온 싼밍시에 퍼뜨려놓을 거야.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어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게 하고 공안국에서 전능신을 믿는 당신네 사람들을 모조리 감옥에 처넣게 하겠어.”라고 위협하였다. 그해 8월, 엽○○는 본래보다 더 심하게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하였다. 아내가 집회하러 간 것만 알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죽도록 때렸고, 또 손가락을 아내의 입에 쑤셔넣어 목구멍을 뚫어 아내를 사지에 몰아넣으려 한 동시에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또 전화로 형제자매들(엽○○가 아는 고향 사람)에게 경고하여 더는 자기 아내와 접촉하지 말라고 하였고 게다가 형제자매들을 고발하겠다고 큰소리쳤고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하였다. 그 기간에 비록 엽○○가 하나님의 여러 번의 징계와 아내의 경고를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죽어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스스로 나쁜 짓을 하여 살 수가 없었다. 2008년 8월 2일 오후 2시, 그가 오토바이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흙을 싣고 달려오던 큰 화물차에 치어 죽었다. 온몸의 뼈와 힘줄이 다 끊어졌고 한쪽 다리의 살이 전부 깔려 문드러졌으며 발목의 가죽만이 붙어있었다. 그 죽은 모습이 매우 무서웠고 주위의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이렇게 흉측하게 죽은 걸 보니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서 보응을 받은 게 틀림없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엽○○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였다. 냉동관에 20여 일을 넣고 가족들이 아무리 그의 눈을 감게 하려 해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화장을 하는 날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자업자득이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행위와 소원대로 당신을 징벌하셨는데, 아직도 뭘 불복해요?”라고 말해서야 그가 눈을 감았다. 여기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이 거스를 수 없고, 무릇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가로막는 사람이라면 꼭 징벌받아 제거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그 악의 보응에서 능히 벗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악행을 감추어 멸망의 고통에서 능히 벗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다.』


  285 푸칭시 자오후이의 작은 인솔자, 정○○(남, 46세). 1997년 하반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형제님이 그에게 6번 교통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고 참 도임을 시인하였다. 후에 그가 그 파별의 지도자에게 물어보았는데, 지도자가 정죄하고 모독하자 그는 흔들리다가 부인하였다. 그 후 그는 악을 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형제자매를 방해하면서 “이 도는 틀렸으니 더 이상 따르지 마세요. 속아 넘어갔어요. 이것은 악령 역사에요……”라고 말하였다. 줄곧 건강하던 정○○는 1998년 3월에 갑자기 감기에 걸렸는데, 고열이 내리지 않아 푸칭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효과가 없어 또 푸저우(福州) 93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발병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고열이 계속 내리지 않아 시종 얼음덩어리를 몸에 올려놓고 1개월 동안 견지하다가 그해 4월에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정○○는 정말로 악한 종의 노예이고 사탄에게 속하는 종류이다!


  쓰촨(四川)성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1사례만 발췌)


  286 네이장(內江)시 ○○구 유○○, 계속 자기 누나를 반대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매형을 꼬드겨 누나의 하나님 말씀 책을 불태워버리게 하였다. 2013년 4월, 자매님이 입원하고 있는 남동생을 병문안 갔다가 그에게 하나님을 간증하였는데, 유○○는 “누나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만일 일을 하지 않고 밥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겠어.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또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이 말했는데, 누나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누나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면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라고 큰소리쳤다. 5월 6일, 유○○는 고열이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여전히 고열이 내리지 않았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쥐가 나서 죽었는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 받지 못한다.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징벌받은 전형적인 사례


  (4 사례만 발췌)


  287 바오터우(包頭)시 축○○(여, 34세), 3자교회의 핵심 인물. 1999년 12월 말,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틀렸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고 말하였다. 1주일 후, 축○○는 집회하러 갔는데, 갈 때까지도 멀쩡했지만 집회하던 중 갑자기 귀신이 들린 것처럼 마구 사람에게 침을 뱉고 사람을 물었다. 그녀를 찾아온 가족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물기도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 축○○는 정상 사람처럼 있다가 또 이지를 잃고 귀신 행동을 하였다. 그달 31일 오후 5시쯤 축○○의 이웃이 그녀가 집에서 처량하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 급히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축○○가 온몸에 실 한 오라기도 걸치지 않고 6층 창문에서 기어나와 두 손으로 창틀을 잡고 있었는데, 온몸이 창문밖에 매달려있었다. 맞은편 건물에서 사는 자매님이 갑자기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급히 달려나갔는데 순간 “퉁”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축○○가 6층에서 땅에 떨어져 그 즉시 인사불성이 되었다. 30분 후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금방 응급실에 도착하자 곧 숨이 끊어져 죽었다. 의사는 “내장이 연결되는 부분이 거의 다 진동에 벌어졌고 심장도 깨졌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일이 있은 뒤에야 그녀가 뛰어내리기 전에 자기의 머리를 마구 자르고 한쪽 귓방울도 잘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방바닥에 머리카락과 피 묻은 가위가 버려져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런 결말을 초래하였다!


  288 우하이(烏海)시 우다(烏達)구 3광 방○○(여, 57세), 3광 지하천주교 회장. 1999년 8월, 누군가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다. 그녀는 그 당시에는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후에 신부에 의해 천주교로 다시 끌려갔고 게다가 정죄하면서 “동방번개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2001년 5월, 방○○는 누군가 3광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한다는 것을 알고 급히 천주교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 집회하였다. 방○○는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정죄하였다. 그들은 또 하나님 말씀 책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 읽고는 훼방하고 비웃었다. 그 당시에 금방 참 도를 받아들인 자매님 둘을 끌어갔다. 그 후, 방○○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2001년 7월 중순의 어느 날 저녁, 방○○는 갑자기 두 손이 떨리고 입에서 침이 흐르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했는데, 비로소 뇌경색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고 20일 동안 입원해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후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고, 퇴원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사람을 제한하여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2002년 3월 11일, 방○○의 뇌경색이 또 발작하였고 동시에 고혈압과 심장병도 일으켰고 오른쪽 반신불수가 되었고 혀가 뻣뻣하여 말을 할 수가 없었으며, 1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다. 방○○는 1개월 입원해있는 동안 1만여 위안을 썼다. 그해 4월 25일에 퇴원했는데, 그 후에도 병세가 악화되어 정신이 맑지 못해 자기의 이름마저도 몰랐다. 방○○는 본래보다 더 심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보응을 받은 것이다.


  289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투모터좌기(土默特左旗) 차쑤치(察素薺)진 영은파의 설교자, 조○○(여, 54세). 1997년 가을, 한 형제님이 그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하였는데, 그녀는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작은 전단지로 인쇄하여 교회의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어 경계하라고 하였으며 게다가 교회에서 하나님 도성육신이 여성임을 비웃었다. 1999년 3월 20일부터 5월 기간에 자매님이 두 번이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해도 그녀는 거부하면서 “니네가 전하는 것이 틀렸어. 니네는 마귀 사탄이야!”라고 말하였다. 1999년 11월 11일, 자매님이 또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세 역사만 언급하면 그녀는 모독하기 시작했다. “자매님 믿음이 매우 좋지만 사탄에게 홀렸네요.” 자매님이 “우리 내기를 합시다! 제가 믿는 분이 100%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하여 처참하게 죽게 하셔도 달갑습니다.”라고 말해도 조○○는 계속 모독하였다. 자매님이 화가 나서 말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 사탄을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의 낯색이 창백해졌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였다. 그때부터 그녀는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안절부절못했으며 정신이 흐리멍덩하였고 늘 마음이 괴롭다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이 보니 그녀의 얼굴과 눈이 모두 청회색이었다. 1999년 11월 15일 저녁에 집회할 때, 그녀는 마음이 괴롭고 계속 들을 수가 없어 미리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거리를 건널 때 큰 트럭에 치어 죽었다. 뒤따라 또 한 대의 트럭이 그녀의 몸 위로 질주해 지나갔다. 즉시 피범벅이 되었고 다리와 몸이 떨어져 나갔고 발도 길가로 날라갔고 두 눈알도 튀어나와 있었는데, 참상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고 당시에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자매가 가방과 자전거를 보고 비로소 조○○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조○○는 처참하게 죽었는데, 이는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마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290 우하이시 우다구 3광 상○○(남, 64세), 인신칭의파의 설교자, 온 가족이 다 믿음. 1998년 8월, 그는 그 파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한 자매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책을 가져갔고 몇 마디 말씀을 단장취의로 발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논단하고 그 파별의 사람들을 가로막아 참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자매님을 끌어갔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형제자매들이 3번이나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전해도 그는 거부하였고 또한 모독하고 정죄하며 말했다. “동방번개는 사교이고 거짓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남성으로만 되실 뿐 여성으로 되실 수 없어. 여성이면 사교이고, 하나님이면 이런 말을 하실 리가 없어.” 이 말을 한 후 1999년 5월, 상○○의 아내가 자궁 근종과 당뇨병에 걸렸다. 2000년 4월, 줄곧 건강하던 상○○는 갑자기 방광암에 걸렸는데, 그곳에서 치료해도 효과가 없어 그해 6월에 닝샤(寧夏) 인촨(銀川)에서 방광 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수술 자리가 아물지 않아 7월에 또 두 번째 수술을 했는데, 온갖 아픔의 시달림을 받았고 4만여 위안을 썼지만 양쪽 신장에 오줌 주머니를 끼워 넣어야만 배뇨할 수 있었다. 2001년 8월, 그의 아내가 또 자궁 근종 수술을 받았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다. 2002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상○○ 양쪽 오줌 주머니에서 배출된 것은 다 고름이었는데, 보름 동안 수액해서야 조절할수 있었다. 지금 상○○는 밥을 먹고 물을 마셔도 맛이 없는 데다가 또 빈혈에 걸렸고 목구멍도 자주 아파서 약을 먹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부부 둘은 죽는 것보다 못한 형편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상○○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받은 보응이다.


  후 기


  우리는 모두 손꼽아 기다리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징벌받은 자들의 사례를 본 후 깨우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앞에서 자세히 고찰해보고 진지하게, 경건하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대하고 징벌받은 자들의 뒤를 따르지 말고 더욱이 참 도인 줄을 분명히 알면서 고의로 대적하여 속죄제를 잃어버린 바울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징벌받는 것을 바라지 않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국도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깨닫지 못하고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트집잡고 달걀 속에서 뼈를 찾고자 하며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면 마지막에 손해보는 것은 여전히 사람 자신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의 구원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마음대로 아무 사람에게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선택이 있는 것이다. 네가 만일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징벌뿐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 다 공의로운 것이다. 너의 나이가 얼마나 많든, 자격이 얼마나 많든, 심지어 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영원히 이런 것으로 인하여 달라질 리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과대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도 차별 대우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의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여부에 근거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그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가 발표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네가 만일 연장자 티를 내며 거만하게 행세하고 고참 티를 내며 하나님과 조건을 따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를 떠날 것이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메시아만 기다린 것과 같다. 최후에 그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징벌받은 자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우리의 눈앞에 펼쳐놓았는데,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제대로 성찰해볼 필요성이 있고 동시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하는 일에서 더 새롭고 깊은 인식이 있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하여 더 이상 망령되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징벌이다. 이 평생 소원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실패를 교훈으로 삼은 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저주가 뜻하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 한 차례의 인도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래를 인내심 있게, 신중하게 기다리고 우리에게 임한 복음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타남을 볼 때까지 우리에게 임하는 매 인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고 영적 눈을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런 징벌 사례 중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람이 만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사탄의 역을 맡은 것이고 사탄의 심부름꾼이며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징벌한 증거와 이유이고 즉 이 사람들이 징벌받은 원인이다. 만약 이렇게 많은 사례를 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믿지 않고 더욱이 사례 중의 사람들이 징벌받은 것임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영이 없는 죽은 사람이다. 어떤 언어, 어떤 사실도 그를 납득시킬 수 없으면 오직 하나님의 징벌이 그 본인에게 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의 모든 의심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의 귀숙과 결국을 안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만약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한번 시험해보아라!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징벌받은 자들의 끝장이 있을 것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그들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자신이 한평생 하나님의 축복과 보살핌과 보호를 받고 죽을 때에는 또 매우 평온하고 죽은 후에도 좋은 귀숙이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다. 바리새인들의 지식과 표면의 행위는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만회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해치고 말았다. 그들의 지식, 관념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정죄하게 하였고, 그들의 상상과 두뇌가 그들을 오도(誤導)하고 그들의 영적 눈을 어둡게 하여 이미 도래하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극력 증거를 찾고 약점을 잡는 것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추악한 몰골━하나님의 고유한 역사를 수호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현실의 역사를 정죄한 것이다. 물론, 이것도 역시 각 시대의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착오━낡은 도리와 규례로써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진리를 가늠하고 정죄하면 참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줄곧 새로운 사역을 하면서 그의 경영을 계속하는데, 항상 새롭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한가?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발표라고 스스로 여기는 털끝만한 낡아빠진 것을 지키고는 득의양양해하고 기고만장하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그를 푸대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상을 베풀기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여태껏 중단된 적이 없고, 더욱더 많은 새 시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상을 베풀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도태되고 심지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 속에 떨어지기까지 하였다. 그들이 징벌받는 그 시각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생애가 이렇게 끝났고, 그들의 결국과 귀숙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일은 그 어떤 사람도 보고 싶지 않지만 부지중에 우리 눈앞에서 발생하였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무정해서인가 아니면 사람이 잘못 추구한 것인가? 설마 인류가 충분히 성찰할 만한 가치나 의의가 없단 말인가?


  하나님은 몇천 년의 시간을 들여 그의 경영을 완성하고 몇 시대를 거쳐 그의 인류를 경영한다. 그가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것은 그에게 구원받은 인류가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것이며, 전에 그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배반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더욱 보기 싫어한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의 뜻을 깨닫고 그와 합심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어 그의 나라에 들어가 그의 약속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를 대적하는 일이 그의 집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장 증오한다.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징벌과 저주 외에 또 더 좋은 방식이 있겠는가? 징벌받은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선택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는 오직 징벌받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자 역시 하나님이 악인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식인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전에도 이러하였고 현재에도 이러하며 장래에도 이러할 것이다. 이 사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할 리가 없다.


  사실, 우리가 이 사례 서적을 정리하고 출판한 목적은 이런 사례로 누구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고 허장성세하려는 것도 아니라 징벌받은 자들의 이런 사례를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각 사람에게 사실대로 보여주려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결코 이 기회를 빌어 공리공론을 늘어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우리의 의무와 본분을 다할 뿐이다. 우리의 존심이 하나님께 감찰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책을 보는 각 사람마다 이 책의 가치와 의의를 정확히 대하고 각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관심을 순수하게 깨닫기를 바란다. 이는 또한 이미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 우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조그마한 제물이고 하나님 집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 대한 자그마한 성의이다. 이 책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예기한 목적에 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곳곳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가는 곳마다 봉쇄하여 다른 사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책을 본 후 그들의 악행을 삼가게 하고 그들의 죄업을 경감시키며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안정하여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강림하는 날의 도래를 기다리게 하며,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개될 기회가 있게 하면 하나님과 협력한 우리의 뜻을 이룬 것이고 또한 이 책을 정리한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이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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